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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TeaLifeinPsychologicalChanges

inAdolescents

-FocusingonanAnalysisofMMPI-A Results-

Kong,Kuy-Ok

Advisor:Prof.Hwang,ByungHa,Ph.D.

DepartmentofInternationalTeaCul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sedaysadolescentsareunderagreatdealofpsychologicalstressdue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and their surrounding circumstances.Thus,

objectiveofthepresentstudyistohelpthesepeoplereflectonthemselves,

controltheiremotions,andleadaharmoniousandhappylifethrough tealife.

Progressionofthisstudyinvolvesgivingshapetoamethodoftealifefor

prevention and treatmentofmentaldisorders and verifying effects ofthe

method.First,in a theoreticalstudy,an efficacy oftea and factors for

psychologicalchanges affecting psychologicalchanges were considered and

methods oftea life were explored,followed by the second phase ofan

experimentalstudy toverify theeffectsoftealife.In thefirstphase,the

effects of the tea life were demonstrated using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Inventory(MMPI-A)asanexperimentalmeasurementtool,andin

the second phase,the effects oftea life were qualitatively verified using

counseling caseexamples.Forastudy thatquantitatively demonstrated the

effectsoftealifewith an experimentalmeasurementtoolofMMPI-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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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wereselectedfrom the1stand2ndgradesofSungeuiHighSchool

locatedinGwangjuwith20studentschosenasatestgroupand10students

asacontrolgroup.

Thetestgroup wasdivided intotwosubgroupsconsisting of10students

subjected toatealifeusing unfermented green teaand theremaining 10

studentsleadingatealifeusingfermentedblacktea.Pre-testsforthetwo

groupswerecarriedoutonJune1,2010.Thetealifeprogram forthetestwas

administeredinatotaloftwentysessionsfrom September1,2010toMay30,

2011.Subsequently,post-testsusing MMPI-A weregiventoboth testand

controlgroupsonJune10,2011,andtheeffectsoftealifeonpsychological

changes were compared and analyzed.As for the measurement method,

differencesbetweenpriorandpostpsychologicalchangesfortestandcontrol

groupswerefirstcalculated in termsof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t-testswereconductedforcomparisons.Secondly,theeffectsoftwokindsof

tealifeonpsychologicalchangeswerecomparedandanalyzedbyhavingone

grouptopracticeatealfeofdrinkingunfermentedgreenteawithameaning

placedon internalreflectionsandtheothergrouptoconductatealifeof

drinkingfermentedblacktea withafocusonartisticsublimation.

Asaresult,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ontheeffectsofthetealife

onpsychologicalchanges:

First,aninvestigationofthepsychologicaltreatmenteffectsbeforeandafter

executingthetealifeprogram indicatedthatthelifewithunfermentedtea had

aclinicaleffectonmilddepressionandintroversion.

Second,acomparisonbetweenthetealifegroupusingunfermentedgreentea

and thatusing fermented black tea showed thatthesubjectsadministered

unfermentedteashowedfewersignsofdepressionthanthosegivenfermented

tea.

Third,itcouldbeseenthatdrinkingfermentedteawassomewhateffectivefor

depressionalthoughtheeffectdidnotmatchthatwithunfermentedtea.

In addition,actualcounseling was performed on a dimension to resolve

problemsinasecondphaseexperiment.Aninvestigationofclinicaleffect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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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lifethroughactualcounselingcasesverifiedthatthetealifehadaneffect

onpsychologicaltreatmentforproblem resolution.Thereasonthatitmaybe

effectivefordepressionisasfollows.Depressioniscausedbyasenseofloss,

negativelifeevents,orthelack ofsocialsupport.On theotherhand,tea

ceremonyandmannerswithapracticeofemptyingone'smindinthetealife

overcomesthesenseofloss,teaceremonycomplyingwiththelogicofnature

encourages a positive thinking,and tea artpursuing aesthetic sublimation

nurturesselflovesoastohealthedepression.

Theabovestudyresultscanbeseentodemonstratethattealifehelpsusto

developanabilitytoreflectononeself,haveapositivethinkingandputa

controlonemotions.Thusdespitebeinglimited,itisourhopethattheresults

ofthepresentstudy may contributein utilizing thetealifein personality

education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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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현대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세계평화라는 인류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며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 속에서 단순

하고 반복적인 지식습득 교육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교육 현실은 동료 간의

경쟁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정서적 안정이 결여되어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또한 개인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경제

적 빈곤과 가치관 혼란 등으로 도덕성까지 상실해 가고 있다.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 연결되어 우리 사회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병들

게 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있지만,아직 그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차생활(tealife)을 활용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차생

활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정신 수양과 심리 안정의 수단으로 알려져 왔으

며,현재 차의 효능을 현대 정신의학과 융합하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육우1)는『다경(茶經)』2)에 ‘차는 차가워서 바르고,검소하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어울린다.’3)는 글과 함께 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책을 저술했다.

이때부터 차는 약용에서 예술적․정신적 여유를 누리는 데 사용하는 기호음료로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차(茶)는 오래전부터 사찰이나 서원에서 종교나 사상을 구분하지 않

고 정신 수양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현재도 차는 정신적인 수행 역할과 예술적 표

현 그리고 바른 몸가짐을 갖게 하는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얼마 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고등학교 학생이 차를 가까이하면서 긍정

1)육우(陸羽,733∼804)는 당현종(唐玄宗)개원(開元)733년에 중국 당나라 복주경능군(竟陵郡 현재

호북성(湖北省)천문현(天門縣)출신의 문인이다.735년 경능군 소재 용개사(龍蓋寺)주지스님인 지

적선사(智積禪師)가 서호(西湖)물가에서 울고 있는 3살 먹은 고아 육우를 자신의 사찰에 데리고

와 길렀다.자(子)는 홍점(鴻漸)또는 계자(季疵)이며,호(號)는 경능자(竟陵子),상저옹(桑苧翁),동

강자(東岡子)등이고,일명 질(疾)이라고도 한다.일생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 차 전문서적인 ‘다경

(茶經)’을 완성하였다.

2)다경은 중국 당나라 때 육우가 760년 무렵에 저술한 차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적인데 3권으로 되

어 있다.차의 기원,산지,제다(製茶),다기,차 우리기,차 마시기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풍부

하게 기술되어 있어 당나라 때 차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다서(茶書)이다.

3)육우 지음/류건집 주해,『다경 주해』,도서출판 이른 아침,2010,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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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차생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정신건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이렇게 시작된 연구는 기존

의 차생활을 현대 심리요인으로 분석하여 심리치료나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활용의 범위를 넓혀보고자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그래서 본 연구는 심리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심리학적 용어로 차생활을 해석하여 심리치료의 방법과 효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미 차생활과 유사한 명상 치료,마음 챙김 치료,양성(養性)치

료,도 치료 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를 변화하면서 예방 차원의 치료 방법으

로 시도되고 있다.하지만 차는 긴 세월동안 선인들의 사상과 맥을 함께하면서 정신치

료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방법과 체계가 학문적으로 정립되

지 못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차생활에 현대 심

리학을 적용하여 차생활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이를 통해 차생활의 효능과

효율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이를 학교의 인성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현재 학교

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이나 상담은 문제가 발생한 후 시작되기 때문에 비효율적

이며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기존의 심리치료 방법은 치료

가 끝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속적 장치가 없어 대부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

한다.그러나 차생활을 이용한 심리치료는 양성과 수행의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어 미

연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차후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본 연구는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차생활 교육프로그램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

에 적용되어 학생의 인성교육과 상담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출발하였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현재 학생들 중 일부는 빠른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풀거나 정신적 여유를 갖기 위해

흡연을 하거나,음주를 하고,본드 등 마약을 흡입하며,탄산음료 등을 즐겨 마신다.학

생들의 잘못된 기호 습관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 일반

적 지적이다.또한 잘못된 기호음료 습관은 카페인 성분이 많이 포함된 커피의 과다

음용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을 해소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음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

면 왜 학생들은 차보다는 커피를 더 선호하는 것일까?커피와 차의 차이점이 무엇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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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피가 대중적인 기호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차와 커피의 차이점을 살

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1-1>커피와 차의 차이점

종류

구분
커피 차

역사의 시발점
AD7세기경 양치기 소년에 의해

에티오피아

BC25〜26세기경 신농씨에 의해

중국

오랜 세월 활동 무대 예멘 중심의 아랍이슬람권
동양 삼국

(중국,한국,일본)

채취 부분 열매 잎

만드는 방법 볶아서 분쇄 찌거나 볶아서 분쇄 ․ 건조

베리에이션(variation)4) 다양하게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브랜드(brand)5)와

향 첨가
매우 다양함

일부(홍차 등)를 제외하고 다양하지

않음

추출물의 온도 94℃~96℃ 80℃~100℃

추출 과정 매우 빠르고 간단함 우려나기를 기다림

음다의 의미 기호음료 기호음료와 수행의 의미

자료:『커피인사이드』6),『다도학 입문서』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와 커피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특히 우려내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차는 우려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커피는 빠른 시간 안에 마실 수 있다.

우려내는 시간의 차이는 사고와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오래전부터 차생활

은 자기성찰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양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즉,

차를 우려 마시는 행동은 몸을 자극하여 운동역학8)이 되어 근면한 생활습관을 길러주

었던 것이다.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차를 마시면서 학생들과 상담하면 대화가 진중해지

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그리고 차생활은 오래전부터 오감

을 통해 전해오는 차의 따뜻함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차의 나눔을 통해 배려

4)같은 상품에서 용량이나 디자인 등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

5)특정한 매주(賣主)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의 총칭.

6)유대준,『커피인사이드』,해밀,2010,pp.19∼179.

7)염숙,『다도학 입문서』,국학자료원,2011,pp.14∼87.

8)신체 자체가 힘을 내어 스스로 움직이고 다른 물체를 움직이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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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을 길러주었다.그런데 학생들은 차보다 커피를 더 선호하고 있다.본인은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차생활의 유익함이나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다.그래서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요인을 찾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그

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다.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본인이 MMPI-A(청소년용 다

면적인성검사)9)를 사용하여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차생활의 효과를 심리학적

으로 검증하여 설득력을 높여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예(禮)를 존중하는 유교국가로서 정자(亭子)문화와 함께 자연 속에

서 소박하고 검소한 차생활을 통해 정행검덕(精行儉德)을 실천해 왔다.그리고 사찰에

서는 차(茶)를 수양의 도구로 삼아 선(禪)을 이루려 했다.그것은 마음을 다스려 행동

을 수정하려는 한국 다도의 특성으로서 심리치료의 과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그러므

로 예와 정신수양과 선의 차원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에서 본 연구가 먼저 시작

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연구 내용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10)는 화보집 「물의 메시지」11)

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들려주고 그 말에 따라 물의 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

다.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준 물이 흐트러진 모습을 가다듬어 영롱한 보석처럼 빛

나는 육각수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를 민감하게 감지한 물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물의 결정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했

9)1943년 미네소타(Minnesota)대학병원의 해더웨디(Hathaway,Ph.D.)와 맥킨리(McKinley,M.D.)에

의하여 경험적 문항선정(empiricalKeying)방법으로 인성을 검사하는 MMPI라는 최초의 성격검

사지가 개발 되었는데 그 뒤 수정 보완하여 1989년 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지가 만들어졌다.이

것이 MMPI-A이다.

10)1943년 일본에서 출생,인문학 과학부 요코하마 지방대학을 졸업,1992년 대체의학 박사 자격 취

득,일본 작가이자 평화 옹호론자.

11)'행복한'물의 결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육각형의 눈 결정과 비슷하다.지은이가 물 결정 실험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사랑'과 '감사'다.지은이는 몸의 70%가 물인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넌지시 얘기한다.에모토 마사루(2002).『물은 답을 알고 있다』,pp.33∼64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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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본 연구가 마루사 박사의 실험에 주목한 것은 차생활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는 차생활의 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루면 차의 물도 육각수의 결

정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연구 내용은 먼저 차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문헌을 통해 차의 효능을 분석

하며,차의 효능을 정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논리를 개발하고,그 효과와 효

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차에 관한 인문학적 학습과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 하는 과정에서 심리변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함이었다.많은 심리적

변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차생활의 효과적 방법은 예방적․치료적 차원에서 방법을 제

시하는 것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생활 방법을 제시하

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경험적 연구는 일반적인 차생활에 현대 심리치료 이론을 접목하여 실험을 실시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검증 내용은 첫째,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차생활을 실시한 후 차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들과 심리변화 상태를 양적으로

분석․비교하였다.둘째,차생활 방법을 비발효차(非醱酵茶)와 발효차(醱酵茶)로 분류하

여 실시한 후 차의 종류에 따른 효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그리고 차생활을 이

용한 상담사례를 통해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질적으로 검증

하였다.이러한 차생활의 심리치료 효과에 관한 양적․질적 연구의 목적은 차생활을

통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기법이 학문적 체계를 이루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내용의 핵심은 다사 과정에서의 심리변화 요인을 조사 및 분석하

고,그 요인을 현대 정신의학의 심리치료 방법과 접목시켜 심리적 측면에서 해석하며,

이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를 검증해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차생활이 다양하고 총체적인 인성교육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12)에모토 마사루,『물은 답을 알고 있다』,나무심는사람,2002.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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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이를 위하여 차 치료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다.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임상척도를 측정하는 검사지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MPI-A 청소년 다면적인성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이를 통

해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차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생활의 심리변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 후 차생활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였다.본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MMPI-A를 통한 양적 연구와 상담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를 경험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연구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차생활

의 개념과 전통문헌,차생활에 내재된 다도사상,차 성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특성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본 연구 이전에 선행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핀 후 차생활에 내

재되어 있는 심리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요

인은 공통 요인과 고유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그리고 차

생활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차생활을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차생활 방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차생활이 내포하고 있는 상답 기법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셋째,심리 변화를 추구하는 차생활 방법을 예방적 차원과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해

석하였다.

넷째,서양의 심리치료 접근 방법과 차생활 심리치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차생활

심리치료의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차생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MPI-A를 통한 양적 연구와 상담사

례를 통한 질적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청소년들이 사용하는 MMPI-A를 통해 차

생활의 심리변화 효과를 확인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를 실시한 목적은 심리치료 기법이

나 인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차생활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MMPI-A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심리변화 효과를 측정하려는 양적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

다.

첫째,연구 과정에 사용되는 차생활 프로그램은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많

은 다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둘째,차생활 실시 전과 후에 심리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검사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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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인성검사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MPI-A를 활용하였다.

셋째,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고등학교 1,2학

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방학기간 제외)까지 1

년 동안 검사를 실시하였다.

넷째,실험집단을 발효차와 비발효차로 구분하여 <표1-2>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1-2>연구의 단계별 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실험집단

구성 단계

MMPI

사전검사

차생활

20회 실시

MMPI

사후검사
비교 분석

내용

통제 집단:

10명

실험 집단:

20명

차생활

시작 전

30명 전원

MMPI검사

실시

10명에게는

비발효차를 이용한 정적인

차생활을 실시

10명에게는

발효차 이용한

동적인 차생활을 실시

차생활 후

30명 전원

MMPI검사

실시

차생활

전과 후

비교 분석

마지막으로 상담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차생활을 통한 상담 방법이 심리

변화에 끼치는 효과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차생활 상담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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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차생활의 개념과 차의 정신적 특성

본 연구는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생활과 심리변화와의 상관관계와 차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왜냐하면 차는 다른 음료들과 달리 선(禪)을 이루기에 용이한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본 장은 먼저 차생활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차와 차문화에 관한 연구에는 차생

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개념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다.차생활의 개

념이 정립되면 본 장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차생활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며,차생활이

만들어 낸 차의 기본 정신을 시대별․유형별로 살펴보고,차 성분이 지니고 있는 정신

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차생활에서 차의 물성(物性)과 차의 정신을 분리

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따라서 차생활에서 얻게 되는 차의 다양한 성분도 화

학적 효능과 정신적 특성을 함께 연관시켜 살펴보려 한다.

제1절 차생활의 개념

우리 선조들은 차생활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차를 가까이 해왔다.이들은 차를 우려내는 행위나 차를 통한 자리를 예술로 승화시키

면서 습관적으로 차와 함께하는 생활을 일상화해왔다.이러한 차의 일상화는 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차의 일상화가 차를 통한 이들의 생활 자체

였다면,우리는 차의 일상화 자체를 차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차생활은 크게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구분 할 수 있다.

광의적 의미의 차생활은 차와 관련된 주변 환경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즉,여

기에는 차의 재배에서 차의 음용에 이르는 모든 생물학적 요인,역사적 요인,문화적

요인,예술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 차의 재배,제다,성분 분석,의례,다법,

사상,다구,차를 둘러싼 문화 등 차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협의적 의미의 차생활은 차에 관한 법도․의식․예절․행다 등의 내용을 행동으로

규범화하여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전후 과정을 포함한다.13)김명배14)는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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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8일에 개최한 전국장학사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다도교육 목표를 “다도의 정

신을 이해하고 다례를 몸에 익혀 사색하는 성품이 되게 하고,검소하고 견실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로 규정하였다고 말했다.그래서 그는 다도 정신의 이해,다

례를 통한 품성 함양,그리고 검소하고 견실한 생활 태도 확립 등을 다도교육의 목표

로 정하고 이를 고등교육 과정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차생활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차생활은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고찰하게 하고,자아의 정체

성을 확립하게 하며,주체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품성을 함양시키는 정신 수양의 과정

이다.즉,차를 이용하여 수양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전

후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로 차생활의 협의적 의미인 것이

다.15)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협의적 의미의 차생활을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지표로 삼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변화를 위한 협의적 의미의 차생활만을 주요 요

인으로 설정하였으며,차생활 과정을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에 앞서 차문화와 다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인문학습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 자체에서 정신적 의미를 찾는 구체적 행위를

통한 다도학습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가 습관적으로 일상화되어 차생활을 삶 속에

서 실천하는 반복학습 단계이다.

1.차를 마시기 전 인문학습 단계

체(體)에 맞는 용(用)으로서 차(茶)가 되기 위해서는 차문화와 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문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자신에게 적합한 차생활을 행하기 위해서는 차문화에 대

한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선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육우는『다

경』「차의 제조(三之造)」에서 “맛좋은 탕국을 조리하려면 각종 재료를 배합하고 적

13)석용운,『한국 다예』,도서출판 초의,2005,pp.80∼81.

14)김명배,『다도학』 학문사,1998,p.438.

15)유혜은,「가족 차생활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석사학위,

200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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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화력과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상나라 때 이공의 말을 예

를 들었다.육우는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을 한 국가의 통치와 비교하면서,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인재를 두로 등용하고 재능을 귀히 여기고 잘 화합하여야 하는 것처럼 차

를 잘 우려 마시려면 각종 재료의 배합과 적당한 화력 그리고 시간의 파악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이는 그가 차생활을 정의하면서 인문 철학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

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차생활은 차실의 깨끗한 정돈,차도구의 청결한 관리,검

소한 옷차림,유순한 행동,겸허한 말씨 등 차를 준비하고 우려 마시는 일련의 과정 속

에 나타나는 모든 외적 행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 자세,

다도 정신,다도 철학,다도 예절 등 내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차생

활은 차를 우려 마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목격되는 심리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성애16)는「학교 다도교육의 개선 방향」에서 ‘우리 전통의 고유 예절과 서구 예절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차의 생활화는 잊혀져가는 전통 예절을 배워 인

격을 수양하고,더 나은 가정생활․학교생활․사회생활을 하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다.정혜영17)도 ‘차에는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

적 성분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사를 통해 얻어지는 일상의 여유로움과 자신의 성찰,다

사 과정에 얻어지는 예절 정신 등 잠재적(潛在的)교육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차의 정신적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차생활을 통한 인성교육과 심리변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사전 인문학습 단계를 실시하였다.인문학습은 종교와 사상을 구분하지 않고

차의 기본 정신인 조화와 홍익인간에 목표를 두어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그 구체

적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2.차를 우려내는 다도학습 단계

차생활은 그 범위를 좀 더 축소하면 분수에 맞는 몸가짐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한 잔의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만큼 차를 우려 마시는 단계

16)이성애,「학교 다도교육의 개선 방향」,한국차학회지,제2권 제1호,1996,pp.48∼53.

17)경혜영「중등학교 다도교육과정 구안 개발 연구」,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석사학위,

2003,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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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는 실험 대상인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며,그

행위는 다시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영향을 미친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차생활이라 불린다.이러한 차생활 과정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

하여 오랜 세월동안 마음의 병을 치유의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문헌을 통

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이 심리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그 경

험은 다시 심신을 수양하고 수신(修身)하여 깨달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육우는

『다경』에서 ‘차 달이는 다구 24종류 중 상황에 따라 어느 한 가지 다구를 생략할 수

있지만,성읍 안 왕후공경의 가택에서 만약 24개의 다구 중 하나라도 빠지면 품다(品

茶)라고 칭할 수 없다.’고 차생활에서 다구의 중요성과 규범을 강조하였다.

한편 차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차를 우려내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차의 종

류이다.차의 종류는 발효 정도와 제다법에 따라 <표2-1>처럼 6개 종류로 나누어진

다.차생활에서 가장 널리 음용되면서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를 통해 인간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1> 6대 다류

발효

유무

발효

시기
발효정도

찻엽-탕-엽저

색
제다법

6.대

다류

불발

효

불발

효
0% 녹색-녹색-녹색

선엽(鮮葉)-살청(殺靑)-유념(揉捻)-

건조(乾燥)
녹차

발효

전발

효

약발효

(10%이하)
백색-백색-백색

선엽(鮮葉)--위조(萎凋)-자연건조(自然

乾燥)-혹은 홍배(烘焙)
백차

반발효

(10~75%)
청색-청색-청색

선엽(鮮葉)--위조(萎凋)-요청(搖)靑)-살

청(殺靑)-유념(揉捻)-홍배(烘焙)
청차

완전발효

(80%이상)
홍색-홍색-홍색

선엽(鮮葉)-위조(萎凋)-유념(揉捻)-발효

(醱酵)-건조(乾燥)
홍차

후발

효

․ 황색-황색-황색
선엽(鮮葉)-살청(殺靑)-유념(揉捻)-민황

(燘黃)-건조(乾燥)
황차

․ 흑색-흑색-흑색

선엽(鮮葉)-살청(殺靑)-유념(揉捻)-건조

(乾燥)-악퇴(渥堆)-살균처리(殺菌處理)-

재건조(再乾燥)-산차(散茶)-증압성형

(蒸壓成形)-저장숙성(貯藏熟成)

흑차

출처:염숙,『다도학 입문서』,국학자료원,2011,pp.8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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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생활에 음용되는 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차를 우

리는 방법도 차의 특성에 맞춰 다르기 때문에 차의 종류만큼 다양하다.차를 우려내는

방법은 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의 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차를 준비한다.차 종류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겠지만 가능하면 오래되

지 않은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둘째,차가 준비되면 차를 우리는 도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물을 준비한다.명대 장

원은 『다록』에서 “차는 물의 마음이요,물은 차의 몸이다.참다운 물이 아니면 그 정

신을 드러낼 수 없으며,정채한 차가 아니면 어떻게 그 몸을 엿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차를 달이는 데 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18)하지만 현대에는 수돗물 공급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럼에도 수질이 여전

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차생활에서 수질은 차의 성품과 품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준비가 끝나면 찻잔을 예열한다.

넷째,다관에 차를 투입하고 물을 부어 차를 우린다.이때 적절한 물의 온도는 차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대체로 어린잎은 60～70℃,큰 잎 일수록 80℃ 정도까지

높여 준다.이때 차의 양은 개인의 취향과 차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개인의

기호에 맞게 물의 온도와 차의 양도 조절할 수 있다.

다섯째,다음을 위해 청결하게 뒤처리를 한다.그리고 차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온

도나 습도의 변화가 크지 않고 직사광이 비추지 않는 곳에 차를 밀봉하여 저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차를 우려내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하지만 맛있는 차

를 마시기 위해서는 좋은 차와 좋은 물과 다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특히 차는 정신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차를 내는 사람의 인품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다.일상적으로 차를 우려내는 구

체적 행위단계는 차생활의 정신적 훈련단계이다.이 단계를 통해 인간은 인격을 함양

하고,일상의 절제된 생활로 자신을 관리하며,삶 전체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차생

활에서 정신적 훈련과 인격 수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데,차를 우려내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 과정이 단순하게 차를 우려내 음용하

는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정신적 의미를 터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18)김봉건,『차 문화 산책』,도서출판 이른아침,2010,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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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찻자리를 정리하고 반복수행하는 단계

끝마무리를 정성껏 반듯하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일이고 다음을 예고하고

대비하는 연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사용한 다구를 찬물로 잘 헹구어 바람이 잘 통

하는 그늘에서 건조시키고 다구를 처음과 같이 정리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이러한 외적 정리 과정은 내적 정리,즉 정신적 분석과 심

리적 안정을 동반한다.차생활에서 차를 우려 마신 후 외․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는

매번 반복되는 과정이다.이 단계는 차를 우려내는 과정을 다반사(茶飯事;밥 먹듯이)

로 실행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예술적 심미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반복학습

의 단계이다.차생활에서 마지막 단계인 반복학습의 단계는 차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

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정상구19)는 차생활을 마음의 수양과 더불어 차의 효능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그리고 진정한 차생활은 차를 좋아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차를

통하여 기와 예를 통일하여 다도삼매(茶道三昧)에 이르러 모든 사악한 마음을 다 털어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의미에서 찻자리를 정리하는 단계는 끝이 아니라 수련

을 위한 차생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도 정신 심리학자 이동식20)은『도 정신치료 입문』에서 “정신치료의 요체는 쉽게 없

어지는 않는 문제의 느낌을 없애는 것인데,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

이다.”라고 했다.차는 따뜻함과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생활은 기와 예

를 통일하여 사악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예방차원의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차생활의 심리적 치료 역할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까

지의 차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 접근 그리고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혜은21)은 차(茶)란 그 출발점이 기호음료이고 다도무문(茶道無門)을 통해 ’다도에

이르는 길에 특별한 규범이나 격식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계층에 관계없

이,어떤 사람이라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고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차 문화를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향

상시켜 습득해 나가려는 안목과 요령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차생활을 통한 심리치료

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차생활의 범위를 일상생활 속의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뿐

19)정상구,『한국다문화학』,부산일보사,2001,p.79.

20)이동식,『도정신치료 입문』,도서출판 한강수,2008,p.49.

21)유혜은,앞의 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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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이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습관들도 차생활의 정리단계에 포함시켰다.

제2절 문헌을 통해 살펴본 차생활의 의미

차는 물성(物性)이 심리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정신에 이로운 중요한 기호음료로 사용되어 왔다.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차의 효능을 체험적으로 발견하여 선약(仙藥)으로 사용하고,의식화(儀式化)

하여 지금의 차 문화를 만들었다.전통문화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물로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개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문헌

을 통한 선조들의 차생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중국 문헌을 통해 살펴본 차생활의 의미

가.차의 해독과 각성 효능을 언급한 예

1)육우는『다경』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신농씨22)에 시작하여 노나라 주공

에게서 널리 알려졌다”라고 적고 있다.23)이 내용에서 우리는 BC2700년경 중국의 신

농씨부터 차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곤 한다.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사

의 신인 신농씨는 여러 나무와 풀잎을 입에 넣어서 맛을 보거나 먹어보면서 온갖 식물

의 쓰임새를 조사하던 중 독초에 중독되었는데 차나무의 잎을 먹고 해독되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차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24)

2)한대의『신농식경(神農食經)』25)에는 “차를 오래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생기게 하고 뜻을 즐겁게 한다.”고 차의 효능을 말하고 있다.26)

3)삼국시대의 장화는 『박물지』에서 “진다(眞荼)를 마시면,사람에게 잠을 적게 오

게 한다.”27)고 했다.

22)BC.2700년의 중국 삼황오제 시대의 하나인 염제 신농시대.

23)『다경』「六之飮」에 “茶之爲飮,發乎神農氏,聞於魯周公.

24)오미정,『차생활 문화개론』,도서출판 하늘북,2008,p.17.

25)중국 한대의 의학서적.

26)이진수,『중국 차문화』,도서출판 지영사,2009,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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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진 남북조시대에 오랜 전란을 겪고 중국을 재통일한 수문제는 두통에 효험을

보고 차를 애용하였다.이때부터 차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28)

5)당대에는 소경,이적 등의『신수본초(新修本草)』에서 “명(茗)은 맛이 달고도 쓰

며 약간 차가운 성미를 지닌다.독은 없다.부스럼을 다스리고 소변을 쉽게 하며,가래

를 삭이고 열을 내린다.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한다.고도(苦荼)는 상기된 기운을

내리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술했다.29)

이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해독작용과 각성의 약리효능을 알고

사용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다각적 관점에서 효능을 언급한 예

1)중국의 의서인 한대(漢代)의『신농본초(神農本草)』에는 “차 맛은 쓰나,그것을

마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한 생각을 하게하고,잠을 적게 자며 몸이 가벼워 활동력

을 높여주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다.30)

2)당대의 이태백은『이태백집』에서 “형주 옥천사 계곡 종유굴에서 옥천진공이 차

잎을 따서 먹었는데,나이 80인데도 얼굴빛이 복숭아꽃 같았다며,늙은이를 아이처럼

되돌릴 수 있고 사람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31)고 하였다.

3)당대의 피일휴는 『다중잡영시서』에서 “차를 마시는 자로 하여금 피로를 제거

하고 질병을 없애도록 했는데,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해도 이와 같지는 못하다.”며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말했다.32)

4)당대의 배문은『다술』에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차를 많이 마시면 사람으로 하

여금 몸을 허약하게 하고 풍(風病)이 오게 한다고 하지만 나는 차를 마시면 편안하고

마시지 않으면 오장육부에 병이 난다.”고 말했다.33)

5)육우는『다경』의「칠지사(七之事)」에서 각종 경전을 근거하고 인용하여 “만약

27)서정흠,「속다경 강의」,차의 세계,3.2007.p.112.

28)염숙,『다도학 입문서』,국학자료원,2011,p.30.

29)김봉건,앞의 책,p.38.

30)김운학,『한국의 차문화』,도서출판 이른아침,2004,p.151.

31)서정흠,앞의 글,p.114.

32)위의 글,p.114.

33)서정흠,앞의 글,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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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있고 갈증이 나거나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고 팔다리가 번

거로워 뼈마디가 잘 펴지지 않으면 네다섯 번만 마셔도 제호(醍瑚)나 감로(甘露)처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34)

6)당나라의 진장기는 『본초습유(本草拾遺)』에서 “사람이 참차(眞茶)를 마시면 갈

증을 멈추고,먹은 음식을 삭이고,가래를 제거하고,잠을 적게 하고,오줌 누기를 편하

게 하고,눈을 밝게 하며,생각하는 데 유익하다.”고 했다.35)

7)명대에 이시진은『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머리와 눈이 맑지 못하고 열기가

위로 치받으면 쓴 것으로 그 열을 쓸어내려야 한다.차는 그 몸이 가볍고 뜨며 싹이

막 돋아날 때에 잎을 따는데 바로 봄의 기운이 오르는 때이다.그 맛이 비록 쓰기는

하나 기운은 엷다.이것이 곧 음 가운데 양으로서 기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머리와 눈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대개 여기에 근본을 둔 것이다.”36)라고 기록

했다.

이것은 차가 해독,치병,흥분,해갈의 효능과 함께 정신적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차의 정신적인 효능을 언급한 예

1)당 덕종 때 학자인 배문(裴汶)은 『다술(茶述)』에서 “차는 동진(東晋)시대에 흥

기하여 당나라 때 성대하게 되었는데,차는 본성이 맑고 맛이 좋으며 그 효용은 번뇌

를 씻어내고 화합을 이루는데 이롭다.100가지 물건을 함께 섞어 두어도 혼동되지 않

을 만큼 홀로 빼어나다.우물물을 길어서 끓이면 호형(虎形)이 다관에서 화합하고,많

은 사람이 복용하여 오래도록 싫어하지 않는다.37)”고 차의 효능을 말했다.

2)송나라의 소식은 『동파잡기(東坡雜記)』에서 “번민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물리치

는 데 있어서 사람이란 원래 하루도 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그러나 어쩌다가

거르는 일이 있어서 안마시게 되는 수도 있으리라.그렇지만 끼니가 끝날 때마다 진한

차로 입을 양치질하면 번민과 기름기는 사라지고 비위는 저절로 누그러진다.대저 이

34)육우 지음/치우지핑 주해,『다경도설』,이른아침,2008,pp.219∼280.

35)김명배,『중국의 다도』,명문당,2007,p.269.

36)김봉건,앞의 책,p.39.

37)서정흠,앞의 글,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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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낀 고기를 차로 양치질하여 씻어버리면 다 삭으며 줄어들어서 모르게 빠지는

것이므로 번거롭게 쑤셔서 긁어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齒)의 성미는 쓴 것

을 좋아하므로 이러한 인연으로 점점 튼튼하고 편안하게 되어 좀먹는 해독도 절로 낫

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용도에는 중등과 하등품의 차를 쓴다.”고 했다.38)

3)송나라 휘종(徽宗)황제는 그의 『대관다론(大觀茶論)』에서 “차는 가슴에 막힌 것

을 씻어서 덜어 없애며,맑고 온화한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39)

4)명대(明代)전춘년(錢椿年)은 『다보(茶譜)』에서 “사람이 좋은 차를 마시면 갈증

을 멈추고,소화를 돕고,피로를 없애주고,잠을 적게 자게하며,소변에 도움을 주고 눈

을 맑게 해주고,정신을 깨우며,번뇌를 없애주고,기름기를 없애주니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차의 효능과 차가 생활의 필수품임을 말했다.40)

중국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는 다양한 효능과 함께 정신적 치료 역할까지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차의 해로운 점을 언급한 예

1)당나라의 무조(武照)측천무후(則天武后)41)는 학문이 넓어서 저술에 재능이 있었

는데 타고난 천성이 차를 싫어하여 이를 비난하였다.『세설신어(世說新語)』42)에서

“(차가)막힌 것을 풀어주고 메인 것을 녹여 없애는 것은 하루의 이로움이니,잠시는

좋아도 기운을 줄이고 정기를 침노하는 것은 종신의 해로움이라,곧 크게 그르치는 것

이다.이득이 되는 것이 차의 효험이라고 공치사를 떠맡으면서 근심을 끼치는 것을 차

의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어찌 가까운 복은 알기 쉬워도 먼 화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43)

38)김명배,앞의 책,p.269.

39)위의 책,p.155.

40)염숙,앞의 책,p.160.

41)무조는 67세에 주나라를 세워 15년간 통치한 측천무후의 본명이다.무조는 14세 때 당 태종의 후

궁으로 들어가 32세에 당 고종의 후궁에서 무황후가 된다.무황후는 철(哲)과 단(旦)두 황자를 두

어 실권을 쥐고 흔들다가 67세에 즉위한다.82세에 병으로 양위하고 측천대성재라는 경칭을 재수

받는다.

42)중국 후한에서 25∼420년의 동진(東晉)시대에 걸쳐 사대부의 일화를 기록한 책.총 1,000여 항목

36편(篇)으로 구성되어 있다.동진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이 책은 남조 송나라(420∼479)

무제 때 유의경이 편찬했다.

43)김명배,앞의 책,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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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대의 허차서(許次紓)44)는『다소(茶疏)』45)에서 “차는 늘 마시기에 알맞으나 많

이 마시면 좋지 않다.알맞게 마시면 심장과 폐장이 청량(淸凉)하여 번민이나 울적함도

멈추고 풀린다.그러나 많이 마시면 비장과 신장을 약하게 하여 설사를 하거나 몸이

차게 된다.비장은 흙이라 원래가 물기로 부을 것이며,신장은 또한 수향이라 건조하게

함이 알맞고,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그러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롭지 못하

게 되는 것이다.풍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것을 삼가는 것은 알아도,찻잎을

많이 쓰는 것을 삼가는 것은 모른다.나는 따라서 삼가는 사리를 밝혀두는 바이다”라

며 적당히 마실 것을 권했다.46)

차는 이처럼 이로운 점도 많지만 지나친 음용으로 인한 해로운 점도 있다.일반적으

로 차를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강심․이뇨 작용에 의해 대뇌중추신경이 알맞게 흥분

되어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고,혈액 순환과 신장 기능을 높여주며,배뇨를 활발

하게 해주고,피로물질의 체외배출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하게하고 활동력을 증진

시킨다.그러나 너무 과용하면 수면 부족으로 오히려 피곤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그러므로 차생활의 정취는 홀로 이루는 것이지 차의 양이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너무 많이 마셔서 도리어 청렬(淸洌;맑고 차거움)함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는 안 된

다.그래서 육우는『다경』의「일지원」에서 “인삼도 잘못 알고 쓰면 건강에 누가 된

다는 것을 안다면,차도 잘못 만든 것을 마시면 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47)

2.한국 문헌을 통해 살펴본 차생활의 의미

가.정신적인 효능을 언급한 예

44)허차서(1549∼1604)는 명나라 때 사람이다.자는 연명이고 호는 남화이며,전당 사람이다.방백

명산공의 아들이며 다리를 절었지만 문장에 아주 능했다 기이한 돌 모으기를 좋아하고,물을 품

평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 사람을 좋아하였지만 성품이 음주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45)명대 만력 25년(1597)에 편찬되었으며,요소헌,허세기의 서문에 이어 허차서의 발문이 있다.차

생산 순서,제다,저장 방법,차 끓이는 도구,사용하는 물과 불에서 음다 금기까지 포괄하고 있어

서 적지 않게 차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46)김명배,앞의 책,p.388.

47)육우 지음/치우지핑 주해,앞의 책,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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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유명한 화왕계(花王戒)48)속에는 “비록 좌우의 공급이 넉

넉하여 육식으로 배를 채우지만 다주(茶酒)로 정신을 맑게 해야 하고.”라는 신라시대

설총(薛聰)49)의 글귀가 있다.50)이 글에서 차가 술과 함께 약용에서 기호식품으로 변

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고려시대 이규보(李奎報;1168～1241)51)는 몽정차를 달여 마시는 묘경(妙境)을 읊

는「방엄사(訪嚴師)」라는 시(詩)에서 “한잔 마시고 말을 하면,점차 현묘(玄妙)한 경지

에 드니,이 같은 즐거움이 가장 맑고 담담하다,어찌 술에 취해 혼혼(昏昏)할 수 있겠

는가.”라고 해서 차 선경(禪境)을 엿볼 수 있었다.그리고 이어 철병차를 달여 마시며

지은 시(詩)에는 “전로(塼爐)에 스스로 차를 달이니,밤의 등불이 밝다,처음은 후성(喉

聲)이 나고,점차 생황(笙篁)의 소리가 나,삼매(三昧)의 손이 이미 다 되어,일곱 잔의

맛을 무엇에 비할까,이를 가지고 즐거움을 삼으니 어찌 날로 취할 것인가.”라며 차 삼

매(三昧)에 빠져 있는 즐거움을 노래했다.52)

3)고려 고종 13년에 태어난 원감국사(圓鑑國師;1226～1292)는 초연한 산중락(山中

樂)생활을 차와 함께한 시에서 “물 한 병 차 한 통,목마르면,다구(茶具)를 차려 스스

로 달이네,한 손에 죽장(竹杖)이요 한 손에 포단(蒲團)이니,행(行)함도 선(禪)이요 앉

음도 선(禪)이다.산중의 이 기쁨 참맛이 있어,시비(是非)와 애락(哀樂)을 다 잊으며,

산중의 이기쁨 무가(無價)여서,수레의 학이나 돈 가짐도 원치 않는다.자적(自適)해 관

속(管束)이 없이 평생을 방광(放曠)해,천년(天年)을 마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53)

4)고려 말의 충신 학자인 포은 정몽주(鄭夢周;1337～1392)54)는 돌솥의 끓는 물과

풍로(風爐)의 붉은 불의 수화(水火)를 “빨간 화롯불 위에,돌솥의 끓는 물소리,불과 물

이 천지조화를 이뤄,그 뜻 무궁하네.”라며 차 우리는 과정 안에서 천지조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55)

48)신라 때 문신 설총(薛聰：660경∼730경)이 지은 우언(寓言).〈삼국사기〉 열전에서 설총을 다루

면서 소개한 내용으로,제목이 없었으나 〈동문선〉에는 〈풍왕서〉라고 되어 있으며,〈화왕계〉

라는 제목은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후대의 학자들이 붙인 것이다

49)신라의 학자.신라10현(新羅十賢)의 한 사람이며,강수(强首)·최치원(崔致遠)과 함께 신라3문장(新

羅三文章)으로 불린다

50)최계원,『우리 차의 재조명』,차와 사람,2007,p.102.

51)이규보(李奎報·1168~1241)는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 고려 중기를 살다간 당대의 대문장가다.

본관은 황려(黃驪).자는 춘경(春卿),초명은 인저(仁低),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지헌(止軒)·삼혹

호선생(三酷好先生).

52)김운학,앞의 책,pp.58∼59.

53)위의 책,p.76.

54)고려 말기(1337∼1392)의 학자·정치가.

55)김운학,앞의 책,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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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 중기의 차인(茶人)김시습(金時習)56)은「지로(地爐)」라는 시에서 “산방은

맑고 고요한데 밤은 어찌 이리 긴가,한가로이 등불 돋우며 흙마루에 눕는다.땅 화로

에 의지하니 홀로 배부르고,손님 오면 다시 일어나 차를 달인다.”고 읊었다.57)

6)조선불교통사로 유명한 상현 이능화(李能和)58)는 “차는 풀의 어질고도 성스러운

것이다.곧 선(禪)이다.현미(玄微)의 도와 청화(淸和)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갈파

했다.59)

나.정신적․신체적 효능을 언급한 예

1)조선시대 선비 한재 이목(李穆)은 1471년에 그의『다부(茶賦)』에서 차의 오공(五

功)은 "누가 그 목마름 풀랴,그 공이 첫째요.답답한 가슴 불타듯 할 때 누가 그 울분

풀랴,그 공이 둘째요.손님과 주인의 정으로 누가 맞으랴,그 공이 셋째요.뱃속의 우

렛소리 울렁거릴 때,삼팽(三彭)의 벌레 독을 누가 다스리랴,그 공이 넷째요.숙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간과 폐가 찢기듯 할 때,오야(五夜)에 술을 누가 깨치게 하랴,그 공

이 다섯째요."하면서 차의 효능에 대해서 말했다.60)

2)1598년 조선 선조 31년에 정유재란에 파병되었던 명의 경리(經理)양호는 “조선

사람들은 인삼차를 마시는 데 이것은 차가 아니라 탕(湯)입니다.인삼탕을 마시면 속이

뜨겁고 번거로워져 차를 마신 것처럼 상쾌하지 못합니다.귀국에서도 정부의 관리들에

게 차를 마시게 한다면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나서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며 선조 대왕에게 차 마시기를 거듭 강조했다.이것은 차는 이완된 정신을

긴장시키고 각성시킴으로써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61)

3)조선 선조(宣祖)때 명의 허준(許浚:1546~1615)은 1613년에 편찬한『동의보감(東

醫寶鑑)』에서 “차의 성품은 조금 차고(혹은 냉하다고 함)맛은 달고 쓰며 독이 없다.

기운을 내리게 하고 체한 것을 소화시켜 주며 머리를 맑게 해주고 소변을 잘 통하게

56)조선 초기의 문인(1435∼1493).본관은 강릉.자는 열경(悅卿),호는 매월당(梅月堂)·동봉(東峰)·

벽산청은(碧山淸隱)·췌세옹(贅世翁)등이며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57)김봉건,앞의 책,p.203.

58)역사학자·민속학자.자는 자현(子賢),호는 간정(侃亭)·상현(尙玄)·무무(無無)·무능거사(無能居士).

59)최계원,앞의 책,p.30.

60)육우 지음/류건집 주해,앞의 책,p.196.

61)최계원,앞의 책,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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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해준다.차를 마시면 오장육부 중 심포경(心包經)과

간경(肝經)으로 들어가며 마실 때는 의당히 뜨겁게 마셔야 한다.차게 마시면 담(痰:불

순물)이 쌓이게 되고 오래 마시면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여 사람을 마르게 한다.”며 질

병 치료의 효과를 말했다.62)

4)조선시대 승려 초의선사(艸衣禪師)는 『동다송(東茶頌)』에서 “옥천(玉泉)의 진공

(眞公)이 나이 여든에도 얼굴빛이 복사꽃 같았다.이곳 차의 향기는 다른 곳보다 맑고

신기하여 능히 젊어지게 하고 고목이 되살아나듯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더라.”

또 “술을 깨게 하고 잠을 적게 하는 것은 주나라의 성인이 증명한바다.”라고 하면서

그 각성 작용을 찬양하였다.63)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차생활은 선승과 문인들 중심으로 자기 성찰과 자연과의 일치

를 이루려는 정신 치유적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조선시대는 수많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선승들이 선기(禪氣)가 뛰어난 다시를 남겼다.오히려 박해 속에서 선다(禪茶)

는 꽃을 피웠다.64)그리고 조선시대는 차의 효능을 질병치료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이것은 차의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각성효과,이뇨효과,강심효과와 카테

킨이 가지고 있는 살균 및 수렴,노화방지,지방제거 등의 효능을 말한 것이다.

『식의득효방(食醫得效方』이라는 책 속에 “차에 든 카페인은 커피에 든 카페인과는

달리 데아닌 성분이 있어서 혈압을 높이지 않아 동맥경화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서

히 흡수하게 하므로 차분하게 가라앉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65)이것은 차를 적당히

마시면 머리를 맑게 하면서 심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을 부지런하고 침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선인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제3절 차생활에 내재된 차의 정신

차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차(茶)는 곧 선(禪)이라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차 특유의

정신을 만들었다.이것은 차가 곧 선이므로 차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깨달음을

62)위의 책,p.30.

63)최계원,앞의 책,p.30.

64)김봉건,앞의 책,p.203.

65)최계원,앞의 책,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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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차 특유의 정신을 심리치료와

접목하면 차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차생활이 지니고 있는 정

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차의 기본 정신

차(茶)가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근원은 어디일까?맨 처음 차에 사상을 담아 마

신 기록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장읍(張揖)이 음다,제다,약리효능에 관해서 쓴 책

『광아(廣雅)』66)에서 찾아 볼 수 있다.『광아』에 형주(荊州)와 파주(巴州)지역에서

는 차 잎을 쌀로 끈끈하게 빚어 떡을 만들었다.그리고 차를 우려 마시려면 먼저 구워

서 빛깔을 붉게 한 다음 가루로 빻아 사기그릇에 담고 끓인 물을 부어 파와 생강을 섞

어 마셨다.67)여기서 파와 생강을 첨가하여 조절하는 음양사상은 정신문화로 발전하게

된다.그 후 혼란했던 동진·남북조시기에도 당시 지식인 계층이었던 서진의 왕몽,육

납,환온 등과 같은 문인 사대부들이 “이차대주 이차양렴(以茶代酒 以茶養廉;차로 술

을 대신하여 차로 청렴을 기르자)”과 같은 청담을 내세워 차가 청렴을 대신하는 정신

적 역할을 하게 했다.68)4세기 전기에 두육(杜育))69)은 『천부(荈賦)』70)에서 차를 “이

것이 처음 만들어지면,거품은 가라앉고 빛깔은 떠올라 환하게 쌓인 눈 같고,빛나기가

봄에 피는 꽃과 같다”71)라고 읊어 예술로 승(昇)시킨다.이러한 사실은 4세기 전기에

이미 문인과 선비들이 음다 활동을 하는 중에 심미,탐미적인 과정을 추구했음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한재(寒齋)이목(李穆,1471~1498)선생은「다부(茶賦)」에서 차를 맛이나 멋보다 정

신 수양과 정신적 즐거움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66)중국 위나라 때 장읍이 지은 자전,《이아》와 같은 고서의 자구 해석,경서의 고증 및 주석 등

을 해 놓았다

67)조우원탕,『실전 다도』,한솜미디어,2007,p.34.

68)이진수,앞의 책,p.22.

69)중국의 서진(西晉,265∼316)시대의 시인으로 양성 등주 사람으로,어려서부터 총명이 과인하여

신동으로 불렸고,커서는 여남태수를 지내고 우장군,국자제주,중서사인을 역임했다.

70)차와 시를 중심으로 지어진 현전하는 전문 다가(茶歌)중 가장 오래되었으며,찻잎의 성질과 채

취방법,사용하는 물과 차의 빛깔을 섬세하게 헤아려 고상한 정취로 묘사하고 있다.

71)육우 지음/류건집 주해,앞의 책,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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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상에 태어남에,풍파(風波)가 모질구나.

양생(養生)에 뜻을 둠에 너를 버리고 무엇을 구하리오?

나는 너를 지니고 다니면서 마시고,너는 나를 따라 노니,

꽃피는 아침,달뜨는 저녁에,즐겨서 싫어함이 없도다.”

한재 이목은 또「다부」에서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 묘경에 들어가면,즐거움은 꾀하

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된다.이 역시 내 마음의 차니 어찌;꼭 차에서만 구하리오.’

했다.72)이 글의 의미는 도학자인 이목이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며 한 잔의 차를 우려

마실 때 ‘내 마음이 차요,내 마음이 하늘이요,내 마음이 진리요,내 마음이 우주요,

내 마음이 자연이니 모두가 마음 가운데 있음’을 차를 통해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73)

차는 예로부터 다선일여라 하여 선(禪)과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를 끓이

고 마시는 일련의 과정이 참선의 과정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74)이렇듯 차를 통해

얻는 깨달음을 다도(茶道)라 하는데 여기서 도(道)는 무엇일까?‘끽다거(喫茶去)’를 말

한 당대(唐代)의 조주선사(趙州禪師)75)는『조주록(趙州錄)』에서 “평상시의 마음이 도

이다.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안다는 것은 허망한 알음알이며 모른다는 것

은 암흑이니 이런 것은 모두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만약 의심할 것 없는 도를 진

정으로 통달한다면 태허와 같아서 확연히 트일 것이니,어찌 애써 알고 모르고를 따지

겠느냐?”고 했다.또 조주스님은 제자가 칠불(七佛)의 스승은 어떤 분이셨는지 묻자

“자고 싶으면 자고,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난 분이시다.”하면서 ‘평상심이 도’임을 말했

다.76)도가에서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면 떳떳한 도가 아니요,이름을 이름으로 부

를 수 있다면 떳떳한 이름이 아니다.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요,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는 것으로 그 묘(妙)를 보고 항상 욕심

이 있는 것으로 그 교(曒)를 본다.이 둘은 한가지로 나와 이름을 달리하며,한 가지로

이르되 현(玄)이라 한다.현하고 또 현한 것은 중묘(衆妙)의 문이다.”77)라고 했다.78)또

72)위의 책,p.247.

73)염숙,「한재 이목의 도학정신과 다도사상」,원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2007,p.155.

74)정영선,『다도 철학』,도서출판 너럭바위,2010,p.157.

75)40년은 제자지도로 일생을 보낸 당대 최고의 선승입니다.본명이 종심(從諗)이고 만년에 조주지

방의 관음원(觀音院)에 주석하셨기 때문에 ‘조주(趙州)’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76)김봉건,앞의 책,p.179.

77)원문은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

激 此兩者同出異名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이다.

78)노재욱,『노자도덕경』,자유문고,2005,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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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79)는 “용하게 중정의 대도(大道)에 계합(契合)한다.”는 묘계환중(妙契還中)80)의 무

애(無碍)로 이어주고 있다.81)고 했다.이렇듯 도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리끼지 않

는다.

그래서 조우원탕(周文棠)82)은 다도의 개념을 차의 종류나 우려내는 방식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다 해도 음다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소양을 훈도하고 고양시키는 인문정

신이 집중되어 있다면 다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것은 차 마시는 형식에 상관없

이 차 마시는 사람이 차생활을 통해 일정한 정신적 경지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도라 했다.83)

이렇듯 차가 다른 물질과 다르게 참선을 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그것은

차의 성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에 내재된 심리변화 요

인과 수행․예(禮)․예(藝)를 통해 도(道)를 이루려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차는 어

떻게 마셔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주관하는 사람의 의지에 맞춰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소명을 다할 뿐이다.이것이 바로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다.

2.시대별 차의 정신

우리나라 차의 정신은 철학적 바탕이 선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선비들

의 음다 풍습이 크게 성행하여 선비와 승려가 함께 어우러진 찻자리를 만들었기 때문

에 차의 정신은 경계선이 없었다.84)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시기마다 약간씩 다른

차의 정신을 만들어 왔다.차의 정신을 시대별로 나눈다는 것은 칼로 물을 베는 것처

럼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시대별 차의 정신은 완호경(阮浩耕),

79)원효(元曉,617∼686)는 신라 진평왕 39년에 태어난 신라시대의 고승.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지

90년 만에 태어난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불교사상가이자 사회지도자였다.

80)마음의 바탕은 실재가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相)이 있는 것이 되므로 무(無)에서 생긴 유

(有)가 무로 갔다가 다시 유로 돌아오는 원운동을 파악하는 우주관.

81)박남식,「한국의 다도에 나타난 효당의 다도정신」,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2005,p.60.

82)1960년 져장(浙江)츠시(慈溪)에서 태어났다.현재는 중국다엽박물관 진열자료부 부주임,부연구

관원으로 차문화연구,진열,홍보 및 차예사의 다도 교육을 맡고 있다.

83)조우원탕,앞의 책,pp.30∼31.

84)정영선,앞의 책,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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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매(沈冬梅),간량자(干良子)의『중국고대다엽전서(中國古代茶葉全書)』「서언」의

내용을 기본으로 당대,송대,명대,청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의 정

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가.당대(唐代)

완호경(阮浩耕),심동매(沈冬梅),간량자(干良子)의『중국고대차엽전서(中國古代茶葉

全書)』을 참조하여 당대(唐代)의 다도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우는『다경』의 여러 곳에서 차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육지음(六之飮)」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잠을 깨려면 차를 마시면 된다.”고 했고,「일지원(一之源)」에서는

"만약 열이 있어 갈증이 나고 번민이 있거나,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깔깔하거나,사지

가 번거롭거나 뼈마디가 편지 않거나 할 때 네 다섯 모금만 마셔도 제호,감로와 어깨

를 겨룰 만하다.”고 하였다.그러나 육우는 차를 몸을 건강하게 하고 생각을 도와주는

음료로만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그는 동시에 차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기쁨과

미적 향수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또 육우는「오지자(五之煮)」에서 말하기를 “차

를 끓여 처음 끓는 물을 준영이라 한다.”지극히 기름지고 맛이 있는 것을 준영이라

하는데 준은 ‘맛’을 뜻하고,영은 ‘길다’는 뜻이며,맛이 뛰어난 것을 준영이라 한다고

했다.또한 육우는 끓이는 과정 중에서 순간순간 미묘하게 변하는 거품의 색과 모양을

감상하면서 그 거품의 변화하는 모습과 느낌을 글로 표현했다.“거품의 엷은 것(두께

가 엷고 방울이 작은 것)을 말(粖)이라 하고,(굵은 방울들로)두꺼운 것은 발(餑)이라

하며,가늘고 가볍게 뜬 것을 화(化)라 한다.(화라는 것은)대추 꽃이 둥근 연못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과도 같고,물살이 천천히 도는 연못이나 구부러져 흐르는 물가에

돋기 시작하는 푸른 부평초와도 같으며,맑은 하늘에 상쾌히 떠있는 비늘구름 같기도

하다.말이라는 것은 이끼가 물에 뜬 것 같고,또 국화꽃잎이 술잔이나 상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육우는 또 차의 아름다움은 정성을 다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러므로 차를 우릴 때는 지극한 정성과 품덕으로 승화된 가운데서 ‘정

(精)’과 ‘미(美)’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렇듯 차를 마시는 사람은 먼저 도덕

적 수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일지원(一지之源)」에서 “차의 쓰임

(효용)은 맛이 아주 차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행실과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혹은 그를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적당하다.”라고 했다.이것은 차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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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청렴한 의지를 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노동(盧同)은『주필사맹간의기

신다(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서 차 일곱 잔을 마시는 서로 다른 느낌을 넓게 펼쳤다.

처음에는 목과 입술을 윤택하게 해주고,두 번째 잔은 외로운 번민을 깨우쳐 몸을 도

와 우수를 해소해 준다.계속해서 창자의 기름기를 제거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그

래서 생각하거나 글을 쓸 때 도움을 준다.다시 ‘가벼운 땀을 나게 하고’‘피부와 뼈를

맑게 하고’‘신선과 영이 통하게 하고’‘마음을 맑게 하고’‘속됨을 제거하고’‘깨끗하고

신령스런 마음이 속세에 머물지 않고’‘바람처럼 사물을 초연하게 하는’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해준다.이외에도 당대 시인들은 차로서 심신 수양에 대하여 자못 많은 감동으

로 깨달음을 얻었다.예를 들어 육구몽(陸龜蒙)은『자다(煮茶)』에서 ‘차를 끓여 나에게

따라주니 정신도 상쾌하고 건강해지며,올라오던 감정이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고,전

기(錢起)는『여조거다연(與趙莒茶宴)』에서 “세속에 있는 마음속 먼지를 다 씻으니(기

쁨은 남아 있다-유가의 군자로서 수기(修己)를 하는)속세에 사는”이라고 했다.온정균

(溫庭筠)은『서육도사다가(西陸道士茶歌)』에서 ‘은은한 향(茶)이 하얀 이〔佛〕에 여유

로운 맛〔仙-도가 사상으로 신선의 속세를 벗어나는 탈속의 의미〕으로 남겨지고 고

고한 마음이 높은 경지로 통하는’이라고 했다.85)

위의 내용에서 당대의 다도 사상은 불교와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음

다 활동 중의 심미,탐미적인 과정을 정신함양과 수양의 과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차생활 자체에 충실히 임하는 과정 자체를 차의 정신으로 생각한 것이다.

일본은 이때 적극적인 불교의 수용으로 일본 승려들의 중국 유학이 성행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문화가 일본 내에 유입되게 된다.중국의 차 문화가 당에 유학한 학승들에

의해 전해졌으므로 일본은 선다문화를 수용하게 된다.86)

85)〔 陸羽『茶經』多處講述飮茶的功效 “蕩昏寐飮之 以茶「六之飮」”若熱湯․凝悶․腦疼․目澁․四

支煩․百節不舒․聊四五啜 與醍醐 甘露抗衡也“「一之原」.但他決不僅僅把茶當作健身益思的飮料

他同時認爲在茶的品飮過程中 可以得到身心的愉悅和美的享受.他在 “五之煮”中說 煮茶 “其第一者雋

永”又云 “到美者 曰雋永,雋 味也,永 長也.他在抽述煮茶中沫鋍變化時 恍若在觀賞景色;“華之薄

者曰沫 厚者曰鋍.細經者曰花 如棗花漂漂然于環池之上 又如回潭曲渚靑萍之始生 又如晴天爽朗有浮

云鱗然,其沫者 若錄錢浮于水謂 又如菊英墮于樽俎之中”陸羽主張茶藝要美 技術要精,飮茶者在這

“精”“美”之中 陶冶情性 升華品德.他率先提出了飮茶者的道德修養;“茶之爲用 味之寒爲飮 最宜精

行儉德之人.”「一之源」倡異以茶養廉 以茶勵志.盧同『走筆謝孟諫議寄新茶』 暢言飮茶七碗的不同感

受;先是“喉吻潤”“破孤悶”益身解憂愁;繼而是“搜枯腸”益思助與作;再是“發輕汗”“肌骨淸”“通仙

靈”淸心除俗 淨化心靈;及至 “淸風生”超然物外 達到最高境界.唐代詩人對以茶修養身心 頗多感悟.

陸龜蒙 『煮茶』有“傾余精爽健 忽似氛埃灭”句;錢起 『與趙莒茶宴』有“塵心洗塵興難盡”句;溫庭筠

『西陸道士茶歌』也有“疏香皓齒有餘味 更覺鶴心通杳冥”之句〕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國古

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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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때 차를 심기 시작한다.“7세기 전반 신라 선덕여왕 때 차를 마신 사실과

흥덕왕 3년(서기 828년)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공(大廉公)이 차 종자를 가지고

와서 왕이 지리산에 심었다.”는 내용이『삼국사기』87)에 기록 되어 있다.88)

나.송대(宋代)

완호경(阮浩耕),심동매(沈冬梅),간량자(干良子)의 『중국고대차엽전서(中國古代茶葉

全書)』에 근거하여 송대(宋代)의 다도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나라 시대는 차 분야 사업의 발전과 차를 마시는 것이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는 차

문화 정신의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송나라 휘종(徽宗)황제는『대관다론(大觀茶論)』

에서 말하기를 “차를 객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 지방의 뛰어난 기운들을 다 모아낸

것이고,산천의 신비로운 기운들을 모아놓은 것이고,가슴에 막힘을 제거하여 맑음에

이르게 하여 화평으로 이끄는 것임을 어린애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담백함과

어울리고,한가하고 깨끗하며,순수함의 품격이 고요한 곳에 이르게 되니 시급한 때가

아니라면 좋아하고 숭상해야 하지 않겠는가?가슴에 막고 있는 흉금을 씻어내는 것이

란 차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생각을 더욱 더 하게하고,맑음으로 화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이것은 차가 우리의 정신을 사념 없이 맑게 하는 공을 이르는 말이다.

소식(蘇軾)이 차를 사람에 의인하여 쓴 단편소설『섭가전(葉嘉傳)』에서 차의 품덕을

찬양했다.“자기가 다스리는 마을 사람들이 차를 좋아해서 차의 풍미가 편안한 맛이

있어서 푸르거나 희거나 모두 좋아했다.또 그 뜻은 담백하여 일찍이 기본이 되기를

바랐다.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차를 마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향수하는 것이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배문은 『다술

(茶述)』이란 책에서 차의 치화(致和)정신을 끌어냈다.“차의 정신은 정청하고 그 맛

은 담백하고 그 자체가 순수한 맛이어서.번뇌를 씻어주는 데 쓰인다.그래서 그 공은

화(화합․중용․중화)에 이르게 하여 백가지의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섞이지 않고 모

든 다른 마시는 종류를 뛰어넘어 으뜸이다.”89)라고 했다.

86)염숙,앞의 책,p.180.

87)고려시대에 김부식(金富軾)등이 인종의 명을 받아 1145년(인종 23)에 편찬한 기전체(紀傳體)역

사책

88)이진수,앞의 책,p.27.

89)〔宋代 隨着茶業的發展和飮茶藝術和的更高推進 對茶文化精神有新的闡發.宋徽宗趙佶 『大觀茶論』

云;“至若茶之爲物 擅甌閩之秀氣 鍾山川之靈禀 祛襟滌滯 致淸導和 則非庸人孺子可得而知矣;沖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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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의 다도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치화(致和)라 말할 수 있다.치화(致和)란 “화에

이르다”,즉,다투거나 모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이름다움을 말한다.송대의 치화(致

和)는 중국 수상 후진타오(胡錦濤)90)가 화해사회(和諧社會)를 만들기 위해 말하고 있는

화합․중용․중화사상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송대의 다도 사상은 막힘을 제거하여 화

평으로 이끄는 차의 정신으로 차는 편안한 맛이 있어 사념 없이 푸르거나 희거나 모두

좋게 하는 차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

일본은 가마쿠라시대로 에이사이(榮西)선사가 송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와 일본에

차 문화를 본격적으로 전파하는 시대였다.그는 1191년에 송나라에서 말차(末茶)와 차

도구를 가져왔으며 중국의 차 종자를 들여와 도가노오(梅尾)에 있는 고산사(高山寺)

상인에게 주어 심게 하였다.도가노오에 생산되는 차를 본차(本茶)라 하고,그 외의 차

는 비차(非茶)라 하면서 차 마시는 풍습이 승려들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특히 에이사

이 선사는 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1214년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91)를 저

술하였다.이를 계기로 차 마시는 풍습이 상류계급 특히 선승과 교류하는 무사들 사이

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92)

한국은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93)의「다조(茶俎)」편에서 이시대의

다도사상을 살펴 볼 수 있다.“토산다(土産茶)는 쓰고 떫어 입에 넣을 수 없고,오직

중국의 납다(蠟茶)와 용봉사단(龍鳳賜團)을 귀히 여긴다.하사해 준 것 이외에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자못 좋아하여 더욱 차의 제구를 만든

다.금화오잔(金花烏盞),비색소구(翡色小),은로탕정(銀爐湯鼎)은 다 중국 제도를 흉내

낸 것들이다.무릇 연회 때면 뜰 가운데서 차를 끓여서 은하(銀荷;은으로 만든 연잎

閑潔 韻高致靜 則非遑遽之時可得而好尙矣.”祛襟滌滯 是茶的健身益思之效;致淸導和 則是茶的精神

淨化之功.蘇軾采用拟人手法-爲茶作一小傳-『葉嘉傳』頌揚茶的品德;“臣邑人葉嘉 風味恬淡 淸白

可愛”“其志우淡洦也 嘗散基資 拯鄕閭之困 人皆德之.”品茶是 一種精神享受 是一種人格的自我完善.

裵汶在『茶述』中又提出茶的 “致和”精神;“其性精淸 其味淡潔 其用滌煩 其功治化 參白品而不混

越衆飮而獨高.”〕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國古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

7.

90)중국 정치가.(웨)HuChin-t'ao.2002년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서기,2003년 이후 중국 국가주

석으로 취임하였다.

91)“차는 양생의 선약이며,장수의 묘술이다.”라는 머리말로 시작하는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는

차의 효능 과 차 따기,만들기,마시는 방법 등을 기록한 일본의 가장 오래된 다서이다.

92)염숙,앞의 책,p.182.

93)고려도경(高麗圖經)은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兢,1091년∼153년)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약 4년동안 머물면서 고려의 위치,관제,복식,풍습에 대하여 책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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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한 작은 쟁반)로 덮어가지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놓는다.그런데 찬자(贊者)가 '

차를 다 돌렸소.'하고 말한 뒤에야 마실 수 있으므로 으레 냉차(冷茶)부터 마시게 마련

이다.관사 안에는 홍조(紅俎)를 놓고 그 위에다 차의 제구를 두루 진열한 다음 홍사건

(紅紗巾)으로 덮는다.매일 세 차례씩 내는 차를 맛보게 되는데,뒤이어 또 탕(湯)을 낸

다.고려인은 탕을 약(藥)이라고 하는데,사신들이 그것을 다 마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고,혹 다 마셔내지 못하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면서 불쾌해져서 가버리기

때문에 늘 억지로 그것을 마셨다.”고 적혀 있다.94)이 글을 통해 고려시대에 차가 성행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서긍의 눈을 통해 의례의 차나 고관대작들의 다풍이 잘못되었음

도 알 수 있다.그렇지만 고려시대 차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서긍이 고려도경 다음

장에 바로 “어떤 날은 길을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라’하여 거리

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이 내용에서 우리는 고려시대에 차가 얼마만

큼 격식 없이 자유분방하게 민중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려시

대 일반 선비들은 차생활로 머리를 맑게 하여 학문에 정진하고,차와 더불어 문학을

논하며 교유(交遊)하였으며,정치적 혼돈 속에서는 차생활을 통해 스스로 심성을 순화

하였다.즉 이 시대 차의 정신은 차를 음미하면서 인생을 다듬고 되돌아보는 것이었

다.95)

다.명대

명대는 한족 왕조의 부흥,정화(鄭和,1371~1434)의 남해(南海)원정96),향신 중심의

사회로 지행합일을 주장하는 실천적 학문인 양명학(陽明學)97)이 발달한 시대이다.차

를 마시는 것이 명대에 이르러 소박한 참됨으로 돌아가 간편하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천연 그대로의 것을 취해서 갖추었기 때문에 차의 진미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하늘

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됨”은 사람과 자연의 결합이고 이것이 명대 차인들이 추구하는

94)이기윤,『한국의 차문화』,남양문화,2008,p.68.

95)위의 책,p.75.

96)정화의 남해 원정이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중국 명조의 황제였던 영락제의 명을 받아 전후 7

회에 걸쳐 대선단(大船團)을 지휘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에 이르는 30여 개국을 원정하여

명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일을 말한다.

97)양명학(陽明學)은 중국 명나라의 철학자 왕수인(王守仁)의 호인 양명(陽明)에서 이름을 따서 붙

인 유가철학(儒家哲學)의 한 학파로 주관적 실천 철학에 속한다 심즉리(心卽理)·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양명학의 3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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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사상을 내포한 차의 정신이었다.완호경(阮浩耕),심동매(沈冬梅),간량자(干良子)의

『중국고대차엽전서(中國古代茶葉全書)』에 근거하여 명대의 다도사상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허차서는『다소논객(茶疏論客)』1절 에서 “오로지 소심한 마음(원래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함께 어울려 상대방과 내가 (서로)뜻을 펼쳐 내는 것이 잘 맞는다.청담과 웅

변을 드러내 보이니 체면과 가식을 다 벗어버린다.비로소 동자를 불러서 불을 지피고

물을 따라 탕을 끓인다.”고 하였다.98)명대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자연을 숭상하고,특

히 고상함과 정갈함을 숭상하던 풍조가 있었다.이에 영향을 받아 차를 논하는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차는 반드시 정련하여 건조시키고 물은 정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명

대 초기에는 음다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체험과 사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차의 정신

이 지니는 본질이므로 친구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전통의 미덕일 뿐 다도는 아니라

고 말했다.그러나 명대 초기 주원장(朱元璋)99)의 17번째 아들인 주권은『다보』를 통

해 객과 함께하는 다도 사상을 펼쳤다.주권의 차의 정신은 당대의 노동,석교연 등 출

세 사상을 지니는 다도 사상을 따르고 있다.주권 『다보』「서언」을 살펴보면 “나상

은 일찍이 흰 눈을 들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우물가에 이르면 풍로로 불을

피워 스스로 말하기를 하늘의 뜻과 더불어 마음의 뜻을 높이 높이고 그것과 부합하여

스스로 나를 수련하는 공을 얻으니 차를 끓이는 곳에 떠도는 마음이 어찌 있을까!수

양하는 어떤 기를 그렇게 도움이 되게 함은 오로지 차의 맑음뿐이다.”라고 했다.또 말

하기를 “차의 존재라는 것은 시상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구름 낀 산 잠깐의 색이

고 또한 수마에 빠져 있다가 오는 졸음을 억누르고 천지의 형태를 잊어버린다.청담을

키워줄뿐더러 만상을 차갑고 기이하게 만든다.바로 이것이 차의 공이 큰 것이다.”100)

라고 했다.이러한 주권의 차의 정신은 홀로 음미하여 경지를 깨닫는 소승(小乘)수행

의 의미가 농후한 노동,교연과는 구별된다 할 수 있다.차를 통하여 벗과 만나고 다도

를 아사들의 사교에 필요한 도구로 삼고,음다 활동이 예의를 표시하는 일종의 방식이

었다.음다 활동 중 다구를 이용하여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은 그저 유객과 청담을 나누

98)〔許次紓在『茶疏論客』 一節中强調 “惟素心同調 彼此暢適 淸言雄辯 脫略形骸 始可呼童篝火 酌水

点湯.”〕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國古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7

99)명 태조(明太祖)홍무제(洪武帝,1328∼1398)는 명나라(明)를 건국한 초대 황제이다.

100)〔“予賞擧白眼而望靑天 汲淸泉而烹活火 自謂與天語以擴心志之大 符水火以副內煉之功 得非游心于

茶竈 又將有禆于修養之道矣 其唯淸哉.”又云;“茶之爲物 可以助詩興而云山頓色 可以伏睡魔而天地忘

形 可陪淸淡而萬象惊寒.茶之 功大矣.”〕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國古代茶葉全書』「序言」,

浙江攝影出版社,1999,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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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음다를 통하여 손님 자신의 논조와 견해

를 표현하도록 돕는 것일 뿐이고,실제 의미는 청아한 환경에서 속세를 벗어난 선비들

이 차를 음미하며 청담을 나누며 천지만물의 오묘한 신비와 인연을 탐색하는 것이었

다.또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어 속되고 하찮은 생각에서 초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명말 수행류 다도를 육수성(陸樹聲)의 『다료기(茶寮記)』를 통해 알아보면

『다료기』 작자인 육수성은 차의 삼매를 “(구름에서 잠을 자고 돌에 누워 잠자는 사

람)속세를 떠나서 수도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깨우치는 바가 쉽지 않다.”101)고

하면서,그는 정원에 있는 작은 방에 거하며 그 곳에서 참선하여 머물렀다.그리고 방

에는 차를 끓일 부뚜막을 설치하고,차를 끓이고 우릴 기구 일체를 준비해 놓는다.또

한 차를 끓이는 동자를 두어 길을 지나는 승려나 시인,도사들과 같은 객이 들러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명대의 다실은 선방(禪房)과 같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며 기거할 수 있어 “다

선일미”사상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명대 후기에 장대(張岱)는『도암몽억(陶庵夢

憶)』에서 청아함과 정결함을 중시하여 다도활동을 통하여 인문수양의 고상하고 깨끗

한 지조와 오염되지 않는 정조를 조영(照映)하는 명말 다예류 다도의 특색을 만들어

냈다.장원(張源)은『다록(茶錄)』102)이라는 책에서 차를 만들 때는 정성껏,보관할 때

는 건조하도록,우릴 때는 정갈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즉,“정성,건조,정결함이

다도의 극치다.”라고 귀납시켰다.103)명대의 차 정신은 차생활에 몰입함으로서 그 안에

서 자아를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다도 정신으로 일본과 한국의 현재 다도 사상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때 일본은 무라타 쥬코(村田珠光,1433~1502)가 선종의 심경으로 차를 우리고 마심

으로써,독특한 초암(草庵)의 다풍을 형성한다.무라타 쥬코는 선을 통해 다도를 예술

이자 철학이자 종교로 승화시켰다.이러한 일본의 선다 정신을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는 더욱 간소화하여 와비차(わびちゃ、侘茶)를 시작했다.와비사상104)은 일

101)〔『茶寮記』作者陸樹聲認爲 茶中三昧 “非眠云跂石人 未易領略.”〕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

國古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7.

102)『다록(茶錄)』명나라 때 강소성(江蘇省)진택현(震澤縣)동정서산(洞庭西山)에 살았던 장원(張

源)이 지은 책으로 당대에 정립된 덖음녹차(炒菁綠茶;초청녹차)의 진수가 실려 있는 명저이다.

103)조우원탕,앞의 책,pp.76∼80.

104)무라다 쥬꼬우(1433∼1502)로부터 센리큐(1522∼1591)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덜 완벽함에 정

신적 최고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다.와비의 본래 뜻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허전함,은자의 생

활 감각,수척함 등에서 유래되어 「부족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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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특이한 미의식으로 그것이 다소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으로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의 충족을 이끌어내는 일본인의 미의식이다.이

러한 일본 선다 정신을 계승하여 완성시킨 인물은 센노리큐(千利休,1522-1592)이다.

그는 장군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534~1582)의 차 시종관을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1536~1598)의 차 시종관을 지내면서 물질적 속박에서 일거에 벗어나는 물

질숭배의 분위기를 씻어내고자 하였다.그는 “거처는 비가 새지 않으면 되고,음식은

배가 부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이는 부처의 가르침이자 다도의 본의이다.센노리큐

는 “다도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찻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제자들이 센노리큐에게 다도의 비결을 물으면,그는 “여름에는 차실을 시원하게

하고,겨울에는 차실을 따뜻하게 하며,연료는 찻물이 잘 끓게 넣고,차는 맛있게 우려

내는 것.이것이 바로 차의 비결이다.”라고 했다.105)

이때 한국의 다도사상은 우리나라 다선(茶仙)으로 불리는 한재(寒齋)이목(李穆

1471~1498)선생이 남긴「다부(茶賦)」106)라는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이 책의 특징

은 차를 통해 얻어지는 정신수양과 정신적 즐거움을 강조했다는 점이다.“차를 일생동

안 즐겨도 싫증나지 않는 것은 그 고유의 성품 때문이다.”로 시작된 「다부」에는 ‘차

이름과 산지’,‘차나무의 생육환경과 예찬’,‘차 달여 마시기’,‘일곱 잔의 차 효능’,‘차의

다섯 가지 공’,‘차의 여섯 가지 덕’등을 열거하고 있다.차의 육덕(六德)으로는 "사람

이 천수를 누리게 하고(使人壽修),사람이 병고를 그치게 하고(使人病己),사람이 기

(氣)를 맑게 하고(使人氣淸),사람이 마음을 일탈하게 하고(使人心),사람이 선인(仙人)

이 되게 하고(使人仙),사람이 예(禮)에 서게 한다(使人禮)"라고 차의 덕을 노래하였

다.107)한재 이목 선생은 차나무를 굳은 지조,절의,깨끗함,강직성,고결함으로 한재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했다.그는 실제로 차를 완미하는 것보다 정신 수양과 정신

적 즐거움이 한 단계 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다부」의 ‘오심지다(吾心之茶)’에서 “내

가 세상에 태어나 모진 세파를 이겨나가며 양생과 양지(養志)에 힘쓸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네.내가 너(차)의 본성을 좋아해 한시도 잊거나 멀리한

적 없었고,언제나 마음 가다듬고 자신을 경계하며 옳은 일이라면 생사를 초월하여 행

105)오미정,앞의 책,p.325.

106)480자로 된『다부(茶賦)』는 우리나라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다서(茶書)로 草衣(意恂,1786∼

1866)의『다신전(茶神傳)』보다 340년 앞섰으며,분량 면으로도 약 2배가량 많다.

107)윤경혁,『차 문화고전』,홍익제,1999,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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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네.안과 밖을 모두 돌보며 아무리 양생에 힘쓴다 한들,차를 마셔서 지혜를 얻고

주변에 어진 덕을 베푸는 것과 같으리오.정신과 기운이 조화로이 융합해서 묘용의 경

지에 이르면 저절로 무한히 즐거우리.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거늘,

어찌 나 이외의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다심일여(茶心一如)의 경지를 노래했

다.

한재는 『다부』의 맺는말에서 “내 항상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기를,삶

〔生〕은 죽음의 근본이요,죽음〔死〕은 삶의 뿌리라네.안〔心〕만을 다스리면,바깥

〔身〕이 시든다.”고 했으며,“혜강(嵆康)은 양생론(養生論)을 지어서 그 어려움을 말하

였으나,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즐기고,어진 사람이 산중에서 사는 것과 같으리오?”라

고 했다.이것은 차를 통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그 즐거움을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차와 내가 하나로 승화된다는 차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108)한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차는 자연을 벗 삼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의

온화함과 차의 고결한 자태를 통해 느끼며 우리의 심신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마음속의 차를 말하고 있다.109)이것이 바로 차 정신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므로 장황

하게 설명했다.

라.청대

청대는 만주족이 건국,한족에 대한 강경,회유책 병행,명의 제도 계승 등으로 학문

을 과학적,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한 시대이다.고증학적인 차원에서 육정

찬(陸廷燦)110)이『속다경(續茶經)』을 편찬한다.청대의 육정찬이 편찬한 『속다경』은

육우의 저술을 흉내 내어『다경』이라는 이름으로 찻일을 기록했다.육정찬이 편찬한

『속다경』에는 당에서 청대까지의 차 관련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가

점차 실용화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1)청대의 다풍은 초기에는 다양한 차와 함

께 화려한 예술적 양상을 보이지만 외래문화의 영입과 자연과학의 성취로 기교화․실

용화․단순화된다.다도로부터 다예로,다시 품다 내지는 지극히 평범한 음다 활동으로

108)육우 지음/류건집 주해,앞의 책,p.247.

109)위의 책,pp.248∼249.

110)자(子)는 질소(秩昭),또는 부조(扶照)이다.강소성 가정(지금의 상해)출신이며 승안현의 지현(知

縣)과 후보주사(候補主事)를 역임했다.

111)서정흠,앞의글,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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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것이다.112)그나마 청대 말에는 다방의 퇴폐와 문화 혁명으로 차생활이 개혁사

상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잠시 중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본은 센노리큐에 의해서 계승된 차 문화가 오모테센케(表千家)와 우라센케(裏千家)

두 유파로 갈려 500여년을 단절 없이 지속되어 왔다.두 유파의 지도자인 이에모토(家

元)113)를 중심으로 일본 다도의 전통성과 품격을 유지해 온 것이다.중국과 한국이 차

문화의 쇠퇴기를 겪고 있는 동안 동양 다도사상의 맥을 이어온 일본의 다도사상에 대

해서 잠깐 살펴보자.일본의 다도 사상은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미학과 화(和)․경(

敬)․청(淸)․적(寂)으로 말할 수 있다.화(和)는 ‘나 혼자서’보다도 ‘너와 함께’가 더 가

치 있다고 보는 사고이다.그리고 내가 어울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

한 애정과 존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경(敬)이다.청(淸)은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

를 말하고 적(寂)은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말한다.어울려 함께 하고 남을 나보다 더

위에 놓고 깨끗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하게 행동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차를 공부하는 것이 게이코 정신이다.

한국은 암울한 조선시대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중국,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독자

적인 차 문화를 만들어냈다.우리의 조상들은 차생활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덕성

을 높이고 정서를 순화시켜,안정되고 품격 있는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만들어냈다.

중국의 12세기에 남송의 주희(朱熹)가 창시한 유교의 주류 학파인 성리학(性理學)114)은

14세기에 안향(安珦,1243~1306)에 의해 고려에 들어와 조선의 국교가 된다.16세기에

퇴계학파(退溪學派,동인의 이념적 기반)와 율곡학파(栗谷學派,서인의 이념적 기반)의

윤곽이 형성되어 붕당을 이루게 되고 실학(實學)115)은 퇴계학파의 분파인 남인에서 나

온다.이러한 학파들은 많은 선비를 길러내기도 했지만 가치관 혼란으로 선비들 간의

많은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다.거기에다 선조 25년(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壬辰倭

亂)116),인조 5년(1627년)의 정묘호란(丁卯胡亂)117)그리고 병자호란(丙子胡亂)118)은 조

112)조우원탕,앞의 책,p.84.

113)이에모토란 어떠한 예능,기술,학문 등을 잇는 문화의 정통을 잇는 본가를 말하는데.당연히 그

유파를 대표하는 중심으로서,역할을 수행해 왔다.이에모토의 권위는 유파 안에서 절대적이다.

114)중국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이기설과 심성론에 입각하여 격물치지를 중시하는

실천 도덕과 인격과 학문의 성취를 역설하였다

115)실학(實學)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대두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유학 학풍이다.

116)1592(선조 25)∼98년에 2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난리.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明)나라의 군사가 연합하여 물리친 전면적인 국제 전쟁이었다.임진년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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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차 문화를 청대의 차 문화처럼 예술로 꽃피울 여력이 없게 만들었다.이러한 역

사적 배경 때문에 조선시대 다도사상은 선비들에게는 절의와 청렴의 수행으로,산사의

승려들에게는 선(禪)의 과정으로 다도사상이 이어져 내려왔다.우리나라의 다성(茶聖)

으로 알려진 초의선사(草衣禪師,1786~1866)119)가 말한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 또한

요약해 보면 “자신이 본래 통제 가능한 지극히 자연스러운(자연과 조화로운)존재임을

깨달아,극적인 인지의 전환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욕구와 싸우지 않고 자아와 욕구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여 주변과의 조화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통제한다.”는 차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진을 냉장고 앞에 붙

여 놓고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실현해나가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 삼국의 시대별 다풍은 그 당시 사회의 정치,문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완호경(阮浩耕),심

동매(沈冬梅),간량자(干良子)는『중국고대차엽전서(中國古代茶葉全書)』에서 차생활의

이치를 이렇게 정의했다.육우가 주장한 “세밀하게 행동하면서 검소한 덕”,조길(趙

佶,1082~1135)이 주장한 “맑음을 이루는 도”,유정(喩政)이 주장한 “담담하면서 맑은 진

실”과 같은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계승된 것이 중국 차 문화 정신이다.사실 다인(茶

人)들이 서로 모이는 것은 차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이치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에 있다.그리고 모름지기 차의 이치란 하늘과 사

람,사람과 사람,사람과 경지(수준),차와 물,차와 도구,물과 불,감성과 이성이 만나

서로 간에 조화와 융화를 이루는 것이다.120)

음 발생했다 하여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하며,'7년 전쟁'이라고도 한다.

117)1627년(인조 5)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던 후금과 조선 사이의 전쟁.

인조반정 후 친명배금(親明排金)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에 후금(後金：淸)이 3만 명의 대군을 파

견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118)1636년(조선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청나라에서 군신(君臣)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

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다

119)1786년 정조 10년 전남 무안군에서 출생으로,속성은 장(張)씨고 법명은 의순(意恂),초의(艸衣)

이다.차와 선,그리고 시(時),서(書),화(畵)의 삼절(三絶)이었다.45세(1830)에 청나라의 모환문이

엮은 『만보전서』에서 차에 관한 부분인「채다론」을 베껴 『다신전』을 쓴다.52세에는 차의 기

원과 차나무의 생김새,차의 효능과 제다법,우리나라 차의 우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동다

송』을 저술한다.

120)〔陸羽的 “精行儉德”趙佶的 “致淸導和”喩政的 “淡遠淸眞”其實是一脈相承的 卽是中國茶文化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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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양 삼국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차의 정신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

면 <표2-2>와 같다.

<표2-2>시대별 다도 사상

출처:阮浩耕,沈冬梅,干良子의 『中國古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p.7∼8.과 김

봉건의『차 문화 산책』,도서출판,2010,pp.181∼192.

다도란 우주원리의 흐름을 응용해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즉,차는 그 자체가

기(氣),향(香),미(味)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따른 것이고,차실,차구,찻상을

차리는 순서 등 모두가 도에 따랐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다도를 터득하게 된다.122)

그러므로 다도사상은 형식적으로 변한 듯 보이지만 조화와 융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공

통적 의미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그런데 “곳간이 가득 채워진 뒤에야 예의를 안다.”

精神.其實 茶人之相聚 幷不在意于嗜茶與不嗜茶而在意否合乎“茶理.”所謂“雅合茶理”取是追求和諧.

天與人 人與人 人與境 茶與水 茶與具 水與火 以及情與理 這相互之間的諧調融和 是茶飮的精義所

在.〕 阮浩耕,沈冬梅,干良子,『中國古代茶葉全書』,「序言」,浙江攝影出版社,1999,p.8.

121)김대성,『초의선사의 동다송』,동아일보사,2004,pp.189∼190.

122)최차란,『한국의 차도』,화산문화,2002,p.16.

시

대
중국의 다도사상 일본의 다도사상 한국의 다도사상

당

대

불교와 유가사상과 도가사상

심미,탐미적으로 정신수양

중국의 차가 일본에 전해짐

선불교를 중심으로 선차문화

“신라 흥덕왕 3년

대렴공이 차 종자를 심음”

송

대

치화(致和)로 아름다움을 추구

차가 정신을 맑게 한다.

에이사이 선사는『끽다양생

기(喫茶養生記)』;만병의 약

궁중에서는 다례의식,문인

들은 풍류,선승들은 구도

명

대

초기에는 참선,후기에는 청아

함과 정결함을 중시

무라타 쥬코(1423～1502)가

초암의 다풍을 형성,센노리

큐(1522-1592)가 “다도는 찻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것

한재,이목이『다부(茶賦)』

본령을 잃지 않는 절의정

신,호연지기 정신,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

청

대

초기 예술적 극치

중기 와래문화의 영입으로 기

교화,실용화,단순화

후기 문화 혁명으로 사라짐

오모테센케와 우라센케

두 유파 형성

이에모토;‘화(和),‘경(敬)’

‘청(淸)’,‘적(寂)’

많은 학파들의 갈등,임진

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

선비는 수행,승려는 선(禪)

초의는 “중정불과건령병

(中正不過健靈倂)121)

시대를 초월한

다도 사상

하늘과 사람,사람 과 사람,사람과 경지(수준),차와 물,차와 도구,

물과 불처럼 감성과 이성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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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이 나날이 풍족해지면서 조화와 융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차생활로 쏠리고 있다.123)그러므로 현재 한국은 온고이지신(溫故而

知新)의 마음으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정

(中正)을 차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것,너무 심취해 사로잡히

는 것도 경계하고,너무 가볍게 여겨 뜨거운 물에 손대듯 하지 않는 것에 차의 정신을

두고 있는 것이다.

3.차생활 유형에 따른 차의 정신

중국의 조우원탕은 유교,불교,도교 등의 전통사상이 어우러져 정치,경제,문화가

크게 발전했던 당(唐)대의 다도를 다예(茶藝),수행(修行),풍아(風雅)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했다.124)이 세 가지 유형은 다도 활동의 목적,특징 및 다도 사상에 따라 분류

한 것으로 현재의 차생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므로 현재의 차생활도 실행하

는 방식에 따라 당대의 다도 유형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가.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차생활

다예를 통해 인문 소양을 반영하고 세상 사물의 현묘함에 대한 이해와 통찰 능력을

몸으로 실행하는 방법이다.사물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의존하며 또한 서로 모순

되기도 한다.인류는 자연의 규율을 인식하고 순응할 때 비로소 사람의 주관적 능동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때문에 다예류 다도(茶道)는 “찻잎 따기에서부터 차를 만

드는 과정,차를 다루어 손님에게 권하거나 마실 때의 활동을 예법을 갖춰 행함으로서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도(道)에 이르게 된다”는 차생활 유형이다.도덕적 훈도

방식 및 고상한 문화체험을 심신 수양의 방법으로 보고,다예활동에 다도 사상을 부여

하여 사물에 대한 이해와 숙달의 정도를 숙련시키면서 천지만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

는 것이다.다예를 통하여 깨달은 세상 사물의 현묘함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몸으로

123)정서경,『고려차시와 차문화』,이른아침,2003,p.5.

124)조우원탕,앞의 책,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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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함으로써 다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당대의 육우(陸羽),유백추(劉伯芻),장유신(張又新)이 유파를 이룬다.육우의 『다

경』에서는 다학(茶學),다사(茶事)에 대하여 깊이 탐색하고 음다 방식에 대하여 대단

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그 결과 풍아류 다도에 과학성과 합리성을 더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다예류 다도는 다도활동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찻물의

감미로움,향기로움,매끄러움과 무게감의 감별 등 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

인들을 탐구하면서 그 안에 천지만물에 자각과 이해가 서로 융합한 삶의 오묘함이 있

다는 것이다.그래서 다예류 다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아름다운 차생활을 통해 탐

구하는 사상과 이념 등의 인문정신을 체험한다고 주장한다.대표적인 인물이 육우이고,

육우의 다도 사상은 『다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125)다예류 다도의 차의 정신은

질서 있고 정형화된 차생활 속에서 천지만물에 자각과 이해가 서로 융합한 삶의 오묘

함을 깨닫는 것이다.

나.수행을 위한 차생활

차를 우리는 과정에 감정을 성찰하고 통제하여 자아를 성장시키는 차생활방법이다.

음다 행위에 인생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사상과 이념 등의 내용을 부여한 다도 유형으

로 다사(茶事)의 모든 과정을 차와 영혼의 화해과정이며 참된 자아로 회기하는 과정이

라고 설명한다.이러한 유파는 은거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한 문인 아사 및 속세를 떠

나고자 하는 출세(出世)사상을 지닌 승려,지도자가 주를 이루었다.다도를 “차를 마

시고,도를 깨닫는다.”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보는 개념은 당대의 석교연(釋皎然)과 노

동(盧仝)으로부터 시작한다.시승 석교연은 “한 잔을 마시니 어리석음이 씻기고 마음이

홀가분해져 온천지가 풍성하다,두 잔을 마시니 정신이 맑아져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먼지를 씻어 내는 듯하구나,석 잔을 마시니 바로 도를 깨달아 어찌 어렵게 번뇌를 깨

트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노동 또한 다시(茶詩)「칠완다가(七婉茶歌)」에서

차를 음미하며 “한잔을 마시니 목구멍과 입술이 촉촉해지고,두 잔을 마시니 고독과

번민이 사라지네,석 잔을 마시니 마음이 열려 오천 권의 책은 오직 문자로 그득하네,

넉 잔을 마시니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의 불평스러운 일들이 모두 땀구멍으로 흩어지

네,다섯 잔을 마시니 살과 뼈가 맑아지고,여섯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네,일곱째

125)조우원탕,앞의 책,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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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은 채 마시지도 않았건만 양 겨드랑이에 맑은 솔바람이 부는 구나”라고 차생활을 통

해 자연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도의 과정을 심리적 체험으로 밝히고 있다.

명(明)대에 주권(朱權)126)도 『다보(茶譜)』에서 “음다 활동 중 다기구를 이용해서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은 그저 유객(留客)과 청담(淸談)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차

를 음미하며 청담을 나누는 과정에 천지만물의 오묘한 신비와 인연을 탐색하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속되고 하찮은 생각에서 초연해지려 함이다”라고 하였다.127)

다.예술적 정취와 문화적 품위를 추구하는 차생활

차 우리는 과정에 아름다운 조화로 카타르시스를 느껴 다른 사람에게도 풍아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도의 의미를 둔 차생활 방법이다.두육(杜毓)128)은『천부(荈

賦)』에서 제다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즉 천지만물에 진

선진미함을 추구하면서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이다.당대 상백웅(常伯熊)129)

은 봉연(封演)의『봉씨견문기(封氏見聞記)』「음다편(飮茶篇)」에서 “다도를 넒은 의미

로 보고 즐기는 아름다움에 문화예술성을 가한 음다 활동이다.”라고 했다.이러한 차생

활을 누리는 차인들은 입신양명한 문인 아사,왕족과 조정의 벼슬아치,사대부들이 주

류를 이룬다.당대 상백웅의 일화를 들어 예술을 추구하여 다도를 이루는 과정을 이해

해 보자.『봉씨견문기』「음다편」에 “당대의 어사대부 이계경(李季卿)이 강남에 선위

(宣慰)로 있을 당시(766년)회현관(淮縣館)에 이르러 상백웅이 차에 능하다는 말을 듣

고 그를 청하였다.상백웅은 황색 배자(소매없는 웃옷)에 검정비단 모자를 쓰고 손에

다기를 들고 있었다.그가 차의 이름에 통달하여 각각 구분하여 정확하게 지적하니 좌

우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차가 익자,이계경이 두 잔을 마셨다.상

백웅은 육우의 이론을 윤색하여 다도가 크게 유행하게 만들었다.그 결과 왕과 귀족,

조정의 벼슬아치 중 차를 마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30)상백웅이 육

우와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차가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다.상백웅은 차를 음미하

는 형식과 내용의 과정에 윤색을 가하여 예술적 정취와 문화적 품위를 이루어 ‘멋‘을

126)명대의 주권(朱權;1378∼1448)은 차를 음용하는 방법을 청음(淸飮)의 풍조를 이끌었다

127)조우원탕,앞의 책,pp.36∼43.

128)1700여 년 전,중국의 서진(西晉,265∼316)의 문장가.

129)당나라시대에 조산대부(朝散大夫)의 벼슬을 한 봉연(封演)은 전제(典制)와 풍습,고적과 전설 등

을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여 4만여 자에 달하는 <봉씨견문기>10권을 저술했다.

130)조우원탕,앞의 책,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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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했기 때문에 다도의 대가가 될 수 있었다.

최범술(崔凡述)131)은『한국의 다도』에서 차생활은 곧 ‘멋의 생활’이라고 했다.그리고

그 멋을 객관적인 대상에서 느끼는 멋과 주관적으로 체달하는 내면의 멋으로 나누었

다.“객관적인 대상에서의 멋은 주변 환경,즉,주택․정원․차실․차 도구․서화․옷

차림․말씨․행동거지 등이 때와 장소와 조화를 이르는 것을 말한다.내면적인 참 멋

은 우주 인생의 총체적인 체성을 체달한 안전한 덕을 가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대 환희

에 있다.”132)고 했다.

제4절 차 성분의 정신적 특성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Kant)133)는 “형이상학(形而上學)은 물체의 본질을 특정

하게 해석하고 진리의 개념을 특정하게 설정하여 한 시대의 본질적 형태를 만든다.그

리고 그 형이상학은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고 그 결정이 현대 과학적

기술로 발전한다.”고 했다.134)차생활 또한 차라는 물질에 정신적 의미를 특별하게 부

여하여 한 시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형이상학이 되고 현대 과학적 기술로 발

전하여 왔다.본 연구는 차의 정신적 특성과 차생활 과정 속에서 목격된 심리적 변화

요인을 이용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는 차 성분의 화학적 효능을 살펴보고 이를 정신적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의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정신적 심리 치료에 유용한가를 살펴보았다.

차의 생엽은 75～80%의 수분과 고형물질(固形物質)로 이루어져 있는데,그 고형물질

의 35%～40%는 수용성 성분이고 나머지는 불용성 물질이다.차 잎에는 약 500여 종

의 화합물과 그에 따른 약 30여 종의 원소 성분이 들어 있다고 밝혀졌다.135)차의 정

신적 특성은 차의 화학적 효능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의 효용성을 높이기

131)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은 우리나라 현대 차 문화의 중흥조로 일컬어짐.대한민국의 독립

운동가,불교 승려이며 제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132)최범술,『한국의 다도』,보연각(寶蓮閣),1975,pp.78∼79.

133)이마누엘 칸트(ImmanuelKant1724년 4월 22일∼1804년 2월 12일)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

이다

134)마르틴 하이데거,『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도서출판 한길사,2006,p.28.

135)염숙,앞의 책,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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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특성
차 성분에 의한 정신적 특성을 표현한 고사(故史)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차 잎에는 카페인(Caffeine), 테오브로마인(Theobromine), 데오필린

(Theophylline),아데닌(Adenine),구아닌(Guanine)등의 퓨린(purin)염기(塩

基)가 함유되어 있다.대뇌중추신경137)의 흥분 작용에는 카페인,데오필린,데

오브로마인 순으로 영향을 끼치고,호흡기 흥분작용과 이뇨 작용 및 혈관확

대 작용에는 데오필린,데오브로마인,카페인 순으로 영향을 끼친다.그래서

중추 신경활성제로 정신을 맑게 하고,기억력․판단력을 증진하는 각성작용

(覺醒作用)을 한다.그리고 카페인의 쓴 맛은 차의 상쾌한 맛의 기본이 된

다.138) 특히 차의 카페인은 카테킨(Catechin),데아닌(Theanine),비타민

(Vitamin)C등과 분자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 카

페인 과잉섭취로 일어나는 정신불안,불쾌감 등을 최소화한다.139)

-그래서 한재 이목은 『다부』에서 “차를 마시니 근심과 울분이 비워지고 웅

호(雄豪)한 기운이 생긴다.”고 했다.

피로감을

경감시켜

준다.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그런데 녹

차에는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C와 안정 효과를 가진 데아닌이 있어 피로감

과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140)

-그래서 초의는 “차는 본성에 삿됨이 없으니 군자(君子)와 같다.”고 하였다.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테오필린은 중추신경 흥분 작용은 약하나 강심작용,이뇨작용,근육이완 등

은 강해서 혈액소통을 돕고 심장을 강화하여 숨쉬기가 쉬워진다.141)또한 카

페인의 정신활력을 도와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집증력․판단력․인식력을 좋

위해 차의 화학적 효능과 정신적 특성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차의 성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특성을 고사(故史)와 연관시켜 살

펴봄으로써 차의 화학적 성분이 정신적 특성을 유발하는 현상을 문헌을 통해 재확인하

고자 하였다.(<표2-3>)표에 인용한 고사(故史)는 이현숙의「평생교육으로서의 다도교

육 실패와 사례분석연구」136)를 참조하였다.

<표2-3>차 성분의 정신적 특성

136)이현숙,「평생교육으로서의 다도교육 실패와 사례분석연구」,아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1,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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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저돌적인 행동을 억제하므로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142)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서는 법을 다루는 관원들이 죄를 논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전에 차를 마시는 의례를 행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

-녹차의 데아닌은 감칠맛을 내는 유리아미노산으로 다른 식물에서는 발견되

지 않는 녹차 특유의 아미노산이다.뇌에 도달하면 세라토닌(serotonin)143)을

감소시키고 카테콜아민(Catecholamine)144)을 증강시키며 뇌파 중 알파파145)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행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146)그리고

카페인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는 흥분억제 물질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항우

울증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재 이목은 “차는 예를 갖추게 하는 덕(德)을 지녔으며 차를 마시

면 깊은 경지에 이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장시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폴리페놀(Polyphenols)은 수산기(OH-)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물질로 종

류가 매우 다양하다.이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녹차의 카테킨,포

도주의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사과나 앙파의 퀘세틴(Quercetin)과 과일

에 많은 플라보노이드(Flavonoid)와 콩의 이소플라본(Isoflavone)등이다.이

중 차에 카테킨 성분은 차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산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

여러 가지 향기와 맛,수색을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차를 만들어

낸다.발효차인 홍차는 발효 과정에서 카테킨이 테아플라빈(Theaflavin),테아

루비긴(Thearubigin)147)으로 산화되는데,이 성분은 치매를 예방하고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148)그 외에도 암 유발 억제,LDL콜레스테

롤149)작용저하,동맥경화증 예방,과산화지질의 발생 억제로 노화방지 등을

한다.그리고 차의 떫은맛이 갈증을 유도하고,차 특유의 맛은 장시간 차를

마시는 이완의 시간을 주어 장시간 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재 이목은 『다부』에서 차의 공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손님

과 주인의 정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정신적

안정을

준다.

-차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인체에 필요한 양을 상당량 충당할

수 있다.150)비타민의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타민Ｃ는 혈관 속 침착을 방지하게 되어 고혈압․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괴혈병 예방․니코틴해독작용․스트레스 해소․당뇨병 예방․피부미용작용․

노화방지․감기예방작용․간장기능 손상 억제 등의 기능이 있다.

*비타민B1은 신경 장애로 인한 마비와 심장 쇠약을 예방한다.

*비타민B2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건강한 피부 유지,눈의 피로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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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결핍증상으로는 구강염,설염,피부염,우울증과 현기증이 나타난다.

*비타민P는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켜 모세혈관 투과성을 높인다.

*비타민E는 노년기의 검버섯이나 기미의 생성을 방지하는 생체노화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당뇨 예방,눈의 건강유지,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151)이처럼 비타민은 인체의 생리기능과 감성에 영향을 주어 매

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신적 안정을 준다.152)

-그래서 신라의 최치원은 “차를 얻었으니 근심을 잊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육우는 “차는 남방의 아름다운 나무이다.”라며 칭송하였다.153)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

-차의 향기(香氣)는 찻잎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정유성분(精油成分)에 의해서

좌우된다.오룡차나 홍차의 향기 성분이 다른 것은 발효 과정에서 특유의 성

분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홍차는 숙성도에 따라 과일 향과 같은 꽃 향을

내는데 이는 리나롤(Linalool),제라니올(Geraniol)의 함량이 높은 테르펜

(Terpene)알콜류로서 고급차일수록 향기성분이 많다.특히 고산지대의 차는

방향성분과 유도물질이 많이 생성되어 여러 번 우릴 수 있다.154)이진희는 차

를 마시는 동안 은은히 배어나오는 그린계 향기와 달콤한 후로랄계 향기는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155)

-그래서 추사의 동생 김명희는 “차의 향기와 맛을 따라 현실의 괴로움으로

부터 벗어나 피안의 경지에 든다.”

흥분을

약화시켜

준다.

-GABA(감마아미노부티르산;γ-Amindbutyricacid)는 차의 주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탈탄산 반응에 의하여 GABA라는 아미노산으로 변화되어 생성된

다.찻잎에 GABA성분의 함량은 0.1～0.2%이다.156)GABA 성분은 신경의 흥

분을 억제하는 전달물질로 혈압상승의 억제 효과가 있어 생리적인 억제 효과

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져 흥분을 약화시켜준다.157)

-그래서 포은(圃隱)정몽주는 “차 마시는 버릇으로 세상일을 잊는다.”하여

세상에 대한 울분을 진정시켰다.

전체

컨디션을

조절한다.

-무기질은 체성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생명활

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무기질

을 생명의 원소라고 한다.우리나라 3대 질병(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악성

종양)의 가장 큰 원인이 체내 미량원소의 부조화라고 한다.예를 들어 철이

부족하면 행동과 인식 능력이 저하되고,아연의 결핍은 맛의 감지 능력을 낮

추고,알코올 중독,만성질환,스트레스 등의 질병을 앓게 하고,구리가 부족

하면 태아의 뇌가 국부적으로 괴사하거나 뇌 질량이 감소된다.158)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효소의 작용을 촉진시키고,셀레늄은 수은과 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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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감소하게 하며 항암작용을 하고 비타민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간의 재생을 도우며 노화도 지연시킨다.159)이처럼 무기질은

알칼리성 성분으로 전체적인 컨디션을 결정하고 두뇌의 성숙과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혜의 원소’임으로 사색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육우는『다경』에서 “차의 쓰임은 정신과 행실에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했다.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어지럽고 사지에 기운이

빠지며,전신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네다섯 모금만 마시면 제호나

감로를 마신 효과에 견줄 만하다.160)고 했다.

예술적

정취를

느끼게

한다.

-산화효소가 작용하여 데아루비긴과 데아플라빈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든다.카테킨 성분으로 인한 다양한 차의 출현은 차의

예술적 정취를 느끼게 하여 차생활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조선 말기의 화가 이인문의 그림에는 “소나무가지 주워 쓴 차 달여

마시고 내키는 대로 주역,사기,도연명 시 등을 읽는다.”고 쓰여 있다.

137)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지성과 감성의 원천.

138)최계원,앞의 책,p.45.

139)염숙,앞의 책,p.144.

140)이진수,앞의 책,p.33.

141)김봉건,앞의 책,p.57.

142)최계원,앞의 책,pp.313~314.

143)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로 신경세포의 기능과 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준다.

144)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로 교감신경계와 함께 작용하여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신체가

재빠르게 반응 하도록 한다.

145)1초 동안 주파수가 8∼13으로 나타나는 뇌피질의 후두부에서 나오는 전류.정상적인 성인이 긴

장을 풀고 쉬는 상태에서 볼 수 있다

146)이진희,「차 치료의 역할과 적용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p.66.

147)차 엽에 함유된 주성분인 폴리페놀(polyphenols)이 폴리페놀옥시데이스(Polyphenoloxydase)에

의해 산화되어 황색을 나타내는 데아플라빈과 적색의 데아루비긴 등으로 변한다.

148)염숙,앞의 책,p.161.

149)저밀도지단백질(low-densitylipoprotein/LDL)은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간에서 조직과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한다.콜레스테롤은 이곳에서 지단백질과 분리되어 세포에서 사용된다.이때 양

이 너무 많으면 혈관 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을 유발한다.

150)김봉건,『차 문화 산책』,도서출판 이른아침,2010,p.51.

151)염숙,앞의 책,pp.134∼139.

152)오미정,앞의 책,pp.249∼250.

153)염숙,앞의 책,p.136.

154)위의 책,pp.141∼143.

155)최계원,앞의 책,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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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丁酉再亂)161)에 파병되었던 명의 경리(經理)양호(楊鎬)는 “조선에서 마시

는 인삼차는 탕에 가까워 인삼탕을 마시면 속이 뜨겁고 번거로워져 차를 마신 것처럼

상쾌하지 못하다.”며 선조에게 차(茶)마시기를 권했다.이것은 차를 이용해서 관리들의

이완된 정신을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런데 선조(宣

祖)는 “양대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이것은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는 말인가 싶소.이것은 차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일을 잘못 처리하

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인 것 같소.”라고 소견을 털어놓았다.그러자 당시의 행지중추

부사(行知中樞府事)정탁(鄭琢)이 “이것은 참으로 장난으로 얕보는 말입니다.태만의

기운이 어찌 차를 마신다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고 아뢰어 양호의 진언은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162)양호는 차의 물성을 알아 맛있고 향기로운 차를 우려내는 슬기를 모아

조화로운 차생활을 하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했지

만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차의 물성에 특별한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운명

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었다는 한 예이다.차의 본질은 품종,토양,계절,찻잎 따는 시

기,제조 방법,우리는 방법,저장 방법 등으로 인해 그 종류가 다양하여 심리적 치료

도구로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그러므로 차의 물성과 정신적 특성을 잘 알아서 차

생활을 이용한 심리변화에 충분히 활용되어야한다.

156)염숙,앞의 책,p.134.

157)김봉건,앞의 책,p.46.

158)김봉건,앞의 책,p.49.

159)염숙,앞의 책,pp.141~143.

160)육우 지음/류건집 주해,앞의 책,p.67.

161)1597년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난리.

162)최계원,앞의 책,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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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생활과 심리변화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차생활을 현대 심리학과 융합하여 병들어 가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바로잡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연구이다.즉,청소년들에게 차생활을 통한 정신적 체험으로 자

신을 통찰하고 자아를 찾아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는 것이다.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먼저 이해

해야 한다.왜냐면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심리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본 단원에서

는 선행작업으로 지금까지 연구 되어진 선행 사례를 통해 연구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일

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았다.

제1절 차생활과 심리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현재 차에 관한 근래 60여 년 동안의 선행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효능(140)-다

례(71)-차 산업(54)-한국 차 문화(50)-다 도구(37)-예술(19)-일본차문화(12)

-중국차문화(11)-차 문화산업(9)-홍차문화(4)순이다.163)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 140여 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다.하지만 심리학과 관계된 선행연구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다.먼저 정

신적 효능에 관한 선행연구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인숙은 서울 고등학교 여학생 생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다례에 관한 조사 연구

에서 올바른 예절이란 외면적인 행위와 내면적인 정신 즉,형식과 내용이 이치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현대 사회에 맞는 예절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자세를 통해

마음이 순화되므로 예절을 지켜 삶의 진수를 찾아 바른 인생관을 세우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식과 행위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예절이

될 수 있으며,예절은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만 터득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늘 행해서

163)조기정,「한국 차 문화의 발전과정과 연구현황 고찰」,한국차문화학회(6),2010,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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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그래서 차생활은 이론보다 실천을 전제로 하는

수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또 다례 인식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

적인 다례행동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토대로,다례를 분명히 알며 그 의의를 바르게 이

해하고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의 단

계별로 연계성 있는 체계적인 다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164)

이성애는 다도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대한 연구에서,다도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자료와 활동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육내용이

좀 더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다례의 내면화 지도는 지나

치게 형식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 정돈 하면서 주의력을 기르

고,마음을 다지는 반복 훈련으로 인내력과 지구력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평생교육

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다도교육이 이루어 져야만 세계화·정보

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가치관의 혼미를 거듭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형성하고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165).

김인숙은「차 문화 치료를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정서기능의 변화」라는 논문에서 다

도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하였다.즉,다관(茶罐)에서 찻잔에 물을 따를 때 흘

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위,또한 그 분량을 정확하게 하려는 행위,차와 물의 분량을

알맞게 하려는 행위는 맛있는 차를 우려내기 위해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도덕적 및 창의성 발달에 효과를 보인다고 하

였다.166)

최명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차 문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차생활 실

시 후 일반노인들이 정서적,인지적,사회적 기능에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

다.167)

박춘근은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

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첫째,차생활을 통해 여고생들의 차생활 인식 및 실천력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둘째,차생활은 청소년기 여고생의 정서지능을 긍정적

164)윤인숙,「여고생의 다례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여학생 생활 교육원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

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3,pp.62∼67.

165)이성애,「다도 교육과 청소년의 정서 순화」,한국차학회지,3권2호,1997,p.19.

166)김인숙,「차문화 치료를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정서기능의 변화」,부산여성정책연구소,2007.p.

17.

167)최명자,「노인요양시설에서 차 문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원,석사학위논문,2007,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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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셋째,감정이해 영역과 인간관계 영역에 차생활 인식과

실천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넷째,원만한 친구관계 유지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 높게 나타났다168)고 했다.

박미경은 연구에서 차 명상프로그램은 정서문제인 불안․우울,행동문제인 과잉행

동․비행성․공격성 그리고 사회성문제인 사회성이 집단 내 변화에서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고 했다.그래서 차 명상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과 사회성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169)

이진희는 차 문화가 치료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

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차 치료에 대한 개념적인 도입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했다.그러나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치료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은 알 수 있다고 했다.170)

배길순은 학습 부진아를 중심으로 집중력 향상을 위한 차 치료 프로그램 연구를 하

였는데 차는 마음을 차분하게하고,뇌를 각성시키는 생리작용이 있으므로 집중력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차를 이용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171)

주옥희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차 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에

서 노인둘이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할 수 있음을 체험해 보고,좋아하는 감정을 표현

해 봄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고,흙으로 빚어진 도자기를 오감을 통해

만져봄으로써 옛 향수에 젖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172)

주영애․조선주는 「차 교육 효과성 연구의 동향」에서 ‘차’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이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정서적,정신적인 건

강한 삶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로,또한 치료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와 같은 치료분야처럼 차를 활용한

치료분야도 학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고유한 치유영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3).

168)박춘근,「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성균관대학교,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p.77.

169)박미경,「차명상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동

양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7,p.77.

170)이진희,앞의 논문,p.71.

171)배길순,「집중력 향상을 위한 차 치료 프로그램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p.51.

172)주옥희,「차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사례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p.71.

173)주영애 ․ 조현주,「차 교육효과성연구의 동향」,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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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 연구 사례에서 초기의 선행 연구는 차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정

도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차생활에 내재된 심리변화요인을

찾고 심리치료 방법으로 해석하여 차생활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제2절 차생활에 내재된 심리변화의 요인

이진희는 차생활이 심리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

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차 치료에 대한 개념적인 도입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했다.174)이에 본고에서는 차생활 중에 심리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차생활을 심리치료

로서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차생활을 치료적 과정으로 보고 차생활을 심

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차생활은 차 우리는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

하고,의식화를 행위로 표현하고,이 행위가 훈습이 되어 습관적 무의식이 되며 이 무

의식은 또 어느 순간 차생활 중에 다시 의식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차생활

심리치료 이론은 차생활 과정에 많은 치료적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융(Jung)은 자기화,즉 개성화는 개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집단적 규범의 보다 나은 충족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적 문제점들과 결합하여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5)이것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

뿐만 아니라 차생활의 자유로운 자기 발견 과정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즉,

차생활 과정에 많은 심리변화 요인을 찾아 주변 상황에 맞는 차생활 본연의 역할을 했

을 때 차생활 또한 개성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초의(草衣)는

‘차와 물로 이루는 중정(中正)의 도(道)에 다신(茶神)이라는 인격성을 부여했다’176)고

생각한다.

차생활 심리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 상담기법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요인

외에 차생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 요인을 좀 더 가지고 있다.차생활을 이용

한 심리적 접근의 효율성을 위해 차생활 중에 내재된 심리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2009,pp.10∼11.

174)이진희,앞의 논문,p.71.

175)이부영,『분석심리학 』,이조각,2008,p.119.

176)김대성,앞의 책,p.188.



- 50 -

1.일반 상담기법과의 공통적 심리변화 요인

많은 다른 상담기법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요인은 감정표현․공감․

인간관계․해석․통찰이다.177)

가.감정표현

정신 분석이나 여러 심리이론들에서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증후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그래서 로저스(Rogers)178)는

상담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내담자의 문제와 갈등에서 생긴 생각과 태도,감정,

그리고 정서적 충동 등을 숨기지 않고 털어 놓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자신의 내

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지 못하면,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새롭게 야기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정서 및 감정을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

게 한다.179)

차생활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소박한 것과 화려한 것,예술적인 것과 사념적인

것,기교적인 것과 순박한 것 그리고 엄격한 것과 자유로운 것 등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이동식은 감정을 표현시키는 중요한 목적은 억압된 감

정을 의식화시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자아로 하여금 감정적 자기표현의 핵심

을 통찰하고 이렇게 하여 얻은 깨달음으로 자기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

므로 “통찰 없는 감정표현의 조장은 내담자의 충동통제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치료를

방해한다.”면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했다.180)그런데 차생활을 통한 감정 표현은 통찰

과 함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깨달음을 차를 통해 동반한다.그러므로 차생활 그 자

체가 바로 심리치료인 것이다.로저스는 상담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았던 그 어떤 감정도 수용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심리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181)상담자가 내담자의 빈 찻잔에 정성스럽게 채워주는 차 한잔은 내담

177)전순영,『미술치료의 치유요인과 매체』,도서출판 하나의학사,2011,p.13.

178)1902년 미국에서 출생,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박사.

179)전순영,위의 책,p.42.

180)이동식,『도정신치료 입문』,도서출판 한강수,2008,pp.46∼49.

181)전순영,앞의 책,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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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몸짓이므로,청소년들의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의 다도(茶道)를 정립한 센리큐182)의 일화를 통해 차생활이 감정표현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살펴보자.어느 날 제자가 센리큐에게 다도의 비법을 물었다.그러자 센리

큐는 답하기를 “여름에는 아주 서늘하게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숯은 물이 끓을 정

도로,차는 마시기 좋을 정도로 해야 한다,이것이 비결의 전부다”고 대답하였다.제자

가 어처구니없어하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자,센리큐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방법 그대로를 지켜 나를 초대해주게”라고 했다.183)왜 센리큐는 이처럼 형

식을 탈피한 간단하게 차 우리는 방법을 다도로 제시했을까?마시기 좋은 차 한 잔을

얻기 위한 이완과 긴장을 동반한 모든 감정 표현에 의한 치유를 개인의 몫으로 돌렸던

것이다.

나.공감

미드(Mead)184)는 공감의 정의를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관점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그리고 이러한 공감이 대인간 갈등을 보다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185)공감이 상담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공감하거나 공감하려고 애쓰는 상담자의 노력하는 모습이 내담자의 자기 존중감을 증

진시킨다.둘째,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서

내담자는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셋째,내담자는 진실한 공감의 경험을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로 자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

람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에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넷째,정확한 공감을 통해서 내담

자가 자기 각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깊이 있게 자기를 탐색 할 수 있게 한다.186)

이러한 공감적 요소는 마주 앉아 동질의 차를 마시거나,차를 우려내는 정성스러운

상담자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내담자에게 전달된다.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상담 초기

182)센노 리큐(千利休,센 리큐,1522년 ~1591년 4월 21일)는 일본에서 일본다도를 정립한 것으

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다.특히 와비챠(わび茶,草庵の茶)전통의 원조로 일본에서는 다조(茶

祖)라 부르기도 한다.조화와 존경,맑음과 부동심을 의미하는 화경청적(和敬淸寂)의 차도를 만

든 사람이다.

183)박춘근,앞의 논문,p.77.

184)1946년 이후 미시간대학에서 사회학 및 심리학 교수를 지냈다.

185)전순영,앞의 책,p.30.재인용.

186)전순영,앞의 책,p.3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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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를 들어내지 않으며 상담에 대한 방어와 경계를 나타낸다.이때 정성스럽게 차

를 우려내는 상담자의 모습은 비언어적 애정이 깃든 몸짓으로 공감효과를 높일 수 있

다.아무렇게나 내미는 인스턴트 음료수 한잔보다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스럽

게 우려내는 상담자의 모습은 상담초기 라포(Rapport;유대)187)형성에 매우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이때 주의할 점은 다례(茶禮)에 치우친 엄격한 찻자리는 오히려 역효과

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 한 예를 들어 보겠다.

당대 봉연의『봉씨견문기』「음다편』에 있는 상백웅의 이야기는 전술했듯이 상백웅

이 다도의 경지에 올라 생리적인 체험을 심리적인 체험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그런데 육우는 오로지 차를 음미하는 형식과 내용의 과정

만을 숙지하여 엄격한 태도로 차를 냈을 뿐 다른 사람과 유대하는 공감적 요소를 배제

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그러므로 차생활에 윤색을 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공감적 행위로 봐야 한다.찻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는 이

유도 어쩌면 이와 같은 공감적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로저스는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던져주는 단순한 하나의 언어 반응이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하는(being with)과정(process)'이다.”라고 했다.188)이러한

면에서 차생활에 윤색을 가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하는 공감적 요소이다.

다.인간관계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

자이다.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고 상호이해가

되느냐에 따라 상담효과가 달라진다.

마호니(Mahoney)는 상담에서 인간관계가 상담기법의 8배 이상의 상담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특히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의뢰자에 의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

년들에게 인간관계에 의한 상담효과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189)이혜성은 청소년 상

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이 특히 어려운 것은 청소년발달 단계상 자아정체

187)라포(Rapport)란 '마음의 유대''란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즉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뜻한다.라포가 형성되면 호감·신뢰심이 생기고 비로소 깊은 마음속의 사연까지 언어화 할

수 있게 된다.

188)전순영,앞의 책,p.32.재인용.

189)전순영,앞의 책,p.1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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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무의식적 저항을 보이는

때이므로 치료 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190)이튼(Eaton)과 에이블즈(Ables),구트프로인

트(Gutfreund)는 치료동맹이란 내담자의 성격 중 건강한 부분과 치료자가 서로 협력하

여 내담자 내부의 적을 퇴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담 초기에 이 치료 동맹을 잘 형성

하면 상담자를 믿고 안심하고 표현할 수 있어 성공적인 상담을 예언할 수 있다고 했

다.그리고 이러한 치료동맹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나 동일한 관심 매체가 있어

야 이루어진다고 했다.191)차생활은 치료동맹을 형성하는 매체 역할을 하기에 용이하

다.왜냐면 동질의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치료동맹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명대에 주권은 찻자리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다보(茶譜)』에서 주인과 손

님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주인이 손님에게 차를 드리며 “당신을 위해 맑

은 기운을 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손님은 일어나 받은 후 “이것이 아니었으

면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하고 차를 마신다.이 글에서 우

리는 차생활이 오래전부터 심리변화 요인인 인간관계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192)

박춘근은 「차생활 예절교육이 여고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생활 인

식과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감정이해와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설명했다.193)상

담효과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찻자리 자체가 따뜻

하고 인격적 품위를 갖추고 타인을 대접하는 과정이므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인

것이다.

라.통찰

융은 인간의 원형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전체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인간

의 정신은 수많은 대극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대극적인 요소들은 통합을

이루어 전일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개성화이다.이는 한편으로 자기를 페

르조나(persona)194)의 잘못된 은폐에서 해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 상(像)들

190)위의 책,p.17.재인용.

191)위의 책,p.15.재인용.

192)조우원탕,앞의 책,pp.69∼70.

193)박춘근,앞의 논문,p.77.

194)집단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집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태도,생각,행동규범,역할을 분석심

리학에서는 페르조나(persona)또는 외적 인격이라 부른다. 페르조나(Persona)란 고대 그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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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오는 암시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95)통찰은 이처럼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관계를 새롭게 지각하고,자기를 수용하는 것이며 처음으로 지각되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정방자는 드월드(Dewald)와 엘리스(Ellis)의 의견을 종합하여 통찰의

깊이를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제 1수준은 문제 원인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고,제 2수준은 전이관계에 대한 통찰과 자기에 대한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이

다.제 3수준은 전이 관계의 책임과 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책임을 명확히 받아들이는 단계이며,제 4수준은 이상 3수준의 통찰을 기반

으로 하여 자신 행동과 태도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문제 해결적 태도가 나타나는 단계

이다.196)

차생활은 맑은 물과 정제된 차의 조화를 통해 온갖 욕심과 헛된 망상을 잠재우고 자

기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그래서 잠시 일상을 잊고 충동행동이나 자기 방어

에 사용했던 기제들을 통찰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한다.

송 휘종(徽宗)황제는『대관다론(大觀茶論)』에서 “차라는 것이 산천의 빼어난 기운

을 차지하고 산천의 영기를 모아서,가슴이 막힌 것을 씻어서 떨어 없애며,맑고 온화

한 경지에 이르게 한다.그리고 성질이 부드럽고 간결하며,높고 고요한 운치는 소란한

시대에 즐겨 숭상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197)이것은 차가 뜻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

아 가슴이 답답할 때 몸을 가볍게 하는 청량제의 역할을 하고 가슴을 열게 하는 통찰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차생활은 이처럼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내부 주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깨닫고,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여,자신이 본래 조절 가능한 자연의 조

화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차생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찰 단계로 설

명하면 <표3-1>과 같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195)이부영,앞의 책,p.41.

196)전순영,앞의 책,p.55.재인용.

197)김명배,앞의 책,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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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차생활을 통한 통찰내용

단계 통찰내용198) 차생활

관계 안에

문제 에 대한

통찰

• 문제 파악

• 외부의 선행적 조건들(과거 현재의

가족관계,친척,친구 학교,직장)을 파악

•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단계

• 따듯하고 편안한 찻자리를 마련하

여 차를 마시는 과정에 문제의 원인과

주변 환경을 통찰한다.

관계에

대한 통찰 및

자기에 대한

자각

• 정서적 패턴이 과거 현재 모든 인간관

계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

• 현재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자각하나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함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할 수 있음

• 차를 우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수준의 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하면서 내 안에 억

압된 적개심 및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

한다.

책임에 대한

수용

• 문제 성향이 만든 또 다른 부정적 영

향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해

•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의 원인이 나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수용

• 지금 내가 우리고 있는 차 맛은 내

가 책임질 내 몫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즉,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로 즐겁게

차를 내는 일임을 수용한다.

문제 해결적

태도

•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라는 것을 인

정하고 주변을 수용하는 자세다

• 의사결정,목표선택,문제 해결적 태도

가 나타난다.

• 최고 맛있는 차는 중정의 차다.

정성을 다하여 정(正)을 만들어 중(中)

을 이루는 것이다.즉,정(正)으로 성

(性)을 찾고 중(中)으로 현실 속에 자

아를 실현한다.

문제 재발생

방지 및

통찰 훈습

• 문제 재 발생을 막아 문제 해결 상태

가 계속 유지되는 단계

• 조화 유지를 위해 반복하여 훈습한다.

• 차생활은 그 자체가 수행이므로 성

숙한 차생활을 반복 수행하는 것은 문

제 재 발생을 막고 문제 해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마.해석

해석이란 내담자가 말하거나 행동한 점에 대해 치료자가 언급하는 것이다.해석의

치료적 의도는 내담자가 피하고 있거나,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 자신내의 어떤 점

에 직면하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다.즉,내담자의 갈등과 증상의 무의식적인 의미,원

인,인과관계와 감정,신념 및 기타 심리적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의식화되도록

하는 것이다.사울(Saul)은 “해석은 치료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개인적 관심에 의해

198)전순영,앞의 책,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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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능숙하고 사려 깊고 정확한 기술적 과정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고 말했고,드월드(Dewald)와 프롤(Freul)은 “상담초기에 너무 깊은 해석

이나 불안을 자아내는 해석은 저항과 방어를 조장하므로 내담자의 의식표면에 가까이

있는 문제만을 해석하고,진중한 해석은 치료동맹이 확고하게 형성된 이후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긍정적 전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해야 한다.”고 하였다.199)초의는『동다송

(東茶頌)』에서 차는 물의 신(神)이요,물은 차의 몸(體)이니,진수가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으며,진 차가 아니면 그 몸을 엿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이것은 올바른 해

석을 하지 못하면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200)캐이스(Case)와 델리(Delly)

는 상담자의 역할은 심상(imagery)에 개방적이어야 하며,또 내담자를 위해서 모든 심

상의 잠재적인 의미에도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효당 또한 차생활의 본지를 다

도무문(茶道無門)으로 삼아 형식을 뛰어넘어 멋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 터지고 깨쳐서

진정한 자유로 다가가기를 노래하였다.201)이모든 것들이 모든 심상의 잠재적인 의미

에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내담자와 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차생활 과정에서 꾸며진 찻자리는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인상,사고와 감정들을 자신이 보는 이미지에 투사하여 전이시키는 경향

이 있다.특히 차생활은 상담 중에 행위를 동반하므로 무의식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

과정으로 명백하게 의식화하는 장점이 있다.그러므로 내담자를 해석하는 데 무척 용

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가끔 습관화된 행동은 잘못 해석할 위

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심리 치료와 차생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치유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이러한 요소들은 감각적․조작적 방법으로 색․향․미를 갖춘 차

를 우리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여기에서 일반적 심리변화요인이 어떠한 찻자리에서

용이하게 쓰이고,여기에 관련된 고사는 무엇이 있는지 <표3-2>에 정리했다.

199)전순영,앞의 책,pp.63∼64.

200)초의의순(草衣意恂),『초의선집』,동문선,1993,p.317.

201)박남식,앞의 논문,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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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심리변화요인에 따른 찻 자리와 고사(故史)

 심리변화 

요인

심리변화요인과 관련된 

찻자리
심리변화요인과 관련된 고사(古史)

감정표현 자연스러운 찻자리  
 센리큐 다도(茶道)의 비법에서 

“좋은 차”을 우리기 위한  감정표현

공감  풍아적인 찻자리 
당대 봉연의 『봉씨견문기』「음다편』에서 

“윤색”을 주장

인간관계  교감있는 찻자리  
명(明)대 주권의『다보(茶譜)』에서 

“청담”을 주장

통찰 자신을 성찰하는 찻자리 
송대 휘종 황제의 『대관다론』에서

“차의 통찰효과”를 주장

해석 꾸밈없는 찻자리 
초의선사의 『동다송』에서 

“진수와 진차”의 중요성

2.차생활 고유의 심리변화 요인

차생활 고유의 심리변화요인도 차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도구를 이용한 창조적 활동

이기 때문에 미술치료 고유의 심리변화 요인과 동일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차생활 특성상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요인 외에 몇 가지 요인을 더 가지고 있다.먼

저 미술치료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요인인 자유연상,창조성,상징,무의식

의 의식화,승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차생활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요인인 양성,수

행,명상,실천,조화,지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미술치료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차생활 고유의 심리변화요인

1) 자유연상

프로이트(Freud)는 내담자가 일련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동안 장해를 일으켰던 과거

의 사건들을 회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그리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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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웠던 과거에 관련된 억압된 감정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202)

융은 매체를 이용하면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 콤플렉스나 그림자(shadow)를 제거하

여 자유롭게 연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203)

초의선사는 『동다송』에서 혼자 마시는 차를 신령스럽고 그윽한 경지로 신(神)이라

했다.204)차생활에서 차를 매체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자유연상은 스스로 긴장을 완

화하게 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며 더 나아가 자발성 및 창조력을 증가시킨다.자

발성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하고,자기 주도적 삶은 창조성으로 이어져 생산적인 에

너지로 전환된다.이 에너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독립심을 생성한다.

2)창조성

창조성은 오래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발견하는 능력,또는 새롭게 조합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즉 매체를 통해 작품을 창조하

는 과정에 자신을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창조는 치유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205)

다양한 방법의 차생활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조명하는

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차생활 과정 중에 창조성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에 대

해서 알아보면,첫째,재료와 도구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행동은 극단적인 고지식함

과 변덕스러움을 치료할 수 있다.둘째,본인이 좋아하는 차생활 스타일․테마를 발

견․개발함으로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셋째,능숙해지면 융통성 있게 독창적인

찻자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넷째,차를 우리는데 집중력과 열정이 생겨 맛있는 차를

우리게 과정을 정교하게 행하게 된다.다섯째,창의적인 차생활이 훈습되면서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여섯째,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 등 여러

방면으로 보게 된다.

202)전순영,앞의 책,p.79.재인용.

203)위의 책,p.81.재인용.

204)김대성,앞의 책,p.206.

205)전순영,위의 책,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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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징성

융은 인간은 상징의 기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내면세계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이러한 상징의 기능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발달되고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자연스러운 성장경향,즉 완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

향이 있고,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의 능력으로 더욱 분화된 특별한 형상계발을 통하여

문제점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06)윤희철은 인간의 상징행위의 대표적

인 형태가 예술인데,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한다.그러므로

예술작품은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체라고 말한다.207)

마시는 음료인 차에 다도라는 철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차가 도가 되고 차는 도의 상

징이 된다.208)차생활은 이처럼 내담자 고유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생각이 상징으

로 표현되므로 차생활 자체가 심리변화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그래서 차생활 과정

은 바로 상징화 과정이다.정성스러운 차 한 잔,다양한 찻자리,다양한 차,다양한 다

법 등은 심리변화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체로 프로이트209)가 강조하는 억압된 정서의

표출이고,융210)이 강조하는 창조적인 개성화의 산물이다.

4)무의식의 의식화

융은 정신을 ‘의식(consciousness)’,‘개인무의식(thepersonalunconscious)’,‘집단무

의식(thecollectiveunconscious)’으로 구분했다.의식은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

적 내용이고,무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그

리고 무의식을 두 가지 층으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개인무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무

의식이다.융은 개인무의식이 한번 의식되었지만 자아로부터 억압되거나 망각된 것들

206)이부영,앞의 책,p.279.

207)전순영,앞의 책,p.89.재인용.

208)윤병상,『다도고전』 ,연세대학교 출판부,2007,p.290.

209)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정신의학자로,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임.20세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서 심리학 및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인류학,교육학,범죄학,사회학 및

문화계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임. 최면술,카타르시스 및 자유연상법 등

에 관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분석이론을 체계화한다.

210)카를 구스타프 융(CarlGustavJung[̍karl̍gʊstafˈjʊŋ],1875년 7월 26일∼1961년 6월 6일)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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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집된 상태를 ‘콤플렉스(complex)’라 이름 붙였다.“콤플렉스란 우리 사고의 흐름

을 훼방 놓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가슴을

찔러 목메게 하는 마음속의 어떤 것들이다.”라고 말하였다.융은 인간의 정신에 보편적

으로 존재하는 어떤 정신을 ‘집단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일반적으로 ‘원시적 이미지’로

과거의 조상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소질 혹은 잠재적 가능성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융은 집단무의식을 창조적 근원으로 보았으며,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적 안정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동화해가는 의식

화,개성화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융은 심리변화요인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자

연스러운 성장경향,즉 완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다.211)

차생활은 이제까지 기억하기 곤란하거나 말하기 부끄럽고 힘든 일들을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식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선조들의 차생활도 살펴보

면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담고 있다.그 예로 노동(盧同)의『칠완다가(七碗茶歌)』를

살펴보자.노동은 차를 음미하는 과정을 “한 잔을 마시니 목구멍과 입술이 촉촉해지고

(생리적 욕구 만족),두 잔을 마시니 고독과 번민이 사라지네(억눌리고 답답한 심정이

풀어지는 심리적 체험),석 잔을 마시니 마음이 열려 오천 권의 책은 오직 문자로 그

득하네(속세와 절연하고 지식과 정신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의지),넉 잔을 마시니 가벼

운 땀이 솟아 평생의 불평스러운 일들이 모두 땀구멍으로 흩어지네(차를 마시는 과정

을 통해 마음속 울분이 정화되는 과정),다섯 잔을 마시니 살과 뼈가 맑아지고(정화되

어 도의 과정을 겪으며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여섯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네

(정화되어 영적 무의식세계가 의식화되는 단계에 도달함),일곱째 잔은 채 마시지도 않

았건만 양 겨드랑이에 맑은 솔바람이 부는구나(자연과의 조화)”라고 했다.212)이것은

무의식이 의식화되어가는 심리적 체험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동기를 각성시켜 의식수준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서 이미지의

활용 즉,그림의 해석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213)이 말은 차생활 또한 이미지를 가지

고 있으므로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차생활은 내담자가 자유연상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한 알아차림과 지각이 확대되어 자신에 대한 통찰이 촉진된다.그러므로 차생활은

‘무의식의 의식화’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단 무의식의 의식화를 위한 차

211)이부영,앞의 책,pp.61∼70.

212)조우원탕,앞의 책,pp.41∼43.

213)전순영,앞의 책,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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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실시할 때는 가능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구체적인

작업 위주가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손이 가는대로 무의식에 내맡

기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융이 그림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창조적 과정으로 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이해하는 개성화과정214)으로

보았던 것처럼 차생활 또한 창조적 과정으로 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이해하는 개성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국사회는 보편적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여서 진정으로

개성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쉽다.똑같은 행동을 강요하면서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사이좋게’잠들기를 바라고 있다.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내적인 정신세계를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한다.이제 차생활을 통한 개성화로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5)승화

우리는 갈등상황을 피하고 스트레스나 불안 그리고 좌절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가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승화(sublimation)는 본능이 신경증적인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고,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어기제이다.215)

프로이트의 예술론인 승화는 억압되어 있는 성적 에너지를 지적,인도주의적,문화적,

예술적 추구로 돌리는 것이다.인간은 성적,공격적 욕구 등을 직접 분출할 수 없게 되

면 견디기 힘든 욕구불만이 생기게 된다.이때 전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 전

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유익한 활동으로 나타날 때 승화라고 한다.인간

은 각자 승화를 쉽게 행할 수 있는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승화를

실현해 나가는 능력은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승화를 실현하면 자아나 자율성이 강

해져 원 본능에서 자아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공격적 에너지 및 본능적 에너지가 중

성화된다.216)

차를 다룰 때 물을 선택하고 다구를 배치하고 차를 넣고,물을 끓이는 등의 다사는

색,향,맛이 어우러진 차 한 잔을 우려내기 위한 승화의 작업이다.욕구의 불만과 분

노를 직접적으로 분출하지 않고 차생활을 통해 ‘멋진 나의 모습’으로 승화하여 성취감

214)이부영,앞의 책,p.278.

215)전순영,앞의 책,p.119.

216)홍숙기,『 성격심리학』,박영사,2003,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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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차인의 승화’란 차생활을 통해 자기문제를 해결하고 인

간의 아픔이 카타르시스217)되면서 섬세한 이해력과 존중감이 생겨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한 내담자가 부모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차생활을 통해 표출하고 나서 가정으

로 돌아가 부모에게 적대적인 반항을 하고 싸웠다면 이것은 올바른 승화라고 할 수 없

다.차생활을 통한 인간적 승화는 자신 스스로를 보고,긍정과 부정을 통합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성취와 창조를 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나.차생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심리변화요인

1)양성

양성이란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중시하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원

리로서,자신의 타고난 마음을 알아 세상과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상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사상은 유가인

데,유가에서는 마음과 함께 성(性)과 정(情)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성(性)은 우리가

타고난 마음의 싹을 이야기 하는데 맹자는 사단(四端;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본성(本性)또는 체성(體性)이라 하고,정(情)은 좀 더 동적인 의미로 감정

의 표현,기(氣)에 의한 발현 등으로 해석했다.차생활에서 양성의 의미는 차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인문학적 내용에 의해 각성․양성․양능 되어지는 발전단계 중 하나를 말

한다.여기서 각성은 선(善)함으로 자기의 성(性)을 아는 것이고,양성은 학습을 통해

잘 길러진다는 것이고 양능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자기통제 능

력을 말한다.이러한 양성 단계는 자존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자기통제가 가능해진

다.218)

차생활은 “음다 활동에 의한 양성의 과정으로서 정신적인 성숙과 사상적 만족을 얻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음다 활동 중 이루어진 인문 소양 과정은 양성의 단계로 자

기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양성을 이루는 인문학이 반드시 동양학이여야 한다는 법은

217)정신 분석에서,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심리 요법에 많이 이용한다.

218)최형석,「양성치료가 여성들의 체중과 자존감,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대학원,대체 의학과,석사학위논문,pp.6∼8.



- 63 -

없다.차는 인문학을 접목하기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차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일

에 그치지 않고 주관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교양적인 덕목을 부여하여 자신을 양성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생활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신을 접목하여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는 양능을 얻는다.이것을 유교에서는 성인(聖

人),불교에서는 부처,도가에서는 진인(眞人)그리고 차의 세계에서는 차인이라 한다.

2)수행

불교에서는 차생활을 깨달음을 얻어 번뇌를 씻어주는 선(禪)수행으로 보고 다선일

여(茶禪一如)219)라 했다.선이란 정려(靜慮)즉,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음을

다스려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무아정숙(無我靜淑)한 가운데서 진실한 자기의 참모습으

로 돌아가는 것이다.수행이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아나가는 것을 말한다.몸과 마음

을 닦아서 맑은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처럼 선과 수행은 같은 말이다.그런데 우리가 차를 끓일 때 조화로운 맛을 내기 위

해 다사에 몰두하여 속세의 망상이나 집착을 떨치게 되어 정견(正見)을 이룬다면 이

또한 수행인 것이다.220)다사의 과정은 진수와 진차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다사의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어 정견을 갖게 하는 수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근세의 사학자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풀 중에 난(蘭)은 은일(隱逸)이고,차는 현성(賢聖)

즉,선이다.그것은 깊고 오묘한 도(道)를 지니고 있고,청화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라

고 했다.즉,차는 선이고 도이며 다도는 선 수행과 같다는 것이다.221)정영선은 다도

와 참선의 궁극적 목적이 둘 다 삶의 진리인 도를 얻기 위함이며,그 과정도 생각으로

깨우침을 얻는 것으로 같다고 했다.222)이처럼 다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심리치료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은 자기를 비하하고 말살하는 열등감을 비우고 주체성을

219)다선일여의 뜻은 다도와 참선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다.즉,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 도중이

나 그 후에 참선하게 됨을 뜻한다.

220)김문숙,「현대 차생활의 명상적 접근」,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pp.14∼

15.

221)정영선,앞의 책,p.161.

222)정영선,「차 문화에 나타난 선사상」,다문화연구지,1998,제4권,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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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수행의 과정이다.그런데 불과 물과 차를 다루어 차 끓이는 일을 수행하다

보면 망상이 없어지고 자아(自我)의 집착이 없어져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이것은 차

생활 자체가 바로 수행의 요소이기 때문이다.차생활에는 이러한 수행적 요소가 있다.

3)명상(에너지 집중명상)

김기석은 ‘명상이란 어느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의식(意識)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키는

훈련과정(訓練過程)이다’라고 하였다.223)그러나 정태혁은 명상을 서구적인 개념과 인

도적인 개념의 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서구적인 개념은 ‘깊이 생각하다’의 뜻이며 인

도적인 개념은 ‘마음을 한결같이 한 곳에 쏟아서 고요히 인생과 세계의 참된 모습을

알고,인격을 연마하여 최고로 값진 삶을 사는 방법,그 자체다.’라고 말했다.즉 고요

히 생각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끊는 데까지 발전시킨 것이다.224)서구적인

개념의 명상은 의도적인 명상으로 자유연상이나 통찰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명상이

다.그런데 인도적인 개념의 명상은 서구적인 개념의 명상과 조금 다르다.인도적인 개

념의 명상은 나의 감각을 객관화하는 지감(止感)225)을 통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한 명상이다.지감은 감정의 움직

임에 동요됨이 없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 굳이 어떤 형식적 자

세를 취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오히려 이런 저런 일로 바쁜 중에 정신

적 공격을 당해 당황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지감의 수행이 필요하다.어떤 형

식적 자세는 힘든 수련과정이 되어버리므로 형식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

는 것이 좋다.이러한 명상 방법은 처음에는 체온이나 열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혈관

에서 피가 흐르고,다시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고,더 나아가 완전히 정

신통일이 이루어지면 온 몸의 지감이 되고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로 충만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한다.명상은 몰입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치

료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음다 행위 또한 뇌에서 일어나는

223)김기석,「명상의 심리학적 일고찰」,고려대학교,행동과학연구소,1978,p.3.

224)정태혁,『명상의 세계』,정신세계사,2004,p.18.

225)지감은 감정을 그치는 수련법이다.성냄,기쁨,두려움,슬픔,탐냄,싫어함 등의 외부 감각을 그

칠 때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내기(內氣)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된다.즉 오감(五感)의 차원을

떠나 내부의 감각인 육감(六感)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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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그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집중 명상이

다.그 이유는 명상에 들었을 때 뇌파가 알파파(뇌파의속도가 8~14Hz)상태가 되어 쾌

적한 기분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명상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여 현재를 선택하여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다.'현재'라는 의미에 눈을

뜨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보이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새로운 기회라는 것이다.”226)몰입을 통해 뇌의 힘을 키

워야만 행동력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차는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차 우

리는 과정의 몰입을 통해 지감의 상태를 경험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경

험했다면 이것은 명상의 요소가 작동한 것이다.이렇듯 차에 관한 모든 행위는 명상

이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그래서 이하경

(2009년)은 차 명상이 대중화가 되면 ‘정서적 안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완화,스트레

스 관리 능력의 향상으로 사회 부적응의 감소 등의 나비효과227)까지 기대할 수 있다

.’228)고 한 것이다.

4)실천력

실천력은 보고,듣고,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가 된

다.229)사람은 행동함으로써 성취하고,그 성취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계획이

아무리 멋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그래서 미국의 사

상가 에머슨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실천력이다.아무리 재능이 있

고 이해력이 풍부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실천이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했다.230)좋은 의지의 행동은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바꾼다.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행동하고 체험하여

우리 몸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정신과 행동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그런데 사람이 몸이 편한 것,할

226)이승헌,『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술 'HT'』,한문화,2006,p.57.

227)일반적으로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

228)이하경,「마음수양의 현대화를 위한 차 명상」,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p.3.

229)이승헌,『5분 뇌호흡』,한문화,2005,p.91,

230)김철규,『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상담』,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2004,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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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약해진다.강한 성취감과 도전의지를 갖고 파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실천력이 필요하다.231)“행동하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천력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그렇다면 이 실천력은 어떻게 길러지

는가?실천력은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실천력을 기르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정신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동반한 생활습관을 찾아야 한다.본인

은 그것이 차생활이라고 생각한다.맛있는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청결․건

조․저장이라는 끊임없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때문에 차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동

하는 실천력이 길러지고 이것이 부지런한 생활습관이 된다.차생활로 인한 실천력 있

는 생활 습관은 성취감과 도전의지를 갖게 하여 파워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이규보

(李奎報)232)는 다사(茶事)의 과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다시로 표현했다.

塼爐手自煎 벽돌 화로에 손수 달이니

夜閣燈火炯 밤 누각에 등불 반짝인다.

初如喉聲硬 처음에는 마치 목이 멘 것 같더니

漸作笙韻永 점점 생황 같은 노래도 짓네.

三昧手己熟 삼매에 들어 손이 이미 익어졌으니

七勒昧何幷 일곱 잔의 맛인들 어찌 견주랴.

持此足爲樂 이것으로 족히 낙을 삼으니

胡用日酩酊 어찌 날마다 술에 취하랴.

위 시는 이규보의「남쪽 사람이 준 쇠병을 얻어 차를 시험함」 이라는 시의 한 부분

이다.233)이 시에서「벽돌화로에 손수 달이니」하는 구절은 차를 달이는 일을 실천하

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으며,「삼매에 들어 손이 이미 익어졌으니」하는 구절은 차 끓

이는 데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천력이 자생하였음을 말하고 있

다.

이처럼 차생활은 차를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힘

을 길러준다.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이 실천력은 규제와 규범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

231)이승헌,『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한문화,2005,p.122.

232)고려 중기의 문신·문인(1168∼1241).자는 춘경(春卿).

233)정서경,앞의 책,2008,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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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자기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5)조화성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물과 차가 잘 어우러진다 해도 중정을 잃을까 두려우니

중정을 잃지 말아야 다신(茶神)과 수령(水靈)이 어우러진다네.”234)라고 했다.이 글은

문제의 본질은 찾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유명무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체(體)와 신(神)이 비록 온전해도 오히려 중정을 잃으면 안 된다.중정을 잃지 않아야

건(健)과 영(靈)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조화를 이루려면

정(定)을 이루기 위한 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하는 몰입과

양성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양성이 이루어지면 정정진(正精進)해야 한다.235)

부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위한 삶은 현재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고통스럽

게 하고,고행의 삶은 현재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미래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다.그

래서 부처는 선정을 하여 중도를 취하는 삶을 살아야 현재와 미래가 행복하다고 했다.

배문(裴汶)은『다술(茶述)』이란 책에서 차의 “치화(致和)”정신을 말했다.“차의 정신

은 정청하고,그 맛은 담백하고 순수하며,차의 용도는 번뇌를 씻어주고,그 공은 화

(和)에 이르게 한다.”236)라고 했다.즉 번뇌를 씻어 화합,중용,중화를 이루는 것이 차

의 공(功)이라 하여 차의 정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꽃이 모여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것처럼 현대 사회도 각기 다른 특성들

이 모여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차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조화다.좋은 차는 체와 신을 온전히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우리가 차를 끓이

는 것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정과 중화의 때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다도란

진수(眞水)237)와 정차(正茶)를 얻고,문무(文武)의 화후(和煦)를 알맞게 조절하여,물과

차의 양이 조화(調和)를 이루고 온도를 잘 맞춰서 찻잎에서 다신(茶神)을 건강하게 추

출해 내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이것은 형이상학적이든 형이하학적이든 차생활의 궁극

234)“體身雖全猶恐過中正 中正不過健靈倂“『동다송』,「포법편」,p.188.

235)김대성,앞의 책,pp.188~196.

236)서정흠,앞의 글,4,2007,p.116.

237)진수(眞水)는 스스로 여덟 가지 덕을 지녔는데 가볍고,맑고,시원하고,부드럽고,아름답고,내

매가 나지 않고,비위가 맞고,먹어서 탈이 없는 것을 말한다.박미경,「차명상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7,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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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다.그래서 차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려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자아실현에 있다면 이와 같은 차생활의 본

질인 조화성은 심리치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6)지속성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을 지속성이라 한다.과제지속성은 한 가지 일을 시

작하면 끝까지 매달리는 근성을 뜻한다.최배영,최진영,유양석은 차생활은 문화와 예

절을 종합한 교육으로 생활화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

전하며 지속적인 삶의 문화교육 역할을 한다고 했다.238)본인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에게 실습 과제를 주고 학습 효과를 지켜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두뇌를 믿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은 낭패하는 것을 흔히

본다.그렇다면 지속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지속성은 성취되어지는

만족감에서 오는 쾌감 때문에 이어지고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차생활은 생각과 함

께 행다(行茶)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재미있는 일련의 과정이다.한번 시작하면 목마

름과 창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게 된다.그리고 차를 우

려내는 과정은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매번 새롭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지속

성이 길러지게 된다.지속성은 습관적으로 차생활을 하게하고,행동을 변화시켜 주의력

도 길러지고 성취감과 만족감도 증대시킨다.

3.차생활의 신체변화 효과

차생활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체 변화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차생활을

신체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차생활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알고자 함이다.차생활

의 신체변화 요인에 의한 신체적 효과를 <표3-3>에 정리하였다.

238)조명선,「차생활 교육이 초등학생의 주의집중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성신여자대

학교 문화산업대학원,2009,p.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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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차생활의 신체변화요인에 의한 신체적인 효과

차생활의 신체변화요인 신체적 효과

*차생활의 성분,양성,명상 및 향기 등이 대뇌 변연계(LimbicSystem)239)로

전달되면 대뇌 변연계가 자극되어 스트레스가 완화,정서적 안정,호흡수의 감

소,뇌파상에 알파리듬 증가.대뇌와 후뇌의 혈류증가,호르몬 분비의 활성화로

신체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

보완대체의학의

효과

*음다 행위 중에 정신수련으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면,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건강한 정신과 신체는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사회

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

심신 통합의

효과

*오감을 자극하는 차생활 활동은 새롭게 시냅스240)를 자극하여 사물을 관찰하

는 힘을 키워주거나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차는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어 많이 마시면 뇌가 건강하게 되어 정신과 신체건

강에 도움이 된다.

뇌의 활동을

촉진

*다양한 차와 다양한 다구와 정화된 물을 이용하는 차생활은 창조적 과정으로

자율신경계24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긴장을 이완하고 불안을 감소시켜 스트

레스를 감소시킨다.

자율신경계를

조정

*손을 직접 사용하여 차를 다루는 과정은 소 근육 운동을 강화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킨다.차생활 활동을 통한 소근육 운동은 인지적,시각적 발달뿐만 아니

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심리변화에 효과적이다.

특히,차를 우려내는 행위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에너지의 진기가 쉽게 활성화

되는 예민한 손으로 이루어져 소근육 운동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소 근육 운동

강화

제3절 심리변화 요인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박춘근은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거나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차의 빛깔을 감상하고,귀로 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입으로는 맛을 보고,손으로 다구

를 만지면서 많은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242)고 하였다.위에서 말한 차생활의 심리

239)본능 행동과 정서 감정을 주재하는 뇌의 일부로서 행동의 의욕,학습,기억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다.

240)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에 접합하는 부위.이곳에서 한 신경 세포에 가해

진 충격이 다음 신경 세포로 전달된다.

241)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체내부의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계.

242)박춘근,앞의 논문,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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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요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첫째,차생활의 청결․건조․저장이라는 끊임없는 실천 행위는 미적,심리적 카타르

시스를 경험하게 하여 성취감과 도전의지를 길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차생활이 내포하고 있는 인문학적 교육내용은 내적인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어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셋째,차생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정(中正)의 정신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넷째,다양한 차 도구의 조작활동에 의한 정보습득(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243)에 의하면 감성지수를 높여준다.

다섯째,차생활은 자신의 의지대로 주관하여 차를 우리는 행위적 운동 요소가 있어

뇌를 자극244)하므로 인지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차생활은 차라는 매체의 투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의시소통이 쉽게 이

루어지고 다른 기법에 비해 내담자 탐색이 쉽다.예를 들어 “한 잔의 차는 차를 물에

우려내는 물과 차의 조화인데,차와 물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니?”등의 질문으로 상

담자의 사고와 감정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일곱째,차생활은 교육과 지시보다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명상245)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뇌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여덟째,차생활은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주도

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성찰이 가능하다.

아홉째,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차가 우려 나오기를 기다리는 멈춤의 요소는 무슨 행

동을 하던지 잠깐 멈춰 생각하는 신중한 생활습관을 길러준다.

열 번째,정성을 다해 우린 차를 대접하는 행위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이 성취감

243)“가장 기본적인 감각동작적인 활동(밀기·당기기 등)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지적 조작에 이르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행동을 내면화하게 되어 정신적인 수행(같은 것끼리 묶기,차례대로 놓기 등)

도 가능해진다.따라서 지식은 활동 혹은 조작,즉 변형과 연결되어 있다."정옥분,『발달심리학』,

p.49.

244)“우리기 몸을 움직일 경우에 신경세포망이 생성된다.신경세포망이 증가할수록 두뇌에서 이루어

지는 지적 과정은 더욱 고도화 된다.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몸 전체에 걸친 신경회로가 활성화

되어 전신이 학습도구가 된다.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들 대부분이 학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다.”「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제04-03호 자료」,p.37.

245)“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지감명상을 말하는데,감정의 움직임에 동요됨이 없이 마음을 맑고 고요

하게 가니즌 것을 말한다.다사에 집중하여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이다.”「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제

04-03호 자료」,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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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킨다.

열한 번째,차생활은 품격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열두 번째,절도 있고 규범화된 찻자리가 조화성을 갖춘 예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논어(論語)』에서 말하는 공자의 말을 통해 예(禮)를 좀 더 알아보면.“옛날 사람들

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사치하다.요즘 사람들은 검은 천으로 만들어 쓴다.검

소하다.나는 모자 쓰는 일은 요즘 예를 따르겠다.옛날 사람들은 남의 집을 방문하면

단 아래에서 주인에게 읍하고 인사했다.공손하다.요즘 사람들은 단 위에 올라가서 주

인과 같은 자리에서 인사한다.교만하다.나는 절하는 법은 옛 예를 따르겠다.”이를

보면 공자는 전통이라 하여 무조건 답습하지도 않았고,유행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하

지도 않았다.그는 무엇이 마땅한가를 먼저 살폈다.마땅한가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먼저 서야 한다.246)잠깐 멈춰 차 한 잔 우려 마시는 평범

한 일상은 바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의로운 주체를 만들어 준다.

246)김봉건,앞의 책,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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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심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생활 방법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바른 예절 지키기,사회질서 지키기 등의 주입식 도덕교육을

실시해 왔다.이러한 지도 방법은 비효율적 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인성교육 부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이때 행동을 동반한 차생활을 현대 심리학과

융합하여 심리치료 방법으로 제시하려 한다.

차생활을 통하여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기본 원리는 제대로 만들어진 차와 진수가 만

나 중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지금까지 차생활은 마음 다스림의 매체가 되어 우리

본성을 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므로 차생활 자체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러

나 차생활 과정을 심리변화 과정과 연관 지어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면 차생활의 가치와 효용성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방법으로 제시하려

한다.

차생활은 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할 수 있다.명대 동원(東原)247)은 『시

다록(試茶錄)』에서 “차 마시기는 손님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손님이 많으면 떠

들썩하고,떠들썩하면 아취가 모자란다.혼자 마시는 것은 그윽(幽)하고 두 손님은 뛰

어난 것(勝)이다.셋 넷을 멋(趣)이라 하고 대여섯은 넓다(汎)고 한다.그리고 일고여덟

을 베풀기(施)라고 한다.248)”이 글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는 손님 수에 따라 차의 의미

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피터 드러커249)는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하

늘아래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것은 없다.대신「새로운 조합」이 있을 뿐이다”250)라고

하였다.다양한 차생활은 정서적 안정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잘 조합하면 심리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 100여 년 동안 동양 심리학은 구조화되지 못해 서구 심리학에 정신치료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동양 심리학이 구조화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하나는

247)명나라 태조의 홍무 29년(1396)에 오(吳)지방에서 태어났다.아호는 동원선생,녹관노인이라 하

였는데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집에다 첨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글과 그림으로 살림을 꾸려나갔

다.

248)김명배,앞의 책,p.339.

249)피터 드러커(PeteFerdinandDrucker,1909.11.19∼2005.11.11)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미국

인이며,작가이자 경영학자였으며 스스로는 “사회생태학자(socialecologist)”라고 불렀다.그의 저

작들은 20세기 후반의 많은 변화들을 예측하였는데,이를테면 민영화와 분권화,일본 경제의 발전,

사업에서 판촉(marketing)의 중요성,정보화 사회의 발현과 평생 교육의 필요성들에 대해 예측하

였다.

250)김철규,앞의 책,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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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와 구별 지어 생각하지 않고 신체적인 문제로 보고 침이나

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것이고,또 하나는 무당이 치료를 담당했던 것이다.251)이러한

전통적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동양 심리학이 서구 심리학에 자리를 내주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므로 이제라도 도치료,양성치료,마음치료 등의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한 치료기법들과 함께 차생활 방법을 좀 더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제1절 현재의 인성교육 방법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체제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해결 상담으로 <그림4-1>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

CONSULTING(자문)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가족과

공유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소개

COORDINATING(조정) CONDUCTING(다양한 활동)

서로 간에 오해 해결 문제 발생 분위기 변화와

모임 준비 예방 프로그램 실시

COUNSELING(상담)

<그림4-1>문제해결 차원의 인성교육 체제252)

위 그림에서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은 문제를 제거,수정,완화하기 위하여

전문 지도자와 내담자가 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이것은 문제해결 차원의 인

성교육 체제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가 찾아서 채워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현재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인지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251)최형석,앞의 논문,p.4.

252)김철규,앞의 책,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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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생활 상담 기볍

․편안하고 자유로운 찻자리는 자유 연상

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가 이루어진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적 접근

생후 5년의 경험이 평생을 결정한다.

양육과정의 부모 태도가 중요하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적 동기이다.253)

․규범화된 차생활 적응과정은 파괴적,반

사회적 에너지를 승화:자기훈련과 인내

․감각 동작적 즐거움:자기 확신과 자부심

차생활 자체의 승화적인 보상

․치료 후 영속성은 차생활만의 장점

제시 제거

+자극 정적 강화 소거

-자극 벌 부적강화

스키너(Skinner)행동주의적 접근

목표를 세우고 강화물로 달성하여 바람직

한 행동을 증가시킨다.254)

․조화로운 찻자리는 삶의 부정적 에너지

를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

․'함께하는(being with)과정(process)'

으로 차 한 잔은 공감 효과를 높인다.

로저스 인간 중심적 접근 -관계접근

3가지 핵심조건

진솔함(sincerity/ongruence)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정확한 공감적 이해255)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선(善)을 인정

․자신을 되돌아보고 차생활을 통해 양성

엘리스 인지적 접근 -내면접근

자기 패배적 신념 찾기

양성된 인재들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이

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2절 차생활에 내재된 상담기법

현대는 어느 분야에서나 문화적,지역적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통합해 나가는 시대이다.차생활도 다른 상담기법적 요소가 차생활 안에 잠재되어 있

다면,이제 그 요소를 찾아내 생활 본연의 특성과 융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먼저 차생활 과정 안에 어떤 상담기법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표

4-1>)

<표4-1>차생활에 내재된 상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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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禮)와 연결하여 자신을 스스로 통제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자기대화(self-talk)훈련

자기지시훈련256)

․찻자리 형상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찻자리.

․반복된 찻자리를 통해 인식을 전환.

게슈탈트의 형태적 접근-논박접근

상상의 대화를 나눔(이중자아 역할),재현

과정에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의 정화(카트

르시스)를 얻는다.이중형상을 제시하여 비

합리적인 인식을 바꿈257)

․중정을 이루도록 의도하는 찻자리.

․진차와 진수의 조화로 만들어진 차 맛.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는 조화.

보엔(Bowen),Satir(스티르)의 가족접근

-가족 역동

가족간 불균형 -가족의 기능 상실 -문제

행동을 야기.가족성원을 자아 집합체로부

터 분리,독립.인간관계역동(人間關係力動)

의 왜곡(歪曲)과 병리-가족 구성원의 역기

능적인 감정 반응 양식258)

출처:국제 뇌 교육 종합대학원 교육연수원의『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상담』259)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생활은 이미 여러 상담기법을 내포하고 있다.이제 차

생활을 특정 이론이나 특정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그래서 차생활 중에 문

제를 해결하는데 서양 상담기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차생활에

서양 상담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심리 변화를 위한 차생활 방법

본인은 이제부터 자신의 성(性)을 인지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차생활 원

253)홍숙기,앞의 책,p.58.

254)위의 책,p.292.

255)위의 책,p.153.

256)박경애,『인지․정서․행동치료』,학지사,2008,pp.44∼55.

257)김경희,『게슈탈트 심리학』,도서출판 학지사,2000,pp.41∼43.

258)송정아,최규련,『가족치료 이론과 기법』,도서출판 하우,2005,p.137.

259)오인수,『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상담』,국제 뇌교육종합대학원부설 원격교육연수원,2004,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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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서양의 심리학을 접목하여 심리학적 안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차생활이 추구하

는 심리변화는 차생활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고,자신이 본래 조절 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차생활에 의한 심리변화 과정을 둘로 구분하여 해석함으로서 방법으로 제

시하였다.첫 번째 방법은 차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기’로서 즉 ‘깨친 이’가 되어 앞으

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차생활 방법이다.두 번째 방법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차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자각하며 ‘깨친 이’가 되어 감으로

써 해결하려는 해결적 차원의 차생활 방법이다.차생활은 내적 성찰을 통해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심리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이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왜냐면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해야 할 급격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시

간 내에 효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생활의 반복 수행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고,의식화를 행위로 표현하고,이 행위의

훈습은 습관적 무의식이 되고 이 무의식은 또 차생활 중에 다시 의식화가 된다.이러

한 순환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변화가 이루어진다.융은 “자기화,즉 개성

화는 참된 자유의 길이며,개인적 문제점들과 결합하여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자기실현은 통속적인 의미의 성인,군자나 도사를 만드는 과정

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260)이것은 차생활에서

추구하는 ‘평상의 도’와 일치한다.기호식품에 불과한 차에 인격성을 부여하여 차생활

중에 다신(茶神)을 취하려 했던 초의는 다도의 의미가 차를 우려내는 과정 속에 있다

고 했다.본인은 이러한 초의의 다도 사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과 문제 해

결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으로 해석하여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1.예방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

차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기’로서 즉 ‘깨친 이‘가 되어 앞으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차생활이 예방적 차원의 차생활 방법이다.차의 종류나 다법과 상

관없이 모든 차는 예열을 하고 차와 물의 조화로 한 잔의 차를 만들고,그리고 그 차

260)이부영,앞의 책,p.120.



- 77 -

를 서로 나누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지금까지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영향을 끼쳐왔다

면 이 과정이 작용했을 것이다.그리고 이 과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심리변화 과정으

로 분석해 보면 <표4-2>와 같다.

<표4-2>차 우리는 과정과 심리변화 과정

차 우리는 과정 심리변화 과정

차 치료의 시작은 100℃가 넘는 물을 준비

하여 예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몰입을 통한 정화의 과정

물과 차의 조화를 바탕으로 차를 우리는

과정

차를 우리는 무아의 경지에서 나의 본성을

찾아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 놓는 과정

차를 마시고 나누는 과정
나 자신의 특성을 살려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며 통제하고 발전하는 과정

일상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생활 중에 위 표에서 제시하는 심리변화를 염두

에 두고 실시하면,이것이 바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변화를 위한 차생활이 된다.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심리변화 과정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천성을 깨달게 한

다.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바로 행동을 수정하기를 지시하기 보다는,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자신에 대한 바른 통찰을 하면 행동이 자

연스럽게 통제된다는 개념이다.“순임금은 뭇 사물에 밝으시고,인륜을 살피시니 인의

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지 인의를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은,억지로 인의예지

(仁義禮智)를 행함으로서 의인(義人)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가 아닌 통찰에 의해 깨

달음을 얻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된다는 이론이다.261)그래서 예방차원의 차생활은

자아실현은 물론 멋과 여유가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차생활은 예방 차원의 차생활이다.지금 우리

가 하고 있는 차생활 결과로 얻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림

3-2>과 같다.

261)최형석,앞의 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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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존감의 증진

l 변화하는 사회 인식

l 삶의 목표에 관한

명확한 인식

l 자기 통제력 증진

<그림4-2> 차생활 결과 얻게 되는 심리적 변화

동양사상에 상의(上醫)는 병들기 전에 치료하고,중의(中醫)는 병이 나서 치료를 하

며,하의(下醫)는 증상이 나타나서야 치료한다는 말이 있다.262)예방적 차원의 차생활

교육은 병이 들기 전에 치료하는 상의(上醫)의 치료 방법이다.

2.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

심리학자인 매슬로우((Maslow)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 단계는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러한 각각의 욕구는 낮은 단계의 욕구에서부터 더 높은 단계의 욕구로 진행된다

고 한다.263)그런데 차생활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룬 다음에 통제하고 발전하면서 지

속시키는 단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이 단계가 있어 차생활은 문제 해결적 치료방

법이 가능하다.전술한 바 있는 초의(草依,1786~1865)의『동다송(東茶頌)』의 구절은 차

생활을 문제 해결적 치료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론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된다.

초의는『다신전(茶神傳)』에서 “다도는 만들 때는 정성스레,저장할 때는 건조하게,물

끓일 때는 청결하게 한다.즉 정성스럽고,건조하고,청결하게 하면 다도는 다 된 것이

다.”264)라고 말하고 있다.차를 정성,건조,청결로 다루는 과정이 어떻게 도를 이루는

지『동다송』의「포법편(泡法編)」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구절을 문제 해결적 차원

262)최형석,앞의 논문,p.2.

263)정옥분,『발달심리학』,학지사,2004,p.78.

264)윤병상,앞의 책,p.83.

자신의 성(性)에 대해

바르게 인지한다.

예열을 통한 정화의 단계
나눔으로

조화와 통제의 단계
물과 차의 조화로 성숙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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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치료 과정으로 보고 해석 하였다.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造盡其精)

물은 그 참된 것을 얻어야 하고(水得其眞)

차를 끓일 때는 중정을 얻어야 한다.(泡得其中)

그래야 체와 신이 서로 어울리고,건과 영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

(體与神相和,健与靈相倂)

이에 이르면 다도는 다한 것이다.(至此 茶道盡)

나눠 따라 마실 때는(分釃布飮)

빨리 따르면 안 되니,빠르면 다신이 나타나지 않는다.(釃不宜早 早則茶神不發)

늦게 따라 마셔도 안 되니,늦으면 묘한 향기가 먼저 사라진다.

(飮不宜遲 遲則妙馥先消)

다관은 두어 차례 쓴 후에는 (兩壺後)

또 찬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하게 해야 한다.(又冷水 蕩滌 使壺涼潔)

그러지 않으면 차의 향기가 줄어든다.(否則減茶香)265)”

위의「포법편」에 내용을 초의는 총평하기를 “제대로 된 물과 제대로 된 차를 얻어

알맞게 넣고 알맞게 끓이고 알맞게 따라서 제 시간에 마시면 빼어나고 차원 높은 하늘

의 건과 영을 가진 선약 같은 감로를 얻게 된다.”266)고 했다.즉 차생활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과정을 설명하고 있든 것이다.『동다송』에 제시된 내용을 차 우리는 순

서로 정리하여 문제 해결적 심리치료 과정으로 보고 해석하면 <표4-3>과 같다.

<표4-3>『동다송』에 근거한 차생활의 문제 해결적 해석

265)김대성,앞의 책,p.189.

266)위의 책,p.190.

순

서
차생활(=차 우려내는 과정) 심리적 해석

1
*제대로 된 차를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

*차의 감별이나 보관도 포함한다.

내 본성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

문제의 핵심과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2
*차 맛을 내기 위해 좋은 물을 준비

*차의 성질이 극대화되도록 알맞게 끓인다.

주변 환경을 인식

집착의 끈을 끊고 있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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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생활 과정은 너무 완벽하게 문제 해결적 측면에

서 심리치료 과정을 담고 있다.심리학적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차생활 과정 자체

가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의 치료 방법이다.초의선사의 차생활을 통한 문제 해결적 상

담기법을 차생활과 심리학을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언어화하면 <그림4-3>과 같다.

제대로 된 차를 준비하면서,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 본성을 발견한다.

차를 우리기에 알맞는 끓은 물을 준비하면서,위해 주변에 얽힌 집착의 끈을 끊는다.

차와 물이 만나 중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내 본성 그대로를 주변 환경에 놓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화를 이룬 차를 나눠 마시면서,세상과의 중정을 이루며

다른 환경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차호를 깨끗이 씻으면서,늘 닦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화하는 차생활을 한다.

<그림4-3>차생활의 심리적 운영과정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이다.불교에서는 팔정(八正)을 이루

면 부처가 된다 했고,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에 간다고 했으며,유교에서도

덕을 쌓아야 군자가 된다고 했고,도가에서는 자연에 모든 것을 놓음으로서 도를 얻는

다고 했다.이 모두가 나를 정제하여 밖으로 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차생활

도 이와 같이 차를 다루는 정성스런 과정에서 선(禪)을 이루어 핵심문제를 정화하여

3
*물과 차가 만나 중화를 이룸

*심혈을 기울여 다신을 만난다.

문제를 직면하고 깨달음을 얻음

본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영(靈;평화)의 세계를 만남.

4

*중화를 이룬 뒤에 나눠 마심

*너무 빠르면 다신이 미쳐 나오지 않고

너무 늦으면 묘한 향기가 사라진다.

조화 후에 또 다른 환경과 조화

교만하면 편한 관계를 이룰 수 없고.이

기심을 가지고 대하면 소통이 단절

- 자아 통제의 필요성 -.

5

*찬물로 차호를 깨끗이 함

*다관이 뜨거우면 다신이 건강치 않고

차호가 맑으면 물에 성질이 살아난다.

행복한 조화로운 삶의 영속성은

늘 닦고 정화하는데 있다.

욕망에서 벗어난 조화로운 삶을 추구

결

론

*차 마시는 일은 차와 물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적정한 양의 차 잎을 알맞은 상태로

우려내면 체(體)와 신(神)을 온전히 하여 다신(茶神)을 만난다고 한다.이 상태가 중정(中

正)이다.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다.그래서 문제를 안고도 중정을 이루려는

차생활 자체를 문제 해결적 차원의 생활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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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편안하게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다인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서양의 정신치료는 문제해결과 함께 치료도 끝을 낸다.그래서 문제가 다시 발생

하면 또 다시 어김없이 병을 앓게 된다.하지만 차생활은 그렇지 않다.문제 해결 후

또 다른 문제에 대비해서 계속 정진하고 수련하므로 문제가 다시 발생해도 집착이 없

는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더 이상 문제로 두지 않게 한다.이 외에도 문제 해결적 차

원의 차생활은 다른 상담기법에 비하여 우수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표4-4>에 문

제 해결적 차생활 상담의 우수성을 정리해 봤다.

<표4-4>문제 해결적 차생활 상담의 우수성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이 다른 상담기법에 비하여 우수한 점

• 문제가 재발했을 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내적 욕망이나 꿈,환상을 차생활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내포된 동양사상으로 방어기제를 약화시켜 심리변화가 쉽다.

•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흔한 매체여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차와 다양한 음다 방법이 흥미를 유발하여 즐거움을 준다.

•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차의 가변성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이상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차샐활 방법과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차생활 방법을 제시

했다.차 우리는 과정이야 똑 같지만 차생활 과정에 부여한 의미와 의도가 다르기 때

문에 방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아침 이슬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꽃나무가 먹

으면 꽃 봉우리가 된다.차생활도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

료할 수도 있다.차생활을 주관하는 사람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를 우리면 예방을 위

한 차생활이 될 것이고,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차를 우리면 문제 해결을 위한 차생활

이 될 것이다.그래서 차를 우려내는 과정은 같아 보여도 내적인 활동은 상이하게 다

른 것이다.차는 차일 뿐이지만 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주관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다.이처럼 차생활은 주관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예방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치

료적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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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양의 심리치료 방법과 차생활의 차이점

서양의 심리접근과 차생활의 인문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접근 방법에는 차이

점이 있다.

최상진(1998)은 선진유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심리접근의 특성을 서구의 심리적

접근에 비교하여,그 차이점을 다음의 3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서구의 심리적 접근이 기계적,생물학적 환원론에 치중해 있는 반면,동양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서양의 접근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환경의 결정을 부각시키는 데 비해,동양의

그것은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을 강조한다.

셋째,서양의 연구대상은 사회와 개별적인 원자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양의 연구대상은 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 속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267)

서구의 자기 통제가 환경과 생물학적인 행동의 원인 분석과 제거,강화에 의한 교육

등을 강조한 반면,동양의 자기 통제는 자연과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여 ‘선한

의지’가 자발적으로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268)이러한 동양의 심리적 접

근 방법은 차생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차를 우려내기 전에 이루어지는 인문학습단

계가 그것이다.차를 우려내는 행위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

고 깨달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성을 위한 인문학습이 이루어진다.이 단계가 바로

서양의 심리치료 접근방법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양성을 위한 차생활과 서양의 심리치료 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양성을 위한 차생활과 인지행동치료의 비교

얄롬(Yalom)은 성공적인 집단원과 실패한 집단원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로 인지적 요소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먼저 인지행동치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표4-5>)

267)최형석,앞의 논문,p.6.재인용.

268)위의 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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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인지치료의 방향

심리적

측면
인지치료의 방향

자기조절 즉각적인 만족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능숙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자기수용 나는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을 할 수 있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내 최악의 상황도 나에겐 불편할 뿐이다.

타인수용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성취 나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승인과

사랑 욕구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못해도 내 자신을 수용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책임감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더 힘들게 된다.

의존 나보다 강한 누군가를 찾을 필요는 없다.

과거의 교훈 나의 과거가 열악하고 왜곡되었더라도,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의 위기

수용
인생이란 많은 위험,불안 및 고통을 포함하지만 그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불완전함 나는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불완전한 나를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심리적

혼란
불안과 우울은 불편하지만 두렵거나 멍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출처;심수명,『인격치료』,학지사, 2008, p. 125.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지행동치료의 방향은 양성을 위해 혼자 마시기를 권하

는 차생활이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유사하다.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몇 가지 차이점

이 있다.차생활과 서양의 인지행동치료의 비교해 보면 <표4-6>과 같다.

<표4-6>인지행동치료와 양성을 위한 차생활의 비교

인지행동치료 양성을 위한 차생활로 인한 심리 변화

언어 이용

치료의 개념

부정적 상태의 약화를 중심

점진적 변화

치료 후 방치

오감을 이용

증진의 개념

자기를 보는 수행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달

극적인 전환

향후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속성

출처:「양성치료가 여성들의 체중과 자존감,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269)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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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부 교재에 ‘사랑 합니다’라는 말이 물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270)차생활은 ‘사랑 합니다’라는 말이 물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차를 통해

차의 인문학적 내용을 계속 인지하여 지속성 있게 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지행동치

료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행동주의 이론과 차생활의 차이점

수행을 위한 차생활을 파블로프(Pavlov)의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비교해 보면 차생

활을 강화물로 하고 무조건 자극을 선(禪)으로 하여 인간을 발달시킨다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통제의 방법으로 행동주의 이론과 수행을 위한 차생활 이론을 비교하면 <표

4-7>와 같다.

<표4-7>자기통제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과 차생활 이론의 비교

구분 행동주의 차생활 인성교육

행위의 주 원천 환경자극 차생활

통제소제 외부통제 내부통제

욕구통제의

방법
외적 보상의 조작

차생활을 통해 자신의 성(性)을 보려는

수행(내적 조절)

출처:최형석,「양성치료가 여성들의 체중과 자존감,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대학원,대체 의학과,석사학위논문,p.15.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차생활 심리변화의 접근방법은 외적으로는 차생활을 행동

유발 인자로 하고,내적으로는 명상을 통하여 자아의 근본적인 상황을 통찰하려고 주

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행동주의이론271)은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여 예쁘게 생각하도

록 하는 반복 주입으로 세뇌시키지만,내적 수행을 위한 차를 우려내는 차생활 단계

269)최형석,앞의 논문,p.15.

270)한국뇌교육원,『뇌교육 인성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2004,p.104.

271)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 환경조건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가정한다.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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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끊고 자신의 성(性)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그래서 수행을

위한 차생활은 사회적 욕구와 싸우기 이전에,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깨

달음을 유도한다.즉 <그림4-4>처럼 자신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바른 능력의 인식

은 욕구와 싸워 지속적인 차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행동주의적 프로그램

욕구 ->투쟁 ->行(조작적인 행동의 변화)->자신과 갈등 ->역 규제

차생활 프로그램

욕구 ->통찰 ->行(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자신을 수용 ->지속

<그림4-4>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의 두 가지 양상272)

3.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와 차생활의 비교

NLP(Neuro-LinguisticProgramming)는 1970년대 미국 언어학교수인 존 그린더와

심리학자이며 컴퓨터전문가인 리차드 밴들러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이다.인간은 외부

세계를 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이라는 신경(neuro)의 작용을 통해 인식(의식,무의

식)하여 언어를 통해 조직(Linguistic)한 뒤에 의미를 부여하여 패턴화하거나 체계화

(Programming)하여 행동한다는 이론이다.인간의 정신세계와 행동의 원리를 일체유심

조에 두고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이다.‘극적’인 변화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식이나 노력이 잠재의식화 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마음이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신경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심신 상관성을 주장하고 있다.273)NLP기법의 자기 조절 과정27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내 감정을 이해한다.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고 원하는 결과를 생산해내는 첫

번제 열쇠는 두뇌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2)내 감정의 구성을 안다.현재의 상황을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떠올리고 있는가

를 알고,그 이미지가 현재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어떤 행동을 결정지었는가를

272)최형석,앞의 논문,p.14.

273)김철규,앞의 책,p.254.

274)위의 책,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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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다.

3)우리의 믿음,태도,가치관,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람과의 과거 경험들은 모두 우

리가 타인의 방법들에 대해 마음속에 만드는 내부표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4)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신체의 상태와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우

리의 심리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

5)이 세상은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세상은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내부

표현이 어떤 사건의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6)성공적인 결과를 한번 만들어 낸 적이 있으면 당신은 그 때와 똑같은 심리적,신

체적 행동을 취하여 성공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

7)당신이 의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원하는 결과가 생산된다는 것

이다.우리의 심적 상태는 자기 주도적 힘에 의해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무의식의 의식화를 위한 명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차생활은 인지와 언어 경로를

통해 신체적 감각과 일치하여 느끼고 연상한다.그래서 차생활 형태는 인식력향상훈련,

오감훈련, 이완훈련으로 구성되고 자아성취감과 정서적 이완을 촉진한다. 이제

NLP(Neuro-LinguisticProgramming;신경-언어프로그래밍)이론과 차생활 이론을 비

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표4-8>)

<표4-8>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이론과 차생활 이론의 비교

이처럼 현대 심리학과 차생활을 비교해보면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점은 일

치하지만 방법 면에서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분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이론 심리변화를 위한 차생활 이론

정보
입력

있는 그대로 현상을

오감으로 받아들인다.

차 우리는 과정과 함께

오감으로 받아들인다.

정보량
저장

왜곡,생략,일반화로 적은 양의

정보가 저장된다.

차를 우리는 과정에 객관적 해석이

되어 왜곡,생략 및 일반화를 줄여

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개인
상태의
영향

심리적․정서적 상태,신체적 반응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인식력향상훈련,오감훈련,이완훈련

자아성취감과 정서적 이완 촉진

사고
전환의
원천

사고 전환의 원천은 긍정적인

사고로 새로운 행동이나 마음으로

변화

본태적 선한 능력으로 스스로

통찰하여 자연스럽게 사고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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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험적 연구

제1절 예비연구:MBTI를 통해 알아본 차생활 효과

에릭슨(Erikson)275)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고 지적

한다.그래서 청소년은 다양한 역할 실험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알고,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본 연구는 차생활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임상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정서순화,심성치유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본인의 이러한 생각은 2006년 차생활을

통해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차사랑’이라는 동아리

를 만들어 <그림5-1>처럼 활동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림5-1>2006년 차사랑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구를 챙기는 과정이 번거로워 학생들과 함께 <그림

5-2>처럼 다상을 제작하여 광주학생벤처창업에 출품하기도 했다.

<그림5-2>2006년 광주학생벤처창업 출품 찻상

이것이 연구의 시작이었다.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심리변화를 체감하여

275)1902∼1994,독일 태생 미국의 정신분석학자.개인의 정체감,역사·정치·문화와 심리학의 상호작

용에 관한 그의 저술들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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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그리고 1년 후 본인은 MBTI(성격유형검사)276)를

측정도구로 하여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차생활을 통한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차생활을 통한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차

생활과 융의 이론인 분석심리학이 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생활에 의한 성격 역

동 관계를 MBTI를 통해 증명해 보인 연구였다.277)실험 결과 심리 변화 방향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격 쪽으로 변하게 되어 차생활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우리의 심리역동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역동한다는 것은 더 충만히,더 기능적으로 그 유형으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이것을 정옥분은 “상황에 적절히 적용하면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원

활히 발달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278)본인은 연구의 목표는 차를 이용한 인

성교육 효과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치보다는 변화 방향을 확인하

는데 의미를 두었다.그리고 이 실험은 개인별 성격변화에 가능성을 두지 않고 차생활

이후에 전체 집단의 선호 경향을 알아보고 집단에 차생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했다.그래서 먼저 차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와 차생활을 한 경우의 심리

역동방향을 비교했는데,차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는 16가지 성격 유형 중 ENFP(스파

크형)쪽으로 심리 역동을 일으키고,차생활을 실시한 경우는 16가지 성격 유형 중

ISTJ(세상의 소금형)쪽으로 심리역동 현상을 보였다.연구결과 차생활 후에 성격은 사

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MBTI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16가지 성격유형의 논리적 관계를 제시하는 유형도표를 이용하여 표

시하면〈그림5-3〉과 같다.279)

<그림5-3〉에 은 차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성격역동을 표시하고,

은 차생활을 실시한 경우의 성격역동을 표시한다.

276)MBTI는 Myers-BriggsTypeIndicator의 머리글자만 딴 것으로 C.G.Jung의 성격유형 이론을

근거로 CatharineC.Briggs와 그의 딸 IsabelBriggsMyers가 만든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유형

검사이다.

277)공귀옥,「차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한국차학회지,제16권 제1호,2010,

pp.29∼42.

278)정옥분,앞의 책,pp.66-68.

279)공귀옥,위의 논문,p.41.



- 89 -

ISTJ

세상의 소금형

ISFJ

임금 뒤편의

권력형

INFJ

예언자형

INTJ

과학자형

ISTP

백과사전형

ISFP

성인군자형

INFP

잔다르크형

INTP

아이디어

뱅크형

ESTP

수단좋은

활동가형

ESFP

사교적인 유형

ENFP

스파크형

ENTP

발명가형

ESTJ

사업가형

ESFJ

친선도모형

ENFJ

언변능숙형

ENTJ

지도자형

〈그림5-3〉차생활 후 성격변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ISTJ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ENFP(매사

에 열성적이고 창의적이며,열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단지 여기서는 2010년 1월 1일 KBSTV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에서 현대가 요구하는 사회상이 신뢰성,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 ISTJ형(정확하고 체계적인 생각으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봤을 때 차생활이 성격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결과 차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역동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것

이 아니다.성격의 역동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차생활을 이용하여 치료자가 원하는 방

향으로 심리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심리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한 예비연

구결과는 차생활을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본 연구

의 계기가 되었다.

제2절 양적 연구:MMPI-A를 통해 알아본 차생활 효과 검증

1.연구 진행방법

차생활을 통한 심리변화는 차를 내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과의 관계,정확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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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감정표현 및 통찰 그리고 해석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정확

한 실험 데이터를 유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모든 문화가 통합되어가는 현시

대와의 의시소통을 위해서는 차생활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

서 MMPI-A를 통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차생활 효과 검증을 양적으로 연구하

여 제시하려 한다.

가.연구 문제

1)차생활을 한 학생들 집단은 차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들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심리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차생활을 한 학생들 중 비발효차생활과 발효차생활을 한 학생들 간에 심리적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연구 목표 및 내용

1)연구 기간 동안 차생활을 하지 않은 집단 10명과 차생활을 한 집단 20명을 비교하

여 차생활을 한 학생들의 심리적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2)실험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 한 집단은 발효차,한 집단은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

활을 하도록 하여,차생활 방법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심리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다.

다.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S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중에 30명을 담임선생님들로부터

추천 받아 20명을 실험집단으로,10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학생 대상의 경험적 연구

를 실시하였다.연구 대상 선정방법은 2010년 4월 11일 아침조회 시간에 차사랑 동아

리 모집을 공고하였다.추천 조건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흥미나 관심만 있으면

되는 조건으로 했다.담임선생님들은 남학생 28명,여학생 2명을 추천했다.집단 구성

은 ‘직원 조회가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수,목,금 아침에 1시간씩 동아리 할동을

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하고 참여가 가능한 학생들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이리하

여 참여 가능 학생 20명이 실험집단이 되고,학교와 거리가 멀거나 다른 일 때문에 참

여가 여의치 않는 학생 10명이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었다.실험집단 20명은 다시 차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0명은 비발효차를 이용한 집단,10명은 발효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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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집단의 연령과 성별 특성은 <표5-1>과 같다.

<표5-1>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

집단 성별 연령 인원 총인원

통제집단 남

16 1

1017 7

18 2

비발효차 집단
남

16 1

10
17 5

18 3

여 17 1

발효차 집단
남

17 5

1018 4

여 17 1

라.연구 설계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MMPI-A사전검사를 실시하고,실

험집단들에게만 각각 발효차와 비발효차를 구분하여 음용하면서 차생활을 20회씩 실시

한 후,세 집단 모두에게 MMPI-A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그 검사 결과로 집단별 평

균차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여기서 비발효차(非醱酵茶)란 발효280)

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차를 말하고,발효차란 85% 이상이 발효된 차를 말한다.이러

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차는 여러 형태의 음다 문화를 형성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차의 종류에 따른 음다 문화가 차생활 심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발효차와 비발효차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마.연구 절차

본 연구 절차는 2010년 5월 10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사전검사,2010년 6월 1

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차생활 20회 실시,2011년 6월 1일부터 사후검사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280)산화효소에 의해 폴리페놀 성분이 변화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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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검사

차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MMPI-A(다면적인성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생활 교육프로그램 실시

각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아침 수

업 전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많은 다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차생활을 실시하였다.발효차 실험집단 10명은 홍차를 이용하였고,비발효차 실험집단

10명은 녹차를 이용하여 차생활을 실시하였다.

3)사후검사

차생활 프로그램 실시 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들에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MMPI-A를 실시하였다.

위의 연구 절차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5-2>로 만들었다.

<표5-2>MMPI-A를 이용한 연구 절차

MMPI

사전검사
차생활 20회 실시 MMPI 사후검사

차생활 시작 전

30명 전원

MMPI검사 실시

10명은 비발효차를 이용한

정적인 차생활을 실시

10명은 발효차를 이용한

동적인 차생활을 실시

차생활 후

30명 전원

MMPI검사 실시

바.평가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MMPI-A(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는 MMPI-2의 청소년용으로

13~18세에게 사용되어 심리적 특성을 측정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MMPI-A의 결과

중 타당도 척도가 정상범위에 있는 프로파일들의 10개의 임상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

들의 심리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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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윈도우용 버전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통제

집단과 각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t-test,일원분산분석,공분산분석을 통하

여,차생활 전후 MMPI-A 검사 결과에 의하여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집단별 차이가 있

는지 각 척도별로 검토하였다.

2.연구 기간에 이루어진 차생활 내용

가.비발효차와 발효차로 구분하여 차생활 실시

차는 오랜 세월 속에서 차를 내는 사람의 성격과 사상,속해 있는 집단의 의식 경향

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유교·불교·도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당(唐)대 사람들은

수양,선 또는 무아의 경지를 차를 통해 이루려 했고,현대 차생활 방법 또한 차의 종

류만큼이나 다양한 사상과 의미를 담고 다양한 형태의 음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이

번 실험에서의 주목적은 전반적인 차생활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지만 발효차와 비발

효차의 효과 차이도 비교 검증하고자 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차의 주성분인 폴리페

놀(Polyphenols)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PolyphenolOxydase)에 의해 산화되면서 여러

가지 성분변화를 일으켜 향기․맛․색이 다른 여러 종류의 발효차를 만든다.발효차는

향기․맛․색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비발효차인 녹차와 다른 분위기로 차를 우

려낸다.차생활 중에 차를 우려내는 방법이 심리변화에 끼치는 효과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비발효차반과 발효차반 둘로 나누어 차생활을 실시하였다..

나.연구에 사용한 차생활 교육 과정

현재 인성교육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학

생이 되도록 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예방차원의 차생활 경험의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므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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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생활 학습 과정

차 우리기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양성을 위한 인문학습과 함께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녹차를 이용한 비발효차반과 홍차를 이용한 발효차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녹차를 이용한 비발효차반 차생활 학습과정은 <표5-3>과 같이 실시하고,홍차를

이용한 발효차반 차생활 학습과정은 <표5-4>와 같이 실시하였다.그리고 학습과정이

끝나는 회기에는 비발효차반은 <그림5-4>처럼 다도시연을 하였고,발효차반은 <그림

5-5>처럼 손님 초대를 하였다.

<표5-3>녹차를 이용한 차생활 학습과정

교육

목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

차생활을 통해서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꾀한다.

회기 단원 세부 내용 실습 교재

1회
차의

개론

차의 개념과 차의 정신

차의 성분

차의 종류와 제다법

설명듣기

다기와

차 익히기

다기,

차

PPT

2회
차의

역사

차의 유래와 시대별 차문화,

음다법의 시대적 변천,

선조들의 차생활,

설명듣기

*차 마시기

다기,

차

PPT

3∼7

차

우리는

방법

배우기

다구배치,다포 접기.예열하기

차 우리기,차의 나눔 등의 방법을 배운다

설명듣기

실제 따라하기

*차 마시기

차,

다기.

8
인사

예절
서양식인사와 전통인사법을 배운다.

설명듣기

실제 따라하기

*차 마시기

돗자리,

한복.

차,다기

9∼13
차

우리기

다구배치,다포 접기.예열하기,차 우리기,

차의 나눔을 실제 익혀 스스로 차를

우린다.

* 차를 내고

마신다.

차.

다기.

14∼17
차와

명상

우리음악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차를 우린다.

* 차를 내고

명상한다.

차,

다기.

18∼19 시연준비
다례시연 연습은 관객의 객관적 입장에서

몸짓과 차 맛을 내기 위해 연습한다.

*시연을 위해

반복 연습한다.

차,

다기.

20 시연 <그림4-4>처럼 시연을 한다 *시연 한다
무대,

차.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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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다도시연을 하는 모습

<표5-4>홍차를 이용한 차생활 학습과정

교육

목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

차생활을 통해서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괴한다.

회기 단원 세부 내용 실습 교재

1 차의 개론

차의 개념과 차의 정신

차의 성분

차의 종류와 제다법

설명듣기

다기와

차 익히기

다기,

차

PPT

2 차의 역사

차의 유래와 시대별 차문화,

음다법의 시대적 변천,

선조들의 차생활,

설명듣기

*차 마시기

다기,

차

PPT

3∼7

차 우리는

방법

배우기

테이블 셋팅,다구배치,예열하기

차 우리기,차의 나눔 등의 방법 배우기

설명듣기

실제 따라하기

*차 마시기

차,

다기.

8 인사 예절
서서하는 인사와

앉아서 하는 전통인사법을 배운다.

설명듣기

실제 따라하기

*차 마시기

돗자리,

한복.

차,다기

9∼13 차 우리기

테이블 셋팅,다구배치,예열하기,

차 우리기,차의 나눔을 실제 익혀 스스로

차를 우린다.

*차를 내고

마신다.

차.

다기.

14∼17 차와 명상
서양음악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차를

우린다.

*차를 내고

명상한다.

차,

다기.

18∼19
손님맞이

준비

손님맞이 연습을 손님의 입장에서 몸짓과

차 맛을 내기 위해 연습한다.

*시연을 위해

반복 연습한다.

*초대장 만듬.

초대장,

차,

다기.

20 손님맞이
밝은 모습으로 <그림4-5>처럼 차를

마신다.

*차를 우리고

화답한다.

다식,

차.

다기.



- 96 -

<그림5-5> 손님과 홍차 마시는 모습

차생활 수업 운영은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습과 연관지어 인

지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차생활 중에 이루어진 인문학습 내용은「부록1」에 실

었고,다도시연에 사용했던 나레이션의 내용은「부록2」에 실었다.

차생활에 인문정신을 접목한 예방차원의 차생활 수업 모형은 다음 예와 같이 진행하

였다.

2)차생활에 인문사상을 접목한 수업 모형

차생활 중에 다도 정신을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이것은 고

정된 형식이 아니고 활용의 예를 든 것이다.주관적 생각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

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5-6>처럼 몸을 바르게 하고 다포의 중앙 수평선 끝을 잡고 내 앞으로 끌어

당긴다.

(홍청의 다포는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다포를 걷는 것은

우주 안에 내 세계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정돈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음양으로 생성하는 대자연의 이치

를 받아들인다는 마음가짐으로 행한다.)

<그림5-6>다포를 끌어당기는 모습

◊.<그림5-7>처럼 가까이에서 쓰다듬으면서 두 겹,네 겹으로 다시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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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접는 마음으로)

<그림5-7>다포를 네 겹으로 접는 모습

◊.네 겹이 되게 접은 다포를 다시 쓰다듬은 후 <그림5-8>처럼 4등분이 되게 접어서

세운다.

(내 마음의 좌절과 나태와 의욕상실 등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우주의 기를 모으고자 하는 마음으

로)

<그림5-8>다포를 접어 세우는 모습

◊.접은 다포를 <그림5-9>처럼 거울을 보듯이 잠시 바라본다.

(생성의 지속성을 갖고 조화를 위해 늘 변화하는 우주

의 원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림5-9>접은 다포를 바라보는 모습

◊.<그림5-10>처럼 오른쪽 허벅지 옆에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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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잠시 접어둔다.나 자

신의 생성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내 시야에

서 잠시 벗어나게 둔다.하지만 우주는 내 곁,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존재

한다.)

<그림5-10>접은 다포를 놓는 모습

◊.더렵혀진 찻잔이나 제자리를 벗어난 다구들을 <그림5-11>처럼 제자리에 놓는다.

즉 차를 우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변화가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어지럽게 살아온 내 모습

에서 남이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내 위치

를 이탈하거나 자존심을 버린 적은 없었는지?나를 돌아

보고 정돈하는 마음으로 정리한다.)

<그림5-11>다구를 정리하는 모습

◊.차를 내겠다는 표시로 <그림5-12>처럼 목례를 한다.

(자기 생각만을 강조하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

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어

떤 생성 효과도 거둘 수 없다.목례는 자신이 누군가와

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일 수

도 있다)

<그림5-12>차를 내겠다고 목례하는 모습

※.시중에는 많은 다법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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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 차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다포를 접어 세우는 행위는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우주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접은 다포를

거울을 보듯이 보는 행위는 우주 안에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즉 세상 속

에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차생활 중 행위의 의미는 행하는 자

의 몫이다.때문에 위의 의미는 본인의 생각일 뿐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다.이것이 바

로 차생활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3.MMPI-A를 이용한 양적연구의 결과 분석

MMPI는 1943년 미네소타대학병원의 해서웨이와 맥킨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 경

험적 문항선정(empirical Keying)방법으로 만든 최초의 성격검사지로 수검태도

(test-takingattitude)를 탐지하는 타당도 척도가 가능한 검사이다.MMPI검사 후 보

다 폭넓은 영역의 측정을 위해 550문항의 MMPI를 수정 보완하여 567문항의 MMPI-2

를 출판한다.본 연구에 사용된 MMPI-A(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는 MMPI-2의 청

소년용으로 검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문항수를 478문항으로 축소한 다면적인성검사지

이다.본 연구에서는 차생활 실시 전과 후에 심리변화 결과를 분석 비교하기 위한 실

험측정도구로 MMPI-A를 사용한다.이 검사지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종류로 타 분야 전문가들이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가

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가.실험측정도구인 MMPI-A(다면적 인성 검사지)에 관한 이해

본 실험에 사용한 MMPI-A는 개인의 인성특징의 비정상성 혹은 징후를 평가하여

상담 및 정신치료에 기여함을 물론,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찾아내어 예방 및 지도책을 도모하는 데 사용된다.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데 용이하며,정상집단에게 시행되었을 경우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객관적으

로 드러내주는 성격검사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MMPI-A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결론은 타 분야의 전문가가 이해하기 쉽게 한 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적절

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검사자체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인간 성격의 복합성에 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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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이해가 없으면 해석하기가 힘들다.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MMPI-A척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려한다.

1)타당도 척도(ValidityScale)

수검자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거짓 응답할 수 있다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문제

점을 극복하고 이상반응태도를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척도 검토를 통

해 수검자가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거나,왜곡했다고 판단되면 임상척도는 타당

하게 해석할 수 없다.

타당도 척도의 종류로는 문항내용과 무관한 응답을 평가하는 VRIN(무선반응 비일관

성),TRIN(고정반응 비일관성)척도와 문항내용과 관련된 왜곡응답을 평가하는 척도 F

(비전형),L(부인),K(교정),S(과장된 자기제시)등이 있다.

2) 임상척도

(가)건강 염려증(Hypochondriasis,Hs)

모호하고 신체 전반에 걸친 기능이상과 이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다.나타나는 성격

적 특성으로는 이기적,자기중심적,자기도취적이며 외부세계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냉

소적이며 스스로 불만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낌을 갖는다.외적인 모습은 불평이 많고

요구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표현

하며 열정이나 포부가 없게 보인다.

(나)우울증(Depression,D)

검사 당시 그 사람이 느끼는 비관 및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며,기분의 상태를 반영한

다.점수의 상승이 나타내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우울감,의기소침,흥미의 범위 축소,주

의집중 곤란,심리적 기능에 대한 불신,불면,소화기 이상 등 신체적 기능이상을 느낀

다.외적인 모습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분노나 격한 감정반응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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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히스테리(Hysteria,Hy)

주로 심리적 상태를 억압,부인하려고 하며,신체적 증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미성숙하고 감정변화가 많으며 자기중심적이다.타인

의 주의와 애정에 민감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기분이 상하지만 이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대인관계에서 외향적으로는 우호적이고 정열적이지만 실제

로는 피상적이기 쉽다.

(라)반사회성(PsychopathicDeviate,Pd)

높은 점수는 충동성,참을성 부족,욕구좌절에 대한 인내심의 부족,모험적,경험으로

부터 배우지 못함,권위나 규범에 대한 거부감,분노감,저항성,정서적 피상성,공감이

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의 곤란,자기중심적,무책임성과 신뢰성 결여 등을 나타낸다.

(마)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Mf)

주로 직업 및 취미에 대한 관심,심미적 및 종교적 취향,능동성-수동성,대인감수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높은 T점수는 수검자가 자신의 실제

성별(gender)로부터 이탈됨을 나타낸다.

(바)편집증(Paranoia,Pa)

점수의 상승이 편집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높은 점수의 경우 의심,경계 적대감,

분노,논쟁적 태도,정서적으로는 우울감,슬픔,위축감 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강박증 (Psychasthenia,Pt)

높은 점수는 불안하고 긴장되며,매우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음

을 뜻한다.대인관계에서 서투르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수줍음이 많다.생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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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의 생각은 불안정감이나 열등감에 집중된다.항상 자신감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으로 자의식이 강하고 완벽적인 높은 행동기준을 열망하고 있

다.

(아)정신분열증(Schizophrenia,Sc)

이 척도만으로 정신분열증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높은 점수는 사회적 소외,정서적

소외,의욕상실,무력감,과도한 억제,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충동억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사고,지각,사고 및 운동영역에서 통제기능의 상실을 경험한 경우

에도 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

(자)경조증(Hypomania,Ma)

높은 점수는 과잉활동,정서적 흥분성,사고의 비약,경쟁적이고 말이 많고 자기도취

적,피상적인 사회적 관계,화를 잘 냄,기분의 불안정을 나타낸다.외형적인 자신감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에서 얻은 것에 대하여 불만

감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긴장되고 걱정이 많다고 말한다.때로 주기적인 우울기간이

있다.정상적인 경우 우호적이고 사교적이며 정력적이다.

(차)내향성(SocialIntroversion,Si)

사회적 불편감을 측정한다.높은 점수는 사회적 상황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끼며,

자기억제가 심하고 감정표현을 못하며 관계 형성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특히 이성들 앞에서

수줍어하며 회피적이다.자신감이 부족하고 남의 눈에 잘 띄려하지 않는다.281)

이상의 10개 임상척도는 임상 장면에서는 개인의 성격병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지

만,본 연구에서는 정상 청소년 집단에 사용하였으므로,병리적 측면이 아닌 일반적 성

격특질을 파악하는데 이용하였다.임상 척도 약자의 우리말 의미는 <표5-5>와 같다.

281)JohnR.Graham,『MMPI-2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시그마프레스,제4판,2010,pp.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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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임상 척도의 우리말 의미

순

번

임상 척도

약자
우리말 의미

순

번

임상 척도

약자
우리말 의미

1 Hs 건강 염려증 6 Pa 편집증

2 D 우울증 7 Pt 강박증

3 Hy 히스테리 8 Sc 정신 분열증

4 Pd 반사회성 9 Ma 경조증

5 Mf 남성성 여성성 0 Si 내향성

나.양적연구결과 비교 분석

1)차생활 실시 전 집단 간 심리적 특성 차이를 알아본 사전검사

세 집단 간 척도별 차이를 보기 전에 Levene의 동질성 가정을 검정하였다.이것은

차생활 실시 전에 집단 간에 특성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다.세 집단의 척도별

평균 비교를 위해 차생활 실시 전에 분산분석 결과,세 집단의 척도별 평균 점수가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 실험결과 값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차생활을 실시하기 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들 간에 분산분석 결과 <표4-5>에서

처럼 척도별 평균 점수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이것은 척도

7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세 집단 간 분산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므로 분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척도 7을 제외하고는 비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MMPI-A로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석비교가 가능하다는 타당성을 말해 주고 있은 것이다.

2)차생활 실시 전-후의 실험집단 내 심리적 특성 차이 (대응표본t)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비발효차(녹차)를 이용하여 차생활을 실시한 집단 10명과 발효

차(홍차)를 이용하여 차생활을 실시한 집단 10명의 임상척도를 통제 집단 10명과 비교

하여 T점수로 환산해서 나타낸 점수표이다.MMPI-A검사 결과 모두 타당도 검사는

무효의 수치를 넘지 않았으므로 개별 임상척도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비교했다.

<표5-6>Levene의 동질성 가정을 검정하기 위한 분산 분석결과

평균 N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척도1 집단-간 50.1 30 10.29 .110 .896

척도2 집단-간 50.37 30 10.28 .118 .890

척도3 집단-간 54.47 30 12.69 .006 .994

척도4 집단-간 53.4 30 10.04 .198 .822

척도5 집단-간 50.93 30 10.49 1.233 .307

척도6 집단-간 51.33 30 10.56 .827 .448

척도7 집단-간 49.23 30 8.35 3.754 .036

척도8 집단-간 49.57 30 8.56 1.631 .215

척도9 집단-간 49.87 30 9.42 .585 .564

척도0 집단-간 49.83 30 9.33 .08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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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발효차 집단

<표5-7>비발효차 차생활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검토한 결과

사전(n=10) 사후(n=10)
t

척도 M SD M SD

1.Hs 50.3 7.83 46.8 8.87 2.14

2.D 50.4 8.96 44.2 8.40 3.68**

3.Hy 54.1 11.82 50.5 8.09 1.03

4.Pd 53.5 10.77 47.2 8.63 2.01

5.Mf 50.2 7.08 46.9 12.54 0.88

6.Pa 48 11.11 43.5 8.30 1.73

7.Pt 47.7 7.59 43.8 6.65 2.07

8.Sc 49 7.16 45 5.1 2.14

9.Ma 49.6 9.12 49.4 6.96 0.07

0.Si 48.8 9.35 43.3 10.95 2.6*

*p<.05.**p<.01.

비발효차 차생활을 실시한 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검토한 결과를 <표5-7>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번 척도(D.우울)은 p<.01로 통계적으로 매우 크게 의미 있는 차이

가 나타났으며,0번 척도(Si.사회적 내향성)도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1,3,4,5,6,7,8,9번 척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따라서 비발효차 차생활 후 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내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발효차 집단

<표5-8>발효차 차생활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검토한 결과

사전(n=10) 사후(n=10)
t

척도 M SD M SD

1.Hs 51.1 14.1 51 12 0.03

2.D 49.2 11.05 47.5 8.09 0.48

3.Hy 54.7 17.67 51.3 10.98 0.78

4.Pd 54.8 10.98 53.6 9.18 0.24

5.Mf 47.7 11.18 49.5 11.85 -0.43

6.Pa 52 8.31 45.6 8.41 1.90

7.Pt 54.5 10.43 50.6 12.70 1.32

8.Sc 53.2 11 49.7 8.69 1.02

9.Ma 52.3 7.15 55 6.77 -1.74

0.Si 50.5 9.06 47.6 10.1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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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차생활 실시 후 통제집단/발효차/비발효차간의 비교

사후검사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척도1 통제집단 10 50.90 11.72 3.70

.479
비발효차집단 10 46.80 8.87 2.80

발효차집단 10 51.00 11.99 3.79

합계 30 49.57 10.75 1.96

척도2 통제집단 10 59.70 13.11 4.14

6.497**
비발효차집단 10 44.20 8.40 2.66

발효차집단 10 47.50 8.09 2.56

합계 30 50.47 11.89 2.17

척도3 통제집단 10 59.80 17.33 5.48

1.640
비발효차집단 10 50.50 8.09 2.56

발효차집단 10 51.30 10.98 3.47

합계 30 53.87 13.01 2.37

척도4 통제집단 10 52.70 12.36 3.91

1.157
비발효차집단 10 47.20 8.63 2.73

발효차집단 10 53.60 9.18 2.90

합계 30 51.17 10.24 1.87

척도5 통제집단 10 52.50 12.83 4.06

.510
비발효차집단 10 46.90 12.54 3.96

발효차집단 10 49.50 11.85 3.75

합계 30 49.63 12.20 2.23

척도6 통제집단 10 50.20 8.20 2.59

1.702
비발효차집단 10 43.50 8.30 2.63

발효차집단 10 45.60 8.41 2.66

합계 30 46.43 8.50 1.55

척도7 통제집단 10 49.30 12.33 3.89

1.093
비발효차집단 10 43.80 6.65 2.10

발효차집단 10 50.60 12.70 4.02

합계 30 47.90 10.95 1.99

발효차생활을 실시한 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표5-8>를 통해 검토한 결과, 10

개의 임상척도 모두에서 차생활 실시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3)차생활 실시 후 집단 간 심리적 특성 차이

Levene의 동질성 가정 검정 결과,세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차생활

실시 후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가)집단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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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8 통제집단 10 49.00 8.50 2.69

1.110
비발효차집단 10 45.00 5.10 1.61

발효차집단 10 49.70 8.69 2.75

합계 30 47.90 7.64 1.39

척도9 통제집단 10 48.60 12.62 3.99

1.438
비발효차집단 10 49.40 6.96 2.20

발효차집단 10 55.00 6.77 2.14

합계 30 51.00 9.33 1.70

척도0 통제집단 10 50.50 11.91 3.77

1.077
비발효차집단 10 43.30 10.95 3.46

발효차집단 10 47.60 10.19 3.22

합계 30 47.13 11.07 2.02

**유의 확률 p<.01.

세 집단을 분산 분석한 결과를 <표5-9>를 통해 살펴보면 차생활 실시 후 척도 2(D.우

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50,p<.01).척도2를 제외한 척도 1,3,4,

5,6,7,8,9,0은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실험 결과는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종속변수 : 척도2의 사후검사

<표5-10>교정된 사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유의확률

집단별 구분 7.62 .002

(F=7.62,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척도2의 결과에 대해,세 집단의 척도 2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통해 사전 점수 차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표5-10>에서처럼 통제집단,비발효차 집단,발효

차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차생활에 따른 척도2의 사후점수 비교분석

<표5-11>차생활에 따른 척도2의 사후점수 비교분석표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통제집단-비발효차 15.5 4.53 .005**

통제집단-발효차 12.2 4.53 .031*

비발효차-발효차 -3.3 4.53 .749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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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n=10) 실험집단 (n=2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척도1 50.90 11.72 48.90 10.49 .474

척도2 59.70 13.11 45.85 8.20 3.56**

척도3 59.80 17.33 50.90 9.39 1.52

척도4 52.70 12.36 50.40 9.27 .573

척도5 52.50 12.83 48.20 11.95 .907

척도6 50.20 8.20 44.55 8.20 1.78

척도7 49.30 12.33 47.20 10.47 .489

척도8 49.00 8.50 47.35 7.34 .551

척도9 48.60 12.62 52.20 7.27 -.835

척도0 50.50 11.91 45.45 10.53 1.19

차생활에 따른 척도2의 사후비교분석 결과는 <표5-11>와 같다.통제집단과 비발효

차 집단의 척도2점수의 평균차는 15.5이고 유의확률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제집단과 발효차 집단의 척도2점수의 평균 차는 12.2이고 유의확률은 .03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이러한 비교분석결과는 우울 측면에서 발효차가 비발효차에는 못 미치

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척도2점수의 비발효차 집단과 발효차 집

단의 평균 차는 -3.3이고 유의확률은 .749이므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발효차와

발효차 사이에 효과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발효차와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 모두 청소년의 우울에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특히 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보다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이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4)비발효차와 발효차를 합한 차생활의 심리적 특성 차이

<표5-12>통제집단 10명과 실험집단 20면(녹차+홍차)의 평균점수 비교표

**p<.01

차생활을 한 실험집단 20명과 차생활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 10명의 평균 비교 결과를

<표5-13>에서 살펴보면 척도2에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13.85점으로 p<.01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다.즉,차생활을 한 집단에서만 우울 감소의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

다.이것은 지금까지의 녹차를 이용한 찻자리의 형태가 홍차자리보다는 정적분위기를 형성

하고 있어 내면 성찰의 효과를 높여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SPSS윈저우용 버전 18.0에 의한 양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비발효차생활을 한 학생들 집단이 차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들 집단에 비해 긍

정적인 심리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2(D)번 척도와 0(Si)번 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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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즉.차생활 후 우울 임상척도와 내향성 임상척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차생활 중에 차 우리는 단계에서 차 종류에 따라 다른 심리변화를 나타낼 것

이라는 가정하에 인문학습 단계와 정리 단계는 동일하게 실시하고 차만 다르게 하여

비발효차와 발효차 의 효과 차이를 검증하였다.검증한 결과 비발효차와 발효차의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그렇지만 통제집단과의 임상척도에서는 비발효차의 임상척도가

좀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것은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이 좀더 임상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비발효차와 발효차를 합친 전체 차생활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 임상

척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생활은 우울증에

임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의 결과 값은 고정 불변의 값이 아니다.상황이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

지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차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 요인을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으려면 차생활 전반에 대한 학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동식은 정

신치료의 최종 지향점은 도(道)라고 말한다.그리고 핵심감정을 자비심으로 없애는 것

이 도 치료라고 했다.282)상담자의 성숙된 인격이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이다.차생활

또한 도(道)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생활 주도자의 인격 성숙도가 치료의 성패에 많

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제3절 질적 연구:분노해결을 위한 차생활 사례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는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 차생활

방법으로 접근한 상담사례를 들어 효과를 검증하였다.차생활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

끌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청소년들은 상담실에 온 자체를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담에 거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이때 차는 따뜻하고

편안한 매체로 학생들 마음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학생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데 매

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상담 시작부터 찻자리는 낯설고 불안한 심정으로 말조차 꺼

내기 힘들었던 학생들에게 목마름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편

안한 장소로 만들어 준다.이외에도 차생활을 통한 상담은 동질의 차를 마시면서 느끼

는 일체감 때문에 상담의 핵심 문제를 쉽게 표현하게 되고 상담자의 제안을 쉽게 수용

282)이동식,앞의 책,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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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담효과를 높여준다.또는 학생에게 예전에 차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간

접 질문으로 환경과 문제를 탐색하기도 하고,차의 정신적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스스

로를 성찰하게도 하고,차 우리는 과정에 이완과 긴장을 주어 통제나 촉진을 하기도

하고,동양사상으로 이루어진 예절을 몸에 익혀 자존감을 높여주며,차의 나눔에서 사

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맛있는 차 한 잔을 우려냄으로서 자신감과 성취

감을 기르기도 한다.이러한 차생활의 치유적인 요건은 자연스럽게 내담자의 생활습관

이 되어 후일 스스로가 차를 통해 심리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도 한다.차생활은 이렇

듯 많은 심리변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담기법과 함깨하면 상담성공 확

률이 높다.실제 차생활과 함께하여 치료효과를 본 상담사례를 들어 심리변화를 위한

차생활 효과를 검증하였다.

1.분노 사례 개요

교정에 벚꽃이 활짝 핀 어느 날 담임선생님 한 분이 상기된 얼굴로 학생 한 명을 상

담실로 데리고 왔다.학생의 얼굴은 흥분되어 있었고 팔 전체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무척 화가 난 모습이었다.담임선생님을 통해 학생의 지난날을 대충 들을 수 있었다.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 가셨다.그리고 그 뒤 할머니 손에 자랐는

데 할머니마저 중1때 돌아 가셨다.6년 동안에 부모와 조모까지 모두 잃은 것이다.형

제는 위로 누나가 셋이 있는데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 누나가 전문대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년도에 폭력 문제를 일으켜서 자퇴를 했다가 재입

학을 해서 후배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평소 학교생활은 선생님들에게 매우

반항적이어서 눈 밖에 나 있으며.학생들에게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공격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려 해서 친밀감 형성을 못하고 있었다.학생의 분노 유형은 적극적

공격형으로 복도를 지나가다 다른 학생과 눈이 마주치면 “너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쏟아낸다.교사가 지도를 해도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하면서 대들기 일쑤이다.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곁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경제적인 면은 서

울에 두 누나들이 가끔 용돈울 보내주어 생활하고 있지만 유흥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



- 110 -

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편이다.이성 친구는 사귄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여자 친구는

약간 소원한 편이고 학생은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부터 학생의 분

노치료 과정에 차생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사용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

다.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분노의 원인과 일반적인 치료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심수명(2008년)은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왜곡된 사고,잘못 학습된 사고,욕구의 좌

절 그리고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283)우리의 삶에서 가장 잦은 분노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이러한 분노는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를 거쳐 치료된다.

첫 단계는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과 불쾌감,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자제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가슴속을 털어 놓고 자유롭게 고백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분노의 실체를 찾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지해야 하는 단계이다.284)

상담에 차를 매체로 이용할 때는 차의 성분․차 우리는 과정․차의 인문학적 요소․

차로 인한 문화적 요소 등이 문제 해결을 쉽게 했을 때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

다.

본 사례에서는 학생의 분노를 치료하는 단계에 차의 발효정도 특성을 적용하여 상담

매체로 사용하였다.치료 시작에는 차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비발효차인 녹차와 말차

를 이용하여 안정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탐색을 돕고,치료 중간에서는 반 발효

차를 이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그리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단계에는 홍차의 의미를 이용하여 성숙한 마음으로 현실에 적응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상담 마지막 회는 녹차를 생활화함으로서 다가오는 앞으

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2.차생활을 이용한 분노 해결 상담 사례

가.1회(2011년 3월 29일)-인간관계와 공감을 위한 회기

*5교시가 끝나고 여선생님께서 당황한 표정으로 학생 1명을 데리고 상담실로 왔다.

283)심수명,앞의 채,pp.190∼192.

284)위의 책,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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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차 한 잔 할래요?

학생 :아니요.(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교사 :그래,그럼 선생님은 차를 마시면 마음이 좀 진정되니까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데 마셔도 될까요?

학생 :마음대로 하세요.(또 퉁명스럽게 대답 했다)

*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찻상에 다포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찻상 오른 쪽에 놓고

찻상에 배열된 차 도구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면서 물었다.

교사 :치료받은 팔은 아프지 않아요?

학생 :네.(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교사 :조금 전에 무척 화가 나 있던데,뭐가 그렇게 학생을 화나게 했어요?.

*대답이 없다.침묵이 흐르는 사이 포터의 끓는 물을 찻잔 예열을 위해 천천히 따랐

다.학생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교사가 웃는 얼굴로 학생에게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교사 :차가운 잔에 차를 따르면 차의 온도가 내려가서 맛이 없을까봐 미리 따듯하게

하는 거예요.세상도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것처럼.

학생 :세상은 추워요.

교사 :아,그래요?춥다고 생각하는 구나.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생 :나는 아무도 없어요.그런데 어머니면 다예요?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라

는 거예요?나는 엄마도 없는데..........

*학생이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쉬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교사 :어머니,누구 어머니?여자 친구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학생 :네,친구 어머니가 못 만나게 해요.

교사 :학생이 그 여학생을 무척 좋아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해서 속이 상하구나?

학생 :예,그 애는 제 목숨이에요.

학생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팔 전체는 피가 흐르고 있

었다.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머니면 다예요!나는 어머니도 없는데,왜 어머니라

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관계를 끊어 놓을려고 하나고요”하면서 극한 상태의 감정표

현을 하고 있었다.그리고 팔꿈치에서 팔목까지가 면도칼로 수없이 그어져 있었다.수

업시간에 갑자기 자해를 했다는 것이다.양호실로 데리고 가서 우선 치료를 하게 했다.

그리고 상담실로 다시 와서 상담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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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다관에 우릴 차를 넣고 찻물을 따랐다.그리고 찻잔의 예열

물을 퇴수기에 버렸다.나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에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

교사 :찻잔에 이제 차를 부어야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

처럼 헌 물을 버려야 새 물을 채우죠.근데 속이 상할 때 오늘처럼 몸을 아프게 한 적

이 또 있어요?

학생 :전에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놀라서 쳐다보는데 학생이 윗옷을 치켜 올려 칼자국이 있는 배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교사 :아팠겠다!

학생 :아니요,별로 아프지 않아요.후련했어요.

*할 말을 잊고 교사는 그동안 우린 차를 찻잔에 따라 차받침에 올려놓았다.

교사 :차 한번 마셔볼래요?

학생 :어떻게 마시는지 몰라요.

교사 :이렇게 마시면 되요.찻잔을 왼손바닥 끝에 조심히 올려놓고 허리를 쫙 펴고 될

수 있으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손을 움직여 당당하게 마시면 되요.선생님이 시범을 보

일게.

*교사는 차를 세 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셨다.

교사 :차는 색,향,미를 마시기 때문에 색 한 번,향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맛보는

심정으로 천천히 마시면 되요.

*학생이 어색한 몸짓으로 따라 마셨다.

교사 :멋있는데요.여자 친구가 봤으면 엄청 멋있다고 했겠어요.

*학생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돌았다.

교사 :근데 학생 몸에 칼자국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거 같아요?

학생 :좋게 안보겠죠?

교사 :그래,선생님 생각도 그럴 거 같아.상처가 좀 아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긴

소매 옷으로 가리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 생각은 어때요?

학생 :예,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교사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이라 교실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만

났으면 하는데 학생 생각은 어때요?

학생 :예.그렇게 할게요.

교사 :그럼,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간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학생 :예,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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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회(2011년 4월 7일)-자유 표현

*1교시 수업을 끝내고 상담실로 들어왔을 때 학생은 물끄러미 창밖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큰 물병에 거름망이 있는 물병(물만 부우면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차 우리는

병)과 차와 찻잔을 준비하여 자리에 앉았다.

교사 :어!긴소매 옷을 입었네.상처는 많이 아물었어요?

학생 :예.(씩 웃었다.그리고 차 우리는 물병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학생 :이거는 뭐예요?

교사 :응,이건 녹차 우리는 물병인데 오늘은 학생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간단하

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준비했어요.오늘은 차 우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 얘기만

집중해서 들으려고요.말을 많이 하면 갈증이 나서 물이 많이 필요할거 같아서 이렇게

큰 물통을 준비했고요.오늘 선생님한테 할 말 많죠?

*둘이 쳐다보고 소리 없이 웃었다.그리고 찻잔에 예열 물을 붓고.물통에 차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차 잔에 물을 버리면서 물었다.

교사 :찻잔에 왜 따뜻한 물을 부어 버린다고 했죠?

학생 :찻잔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교사 :와!지난번에 흥분한 상태에 한 말이라 기억 못할지 알았는데,대단하네요.

학생 :어렸을 때는 공부 잘했어요.

교사 :오!그랬어요.근데 언제부터 공부를 못 한 거 같아요?

학생 :어머니가 아플 때부터요.

*예열 물을 버리고 찻잔에 차를 따라 내밀었다.학생은 의젓하게 차를 마셨다.

교사 :우~!멋있는데!근데 어머니께서 오래 편찮으셨어요?

학생 :예,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엄마가 아팠어요.그때부터 엄마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저만 보면 계속 짜증만 냈어요.

교사 :아!그랬구나.그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는 누구랑 살았어요?

학생 :할머니랑요.

교사 :그럼 지금도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학생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지금은 막내 누나랑 살아요.

교사 :그렇구나.그럼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렸다.차 한 잔을 다시 따라주었다.차를 입에 가져가면서 혼자 중얼

거리듯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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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교 현관문을 주먹으로 칠 때 손이 아프지 않았어요?

학생 :손 아픈 거는 상관없어요,화가 나는데!(숨을 급하게 몰아쉬며 흥분상태였다).

교사 :근데 학교 현관문이라 꽤 비용이 들 텐데,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학생 :(조금 안정이 되어)저도 그게 걱정이 되요.(입술을 꼭 물고 사념에 잠겼다)

교사 :내가 잠깐 행정실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쭈어 보고 올

거니까,여기서 잠깐 기다려 봐요.

다.3회(2011년 4월 18일)-자제하기

*예고 없이 잔뜩 흥분한 채 손등에 피를 흘리며 상담실을 찾아 왔다.학교 현관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서 유리문을 깨뜨리면서 손등에 상처가 난 것이다.간단하게 약을 발

라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여자 친구가 주말에 친구들과 학생 몰래 여

행을 가서 그 일로 계속 다투다 학교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쳤

다는 것이다.학생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차를 권하기가 힘들었다.

학생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저만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정

말 기분 엿 같았어요.

교사 :정말 쓸쓸한 운동회를 보냈겠구나.근데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친구

엄마처럼 네 편에 서서 너를 돌봐 줄까?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학생 :귀찮아서 간섭 안했을 거예요.어렸을 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그래도

지금은 친구가 있어서 괜찮아요.

교사 :참,친구하고는 화해했어요?그리고 친구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얘기 잘 했어

요?

학생 :몰래 만나죠.괜찮아요.친구만 있으면 돼요.어차피 결혼은 둘이 하니까요.

교사 :에이 그건 아니다.기왕에 하는 결혼 모두의 축하를 받고 해야지.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허락을 받고 하는 아름다운 결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학생 :그렇게 되면 저도 좋지요.

교사 :다음 상담은 한주 건너 띄어 다음,다음 주로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학생 :네,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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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고맙습니다.

*행정실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방법을 물었으나 형평성에 의해 행정 처리를 해야

하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 결론을 가지고 나는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

다.학생은 그동안 많이 안정되어 있었다.

교사 :어떡한데,형평성 때문에 원칙대로 학생이 변상해야 된다는데......근데 내 생각

도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학생 생각은 어때요?

학생 :(힘없이)저도 그렇게 생각해요.어떻게 해봐야죠.

교사 :(문득 생각난 듯이)이렇게 심정 착잡할 때 마시기 좋은 차가 있는데 마실래요?

학생 :예.

*말차를 준비했다.찻자리를 준비하고 다완에 예열 물을 부우며 웃으면서 물었다.

교사 :무슨 물이죠?

학생 :미리 따뜻하게 그릇을 덥히는 물이요.

교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려면 세상이 어째야 된다고요?

학생 :(살짝 웃으며)먼저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사 :따뜻한 세상이 되려면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학생 :선생님 유치해요.

교사 :(장난스런 말투로)그랬어?그렇다면 지금부터 차를 내겠습니다.

*차선으로 거품을 내어 차를 냈다.그리고 격불이285)끝난 뒤 거품을 진정시키는 의미

를 설명했다.

교사 :다완 안에서 차와 물이 어우러지질 수 있도록 소용돌이를 일으킬 정도로 세게

차를 젓습니다.젓는 일이 끝날 무렵 거품을 아름답게 진정시키면 표면에 여러 가지 모

습이 나타납니다.거품이기 때문에 순간에 없어지지만 차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순간

그림이 완성됩니다.예술가들이 혼신을 다해 자신의 생각을 다해 뭔가를 만들어 냈을

때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이 거품도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거기에다 직접 마시기

때문에 생각을 정돈한 것을 나와 일치시켜 행동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나도 가끔

마음이 혼란할 때 마음속의 깊은 사념을 통해 문제를 거품으로 표면화하고 그것을 다

시 진정시켜 마심으로써 나 자신을 진정하는 마음으로 마시곤 하는데 신기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는 내 설명에 학생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 보았다.나는 장

난스럽게 차를 학생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교사 :이 차에 당신을 위한 맑은 기운을 부어드렸으니 부디 새롭게 태어나십시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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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따라 하세요.‘이것이 아니었으면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생 :(학생이 따라서 한다)‘이것이 아니었으면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했

을 것입니다’

교사 :이제 마시세요.

*학생이 차를 마시는 중에 나는 설명을 계속했다.

교사 :이 말은 중국 명나라 때 사람들이 서로 차를 주고받으면서 한 말이에요.어때

요?마음이 좀 진정이 되세요?(장난스럽게 물었다)

학생 :(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써요.

교사 :(다완에 물을 부어주며)원래 인생은 써요.그래서 부처는 사는 것이 고행이라고

했어요.하지만 잠시 지나면 입에서 단맛이 날거예요.사는 것도 참고 견디면 그런대로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학생 :근데,선생님 언제 제 친구 한번 만나 주지 않으실래요?

교사 :그래,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보게요.둘이 의논해서 시간 잡아 연락 줘요.

라.4회(2011년 5월 21일)-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양성지도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말 오후 학생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다정한 모습으로

상담실을 찾아 왔다.여자 친구는 조그마한 키에 말수가 적고 참하게 보였다.

285)먼저 다완을 뜨거운 물로 예열하고 적당량의 말차를 2-3번 넣고, 적은 양의 물을 넣고 젓는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으로만 차솔을 젓는다. 이때 차솔이 물과 부딪쳐 격불이 된다.

교사 :반가워요,예쁘네요.

학생 :선생님 예뻐요?(친구는 말이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

교사 :예쁘잖아.

*다협을 이용하여 차 도구를 다루며 발효차를 냈다.두 학생이 신기해하며,흥미롭게

관찰한다.

학생 :이건 무슨 차예요?

교사 :오룡차라고 녹차가 발효된 것인데 발효 과정에 특유의 향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예요.중국은 국토가 넓어 다양한 차가 많아요.특히 좋은 발효차가 아주

많아요.이 오룡차는 그중에 하나예요.오늘은 특별히 여자 친구가 와서 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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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사합니다.

친구 :(그때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차 그릇이 특이하다.

교사 :응.이 그릇은 자사호라고 하는데 일반 자기류와 다르게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

어서 열전도울이 매우 높아요.발효차는 향이 좋은데 그 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열전

도율이 높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사호를 쓰는 거예요.차도 이렇듯 성격에 따

라 우리는 법이 다른데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야 오죽 다르겠어요.서로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최고의 꽃밭이 되듯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서로 다른 개성들이 존중되고

발달되어야 해요.자기감정만 내세우고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자기감정을 참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배려해야만 모

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지요.(찻잔에 차를 따라주고 마시라고 권했다.)

*이때 학생이 여자 친구가 찻잔을 들고 마시는 것을 유심히 살피다가 한마디 한다.

학생 :그건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야.

*첫 회 상담 때 가르쳐준 방법을 그럴듯하니 시범을 보인다.여자 친구가 멋있구나하

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흉내를 낸다.

교사 :학생!차 마시는 방법이 대게 멋있기는 한데,이 차는 약간 다르게 마시는 것이

좋아.

(동작을 실제 해보이면서)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마시는 자세는

어느 차나 같지만 이 찻잔은 얇고 철성분이 있어 매우 뜨거우니까 손바닥에 놓지 말고

찻잔 받침을 왼쪽 세 개의 손가락으로 들어 받치고 찻잔도 세 개의 손가락으로 들고서

마시는 것이 뜨겁지 않아 좋아요.

*학생들이 서로 웃으며 따라 한다.

학생 :머리가 좀 복잡해지려고 해요.

친구 :(놀리듯 해 보이면서)쉬운데......

교사 :여러 가지를 배우면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보다 복잡하다고 느껴지겠죠.그렇지

만 한번 머리에 인식된 것은 어디 가지 않아요.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 뿐이죠.언젠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제 역할을 다 할거예요.그러

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좋겠

죠?

학생 :(학생이 친구를 쳐다보며)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구 :응,쉬운데.사는 방법은 정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선

을 다해 살아야 하고,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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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5회(2011년 6월 10일)-상황변화 받아들이기

*4회 상담 때 약속한대로 두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녁식사 시간에 음식점에서 만

인거 같은데.그렇죠,선생님?

교사 :맞아 바로 그 말이야.삶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남의 삶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거

나 강요하면 안 되고 자신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이죠.차를 내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 좀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잠시 말이 끊기고 다시 차를 한 잔씩 따라 마신다.그리고 학생이 문득 생각난 듯이

여자 친구를 쳐다보며 말을 한다.

학생 :너,나 없는데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친구 :(약간 고개를 흔들며 조용한 소리로)아니,없는데.

학생 :아니야 너 할 말 있을 거야.나 없는 데서 선생님한테 내 흉도 보고,다 말해.

*학생이 밖으로 나갔다.

교사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요?

친구 :아니요.(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교사 :학생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친구 :예.(숨을 크게 내 쉰다)

교사 :근데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나 보네.

친구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면서)무서워요,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요.

교사 :그렇구나,친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크구나.지금은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힘들 거예요.차차 좋아 질거라 생각하는데

친구 생각은 어때요?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학생 믿지요?

*학생이 들어온다.그리고 친구를 살핀다.

학생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했어?(친구 얼굴을 들여다보며)울었어?

교사 :그래,친구가 학생을 무척 좋아하는데 힘들 때가 가끔 있나 봐요.무슨 문제인지

대충 짐작 하지요?

학생 :예,알아요.앞으로 제가 잘할 거예요.

교사 :다음에 선생님이 밥 한번 살 테니까 좋은 시간에 맞춰서 전화 줘요.

학생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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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흙집으로 만들어진 돼지 갈비 집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 표정이 무척

밝았다.

교사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학생 :예.요즈음 너무 행복해요.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 주거든요.

교사 :그래,학생한테는 친구가 생활의 비타민이지.그렇죠?

학생 :비타민이 아니라 주식이죠.(친구를 쳐다보며)이러면 또 기고만장할 텐데.

*친구는 말없이 웃고만 있다.

교사 :(친구를 쳐다보며)집에서 어머니는 걱정 안하세요?

친구 :어머니는 모르세요.제 시간에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학생 :제가 빨리 집에 데려다 줘요,저도 친구가 집에 얌전히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요.

교사 :그래,잘하고 있네.

학생 :잘 해야죠,이제 저도 혼자가 아닌데......(머리를 긁적이며 씩 웃는다)

*그 사이 음식이 나오고 먹기 시작했다.학생이 친구에게 고기를 상추에 싸서 건네준

다.친구는 천연덕스럽게 받아먹는다.문득 교사를 쳐다보다가 쑥스러운 듯 교사에게

말을 건넨다.

학생 :선생님도 싸 드릴까요?

교사 :그래,나도 하나 싸 줘 봐요.누구 덕에 호강 좀 해보게.

*학생이 싸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친구가 말한다.

친구 :선생님 저도 하나 싸 드릴까요?

교사 :이히?이게 웬 호강이야.

교사 :(친구가 싸준 고기를 받으며)요즈음도 학생이 화를 자주 내나요?

친구 :아니요.요즈음은 화낼 일이 있어도 많이 참는 거 같아요.

교사 :그래 다행이네.본인은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친구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학생에게 얘기해 줘요.화를 내는 것이 자신

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자신을 망치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줄 때도

있으니까,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 표현해야 되요.

친구 :선생님 저 요즈음 많이 참아요,그렇지?(친구를 쳐다본다)

친구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응.

*식사를 마치고 준비해간 차 도구를 가방에서 꺼냈다.조그마한 유리잔 세 개와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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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크기의 유리 다관을 서로 부딪치지 않게 예쁜 보자기(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든)로 싸

서 장식이 달린 끈으로 예쁘게 묶은 것이다.보자기를 풀어 식탁 위에 놓자.학생과 친

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관찰한다.

학생과 친구 :(동시에)이게 뭐예요?

교사 :응,이것 차 우리는 도구야.

학생 :(너무한다는 표정으로 교사를 쳐다보며)여기까지 차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교사 :(웃으며 장난스럽게)그래,나는 이 차가 애인이다.애인이랑 같이 다니는데 뭐

문제 있어?

학생 :아니,문제는 아니고 좀 이상해요.

*티백 홍차를 유리 다관에 넣고 차를 우린다.차색이 점점 붉어진다.찻잔에 각설탕 하

나씩을 넣고 차를 붓는다.

교사 :(당당하게)그래,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학생이 보기에 이상하면 이상한

거겠지요.(찻잔에 각설탕 하나를 넣으면서)옛날에는 설탕이 귀해서 귀족들만 먹는 거

였는데 요즈음은 너무 흔해져서 천대를 받고 있어.세상은 늘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때 학생이 설탕을 스푼으로 깨서 저으려 한다.

교사 :설탕을 깨지 말고 서서히 단맛이 우러나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여러 당도의 맛

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그리고 단맛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길러 주기도 해요.어

느 한곳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부분에서도 해낼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서두르지 말고 각설탕이 녹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즐겨보

세요.

*다시 찻잔에 차를 따른다.

친구 :근데 산생님은 늘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교사 :항상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지.좀 번거롭더라도 판매용 차보다

내가 우린 차가 편안하니까.사랑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늘 가까이 두고 사랑해 줘야

한다고.처음 차를 꺼냈을 때 좀 이상하다고 했지?근데 마셔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학생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교사 :조금 귀찮더라도 될 수 있으면 챙기고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름다

워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무슨 말인지 알죠?

친구 :선생님은 차를 맛있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위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교사 :응,그것도 있지만 건강에도 좋고 차의 다양한 색깔이 좋고 차에 관계된 도구도

예쁘고 거기다 더욱 좋은 점은 맛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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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6회(2011년 6월 30일)-분노의 원인 찾기

*아침에 출근하니 인턴교사가 학생이 기다리다 갔다고 알려 주었다.전화를 해서 오

후 쉬는 시간에 상담을 했다.학생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다.녹찻자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교사 :아침부터 나를 찾았다면서 무슨 일 있나 봐요?

학생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학생 :(종이를 한 장 꺼내 들더니)제 인생에 계획표를 짜 봤는데 들어 보실래요?

교사 :그래,궁금한데 말해 보세요.

학생 :올 가을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요,바로 정비 공장에 취직해서 2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 얻을 돈을 모을 거예요.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친구랑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할 거예요.친구는 벌써

수원에 있는 삼성 반도체 회사에 취직이 확정됐거든요.

교사 :그래,정말 근사한 계획이네요.근데 이 계획 친구랑 같이 의논한 거예요?

학생 :아니요 어젯밤에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선생님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선생님

이 엄마 같아요.

교사 :그래,선생님을 엄마같이 생각한다니까 고맙긴 한데 선생님은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한테 엄마는 돌아가신 그분 한 분 뿐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차를 따라 주자 학생이 차를 천천히 마신다.

교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해도 될까요?

학생 :(느리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예,하세요.

교사 :학생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 엄마와의 기억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학생의 가슴

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 조금만 화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함께 폭발하게 되요.그래서

학생 :꼭 한 가지 이유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교사 :그래요,세상이 멈춤이 없는 변화의 연속이듯이 차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고

정되어 머물지 않아요.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학생 :그럼 친구도 변하겠네요.

교사 :그렇겠죠.같이 가고 싶으면 목표점을 한 군데 두고 같이 변화해 가야겠죠?

*학생과 친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는 얼굴로 서로를 지그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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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7회(2011년 9월 15일)-용서하고 벗어나기

*2학기 초반이라 교정이 약간 부산하고 들떠 있다.학생이 힘없는 모습으로 상담실을

찾아 왔다.오랜만에 만남으로 무척 반가웠다.

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폭발하는 거 같아요.그래서 그때의 엄마 모습을 초등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의 눈으로 다시 봤으면 해요.엄마가 그때 일부러 학생에게 소홀히 했을

까요?

학생 :그래요,생각해보면 자기도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교사 :나도 가끔 감기만 걸려도 많이 아프면 몸이 말을 안 듣고 애들 밥도 못 챙겨 주

고 그래요.근데 죽을 만큼 아플 때는 더하지 않을까?애들 밥을 못 챙겨주고 나온 날

은 하루 종일 애들이 마음에 걸려요.

학생 :그래요.그때 엄마가 많이 울고 많이 아팠어요.그때는 그것도 싫었지만.........

교사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던 거 아니잖아요.

학생 :그래요.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구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고 학생한테 권한다.

교사 :오늘은 학생이 차를 한번 내 볼래요?

학생 :예?제가 어떻게요.

교사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개인의 전유물은 없어요.세상은 모두의 것이에요.

학생 :어떻게 해요?막상 하려니까 모르겠는데요.

교사 :쉬워,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요.물과 차를 조합하여 맛있는 차를 만들어야겠다

는 생각이요.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열 알죠?그릇 따듯하게 데우는 것,그리고 다관

에 차 넣고 물 넣어서 맛있겠다 싶은 순간에 차를 찻잔에 따르면 되요.

*학생이 몰입해서 차를 우린다.학생이 적당히 우린 차를 교사가 했던 방식대로 받침

에 찻잔을 놓아서 교사에게 내민다.

교사 :(음미하듯 차를 마시며)처음 낸 차인데 참 맛있다!

학생 :정말이에요?(차를 마시며 흐뭇해한다)

교사 :이제 선생님과 상담 끝내도 될 거 같은데,혼자 잘해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 :그래요.근데 선생님 차 마시고 싶으면 와도 되죠?

교사 :물론이지,언제든지 대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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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노해결을 위한 차생활 방법

위의 사례는 한 학생의 분노를 지난날 부모의 상실로 인한 왜곡된 사고와 현재의 욕

구 좌절로 보고 차생활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이것은 차생활을 문

제 해결적 측면에서 해석하여 분노 치료 단계에서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의 물리

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상황에 맞춰 사용한 예이다.이해를 위해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5-13>)

교사 :힘이 없어 보이는데 밥은 먹었어요?

학생 :예,요즈음은 큰아버지 댁에 있어서 밥 잘 먹고 다녀요.

교사 :거주지를 큰아버지 댁으로 옮겼어요?

학생 :전에부터 큰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구속받기 싫어서 안 들어갔었어요.근

데 얼마 전에 어른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겼어요.

교사 :잘했네,근데 왜 힘이 없어요?

학생 :친구가 경기도 수원으로 취직해서 갔는데 저녁에 전화하면 전화기를 통해서 시

끄러운 소리가 들려요.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불안해 죽겠어요.

교사 :그래 정말 불안 하겠다.하지만 어떡하니,믿어 줘야지.그래야 너도 친구도 편

하지 않겠니?

학생 :예 알고 있어요.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교사 :(녹차 상을 준비하면서)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학생 :그래요,선생님,오늘도 제가 차를 우리면 안 될까요?

교사 :안될게 뭐가 있겠어,그렇게 해봐.

*학생이 차를 우리기 시작한다.낮은 소리로 명상음악 ‘산사의 하루’를 틀어 주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생은 몰입하여 차를 우린다.교사에게 차 한 잔을 건네준다.

교사 :감사합니다.

학생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혼자 소리처럼)엄마가 보고 싶어요!

*오늘따라 차향이 상담실 가득히 퍼진다.너무나 조용하고 깊다.학생의 아픈 마음이

아련히 전해 오지만 이제 학생은 화가 나면 차 한 잔을 앞에 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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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3>분노 문제 해결을 위한 차생활 방법

회기 치료과제 치료방법

1회
분노

인식하기

*학생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녹색 차,상담자의 고요한 동작 그리고 깔끔한 백색 다

구를 어우러지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2회
분노의
원인 찾기

*1회 상담 때 “어머니면 다예요!”하는 감정표현에서 분노의 원

인을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보고,문제 접근을 위해 몰입할 수 있

도록 간단하고 편안한 찻자리를 마련하여 분노원인을 찾는다.

*녹차의 데아닌 성분과 카페인성분의 효능을 활용한다.

3회

주변

환경을

수용

*학생이 본인의 분노를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을 수용하지

못해 파생 분노를 일으키는 단계이다.말차는 차와 물이 만나

격불을 거쳐 유화286)라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낸다.

*현실과의 조화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단계를 격불 과정으로

보고 말차 우리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분노를 해소한다.

4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주변

환경과

적응하기

*이 단계는 조화의 절실함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정

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적응하려는 단계이다.

*반 발효차를 이용하여 미성숙의 향기를 알게 한다.

*예술적인 공부다법을 이용하여 능력껏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는 긍정적 사고를 유도한다.

5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과의

조화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다.

*내 모습 그대로 나의 향기를 인정 한다.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집착을 잘라 낸다.

*완전 발효차인 과일 향의 홍차 우리기를 한다.

6회

모든

현실을

받아들임

*깨달음의 성숙한 단계로 분노 문제의 핵심이 자신이었음을 깨

달고 자신의 선(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머니와의 끈을 끊고 학생 스스로가 녹차를 우려낸다.

7회
스스로

통제하기

*녹차를 우리는 일에 몰입하면서 자신을 늘 깨우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차생활 습관을 기른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은 불우한 환경에서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사고 때

문에 대책 없이 분노를 키워 왔다.이 분노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흘려보낸다면,이

분노는 고스란히 사회 속에서 폭발할 것이다.그러나 학생은 이제 차생활과 함께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경험했다.이 학생이 평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때마다 우리가

286)차선을 들고 물과 차가 조합이 되도록 잘 저으면 거품이 일어난다.이것을 유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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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우리 대신 그가 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차생활이 바로 이 조력자가 되어 학생에게 앞으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차생활 상담은 심리학적 치료방법․차의 성분․차생활 중에 심리변화요인 등이 복합

적으로 응용되면서 이루어진다.발생 문제가 같지 않듯이 문제해결방법 또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된 방법이 있을 수 없다.그러므로 제시한 사례는 규범화된 방법

이 아니고 분노해결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치료자의 역량만큼 차생활을 매체로 사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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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차생활이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본 연구자는

차생활을 통한 학생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심리치료란 콤

플렉스,갈등,내적 고통 등의 심적 문제를 느끼게 하는 핵심감정을 찾아 그 갈등을 사

랑으로 감싸 긍정적인 감정으로 문제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하지만

실제 상담에서 심리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한

계로 다가온 적이 있었다.다행히 차생활을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도를

통해 핵심감정을 찾아내고,다예를 통해 정심을 하며,다례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니 심

리치료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실제로 차생활을 이용한 상담 활동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때가 많았다.그래서 본 연구자는 그 경험을 연구 논문으로 제시

하여 차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찍이 선조 다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실로 치민(治民),변용(變容),리재(理財)

의 일에 볼만한 것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학문은 도학(徒學)이다.”라고 했다.287)차에

관한 학문도 현실을 외면하고 학(學)에만 머물러 있거나 인격신으로 존중하는 신비주

의에만 머물러있다면 도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본 연구자는 차생활을 도

학의 수준에 가두지 않고 차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변화 과정을 심리학적 차원

에서 해석하여 예방 교육적․문제 해결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후 그 실질적 효능과 효

과를 제시하여 실용화하고자 하였다.차생활의 효과는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매우 긍정

적일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적․질적 검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방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한 차생활 효과를 검증한 양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비발효차 차생활을 한 경우가 안한 경우에 비해서 우울척도인 2(D)번 척도와

내향척도인 0(Si)번 척도가 감소하여 우울증과 내향성에 임상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차 종류에 따라 다른 심리변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문학습 단계와

정리 단계는 동일하게 실시하고 차만 다르게 하여 비발효차와 발효차의 효과 차이를

검증하였다.비발효차의 우울증 감소 효과에 기준을 두고 효과 면에서 발효차와 차이

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비발효차 집단의 유의확률이 .005이고 발효차 집단의

유의확률이 .031로 비발효차와 발효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그렇지만 통

287)송영오,『다산과 목민관 그리고 윤리』,도서출판 여락,2009,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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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과의 임상척도에서는 비발효차의 임상척도가 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발효차를 이용한 차생활이 임상적 측면에서 효과가 좀 더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결과 아쉬운 것은 실험과정이 차생활의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 여부를 검증하는데

편중되어 비발효차가 발효차에 비해 임상 효과가 높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놓쳤다는

점이다.

셋째,비발효차 집단과 발효차 집단을 합친 20명을 차생활 집단으로 하여 통제집단 10

명과 비교한 결과 우울에서만 p<.01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이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차생활 방법에 상관없이 차생활은 우울증 임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차생활이 좀 더 많은 척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임상 척도 변화에서는 예상대로 많은 학생이 긍정

적인 변화를 나타냈지만 SPSS윈도우용 버전 18.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우울척도

와 내향척도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본인은 그 원인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

료수가 같지 않은데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세 집단이 이미 Levene의 동질성 가정을 검

정 받았으므로 통제 집단의 배가 방식으로 가설 값을 분석해 봤다.가설하여 비교한

결과 우울척도(p<.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외에 히스테리 척도(p<.05)와 편집

척도(p<.05)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즉,차생활 후 우울,히스테리,편집증에 임

상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우울증은 의욕상실,집중력 장애,식욕저하,수면장애,죄책감,자살사고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문제 중 하나이다.그

렇지만 통계상 자살한 사람의 70%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정상인보다 46배나 더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봐서 우울증이 결코 가벼운 병은 아니다.그런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차

생활의 결과는 우울척도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그것은 차생활 과정 중에 우울치료

과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 우울척도가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차 생활 과정에 마음 비우기를 수련하는 다도와 자연의 이치에 따른 긍정적 사고를 키워

주는 다례(茶禮)와 자신의 미적 승화를 추구하는 자기표현의 다예(茶藝)가 바로 우울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어 실시한 질적 연구는 상담사례를 통해 차생활 효과를 검증하여 제시하였다.상

담사레는 분노 학생을 대상으로 차생활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하였

다.상담 진행과정은 분노에 가득 차 있던 학생이 차를 매체로 한 상담을 받으면서 스

스로 깨달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사례

의 특징은 차의 물성과 정신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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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 지속적으로 차생활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차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차 생활자체의 활

용성을 높이고,상담활동에 접목하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심리치료 과정에

차생활의 쓰임을 넓히고자 한 연구였다.연구 결과 차생활이 심리변화에 효과가 있다

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 할 수 있었다.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결과 값은 현재 우리가 일

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생활의 결과 값이지 모든 차생활의 결과 값은 아니다.차 생활

을 이용한 심리변화 효과는 차 성분의 정신적 특성과 차생활에 내재된 심리변화요인을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므로 차생활의 심리적 요인

을 이용하여 심리변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문지식과 열린 생각이 선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느낀 점을 정리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

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자료수가 너무 적어 통제집단을 가설하여 차생활의

효과를 추정했지만,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통제집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차후 연구에서는 차(발효,비발효)의 성분적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타

음료와 함께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고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

임의 차생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후속 연구에서는 정규 시간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생활을 세분화하

여 전문적인 차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다양한 차생활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차생활

의 지나친 격식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통해 차생활을 활용한 문제 예방 교육이나 심리치료에서 차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차생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차생활 주체자의 전문성은 매

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따라서 향후 차생활을 통한 심리치료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도학에 대한 인문학적 입증,문헌연구를 통한 체계적

논리 개발,차 성분과 효능에 대한 자연과학적 입증 등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

다.결국 차문화와 차생활에 관련된 향후 연구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실용학문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다양한

차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차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한 융복

합적(컨버전스)288)접근 방법은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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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차생활 중에 인문학습 내용 -

문헌근거 다도교육에 활용한 내용

『다도학

개론』
『다도학 개론』을 기초로 하여 「차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한다.

『우리의

생활예절』

맹자의 「인지사단(人之四端)을 학습한다.“딱하게 여겨 언짢아하는 마음은

인(仁)의 실마리이요,자기의 착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의(義)의 실마

리이며,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禮)의 실마리이고,옳고 그름을 가

리는 마음은 지(智)의 실마리이다.그러므로 예의염치(禮儀廉恥).수기치인(修

己治人),지기추상(持己秋霜).대인춘풍(待人春風)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우리차의

재조명』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차의 정신」에 대해서 학습한다.

『다서』
육우의 『다경』,장원의 『다록』 ,한재 이목의 『다부』,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다신전』에서 인문학적 부분을 학습한다.

『한국

다도대학원의

교재』

이규임 교수의 「다도와 철학」에서

삼교지도(三敎之道)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성경

(聖經)』
「잠언」중심으로 학습한다.

『불경』

「인연」과 「인과 응보설」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

나고(此生故彼生),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는 이론을 기초로 책임감에 대해서 학습한다.

『도덕경』

노자의 도교사상을 학습한다.

「부지지지(不知之知),무위무욕(無爲無慾),자연(自然)의 도(道)」에서 불미

(不美),불변(不辨),불박(不博),부적(不適),부쟁(不爭)을 학습한다.

「무위자연(無爲自然)」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를 학습한다.

『격몽요결』
「지신장(持身章)」에서 구용과 구사를 학습한다,「거가장(居家章)」,「접

인장(接人章 )」,「처세장(處世章)」에서 인간 관계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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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다도사상과 분석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도시연 내레이션(Narration)-

심리변화를 위한 다도 시연을 <그림5-4>처럼 할 때 다도 행위에 정신적 의미를 다

음처럼 부여 하였다.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고정불변의 내용이 아니고 다도시연을 주

관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이것 또한 유연성과 가

변성이라는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다.다음에 기재된 시연의 내레이션

(Narration)내용은 주로 융의 분석심리학과 다도사상을 기초로 하였다.학생들의 무대

동작은 ◆로 표시하고,내레이션은 ◇로 표시하였다.

◆.전원 절하고 제 자리로 가서 앉는다.

(차를 내겠다고 목례를 한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한 기계처럼 정 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지금부터 다도를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학생들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정좌를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우리는“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무능함과 초라한 내 모습에서 도피하려는

생각입니다.이것을 우리는 노이로제라 합니다.다도를 통하여 자연과 하나 되어 무아

의 경지가 된다면 노이로제는 없어질 것입니다.주변에서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나도 모르는 내가 내안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지금부터 그 깊은 곳에서 있

는 나를 찾으러 가렵니다.

◆.다포를 천천히 걷는다.

◇.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큰지,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피부와 같은 표면일 뿐,내 안에는 또 다른 끝없는

미지의 세상이 존재합니다.다포를 걷고 차와 하나 되어 내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렵니

다.

◆.흩어져 있는 찻자리를 정리한다.

◇.우리는 선과 악의 의문 사이에서 늘 방황 합니다.우리는 가끔 현실에서는“야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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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꿈에서는 권력자와 악수를 합니다.이것은 우리의 야망과 권력에 욕망을 무의식세

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내안에 그림자입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감고 잠깐 멈춰 차를 우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우리는 가끔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갑니다.이 콤플렉스는 아픈 데를 강하게 찔렸을

때 나타납니다.콤플렉스가 하는 일이 사고의 흐름을 훼방 놓고,당황하게 하고,화가

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콤플렉스는 ‘아픈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보려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차를 통해 찌르지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차로부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

다.

◆.예열 물을 붓는다.

◇.네 마음속에 그림자는 야망을 숨기기 위해 두려움,증오감,혐오감으로 나타납니다.

예열 잔의 물에 내 그림자를 비춰봅니다.“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러나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전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남이 나를 비판하면 화를 내고,잘났다고 칭찬하면 우쭐하고 못났다고 하면

작아집니다.

이런 나의 그림자를 맑은 물에 비춰보렵니다.

◆.차 우릴 물을 따른다.

◇.물은 고요하고 수평을 이루며,유연하고 희생적이며,순수합니다.그래서 이 맑은

물은 나를 정화하여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 줄 것입니다.

◆.차를 다관에 넣는다.

◇.인간의 본성은 반 조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인간에게는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합니다."차는 물의 신이요.물은 차의 몸체이다.“라고 하였습니

다.차를 잘 알고,잘 헤아려야 맛과 향과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제 집착의 끈을

끊고 나를 해방 시켜 자연과 하나가 되렵니다.

◆.다관에 물을 붓는다.

◇.물은 언제든지 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 물을 만나 완성되듯 나 또한 자연 그 자체인 내 본성을 찾아 자기실현이 가능해

졌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나를 돌아본다.

◇.“왜 그런지 모르게 싫어던 사람”이유를 찾았더니 “잘난 체 하는 게 싫어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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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 싸우고 단정을 내렸습니다.“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현상은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어한 데서

부터 시작 되었던 것입니다.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못된 그림자 때문

이었습니다.이제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렵니다.그리고 변화시키렵니다.

◆.찻잔에 물을 비운다..

◇.그림자의 마음으로 놓지 못하고 잡고 있었던 집착의 끈을 이제는 놓으렵니다.

◆.잔에 차를 따른다.

◇.비운 내 마음에 조심스럽게 정화된 물을 따릅니다.무의식 세계에서 찾은 나의 본

성을 의식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레박을 내리는 것입니다.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

라 다르게 만들어 지겠지만.정화된 물은 오직 한 잔의 차를 만들 수 있으니 소중하게

다루어야합니다.

◆.차를 마신다.

◇.맑은 물과 신령한 차가 조화를 이루어 다도에 도달 했습니다.

다도에 도달한 따뜻한 차 탕이 인간에게 ‘正中’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목으로 흘러

몸속에 스며듭니다.눈앞의 찻물은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무의식에서 찾은 나의 본성

이 현실화 되 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고,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지금부터 내

가 원하는 삶을 살렵니다.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 차입니다.아름다운

꽃밭은 여러 가지 꽃이 피어 만들어 집니다.우리도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 세상도 꽃밭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치료의 목표점입니다.

◆.찻자리를 정리한다.

◇.다음의 수행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내일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

다,이제 나의 깨달음만큼으로 친구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렵니다.

◎.“친구 차나 한잔 하시게나”

친구와 함께 찻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마주 앉으니 말하지 않아도 친구의 따뜻한 마음

이 찻잔을 통해.손끝을 통해 가슴으로 따스하게 전해옵니다.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

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 마음이 묵묵히 통하니 도 아닌 것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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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하게 마주보며 말을 잊고 있으니 선이 아닌가.

눈 녹은 한가한 뜰에는 나막신 자국이 있고.

봄이 되어 새로 지핀 불에는 다연이 피네.“

◆.다함께-큰절을 한 뒤 일어나 서로의 손을 잡고 외친다.

◎.“차를 사랑합니다.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하고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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